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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신에게 꼭 맞] 

서민 금융지 원제도 

행) ᅡ보 세요! 






V 



금융기 관에서 
빌 린돈을 

못 갚고 있다 



예 



개인워 크아웃 

(©1600-5500) 



아니오 



고금리 대출 

(연 20% 이상) 을 
이용 중이다 

예 | 



소액의 사업 자금， 
긴급 생활 기담， 
전월세 자금 등이 

필 요하다 

예 



3 개월 미만 연체 시 

- 연체이 자감면 

- 약 정이자 30% 감면 
-10 년 분 할상환 

(담 보채권 20 년) 

3 개월 이상 연체 시 

-이자 전 액감면 
-원금 최대 50% 감면 
-8 년 분 할상환 
(차상 위계층 10 년) 

채무 재조정 

(31588-1288) 

이자 전액 감면 
• 원금 30% 감면 
(기초 수급자 등 50%) 

« 8 년 분 할상환 
※기 금매입 채권에 한함 

성실상 환자에 대 해서는 
5 백만 원 이하 긴급 생활자 금 지원 
(신 용회복 위원히 ■자 산관리 공사) 



바꿔 드림론 

(©1588-1288) 

신 용등급 6 등 급 또는 
연소득 2 천 6 백만원 이하 
。 6 개월이 전약정 채무를 
12% 내외로 전환 
•총 3 천만 원한도 
※햇 살론 에서도 지원 



미 소금융 

( S 1600-3500) 

햇^ ■론 

새 희망홀 씨대출 



국민주 택기금 
전세자 금대출 

(好 1577-3399) 

보금 자리론 

(好 1688-8114) 

소 득수준 에 따라 적합한 
주 택구입 자금 대출 



저 소득 생 업자금 융자 

(s 국 번없이 129) 

최저 생계비 150% 이하 
소득자 & 재산 1 억 원이하 
창업 • 운영 자금 



맞 춤대출 중개 

( S 3771-1119) 

인터넷 신 용대출 
직거래 장터 

(www.directloan.or.kr) 



3 대 서민우 대금융 현황 



구분 


미 소금융 


햇^ ■론 


새 희망홀 씨대출 


대출 대상 


7~10 등급 (재산 1 억 3 천 5 백만원 이하) 6~10 등급 (소득 4 천만원 이하) 


5~10 등급 (소득 4 천만원 이하) 




또는 차상 위계층 이하 


연소득 2 천 6 백만원 이하 


또는 연소득 3 천만 원 이하 


대출 기관 


□ 1 소금 융재단 


새마을 금고, 농협, 신협, 수협, 저 축은행 


시 중은행 


이자율 


연 2~4.5°/〇 


연 10~13%( 보증료 1% 별도) 


연 


^£에 따른 


운 영자금 ： 1 천만원 , 창 업자금 ： 5 천만원 


긴 급생계 :1 천만원 ，운 영자금 : 2 천만원 


2 천만원 


대출 ^ ■도 


무등록 사업자 : 5 백만원 


창 업자금 : 5 천만원 , 대 환자금 : 3 천만원 




기타 


청년층 고금리 학자금 대출 대출 대상에 대한 고금리 전 환대출 

전환 및 긴급생 활자금 지원 (준비 중) (3 천만원 한도, 2011 년 9 월부터 ) 





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일 제신고 및 특 별단속 (2012.4.18~5.31) 을 실 시하고 있습 니다. 

불법 고금리 사채나 채권 추심， 대 출사기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아래 연 락처로 신고해 주십사 



■ 



HQQQ 헤2( 경찰청 ) 

•전 화국 번없이 요 IOO ᅀ (금융 감독원 ) 好 12〇( 서울부 산인천 ■경기 ) 

• 인터 금융 감독원 ( www . fss . or . kr ) 또는 경찰청 신 고민원 포털 ( cyber 112. police . go . kr ) 

• 방 문접수 금융 감독원 본원 및 지원 (부산 대구 광 주 대전 )， 지방 경찰청 경찰서 •지 구대 파출소 
















彩 

EXPO 2012 






바 대계서 열리는 201 2 여 수세계 박람회 



주제 I 살아있 는바다 ，숨쉬 는연안 
기 간 12012 년 5 월 12일~ 8 월 12 일 (93 일간) 
장 소 I 전 라남도 여수 신 항 일대 
규 모 I 참 7 R 100 여 개국 



<입 장권안 내〉 

► 보통권 : 성인 33,000 원, 청소년 25,000 원, 어린 아경로 19, 000 원 

► 평일단 체권 : 성인 27,000 원, 청소년 17, 000 원, 어린 아경로 13, 000 원 

★ 입장권 구매시 모든 전시관 •공연 •아쿠 〇 떠움 관람 7 [능 (3 D 입체 영상관 별되 

★ 입장권 (또는 예매권 ) 구 매자에 대한 열 차운임 30% 힐인 (왕복 1 회) 

단, 열 차출발 2 일전 예매시 및 출발 또는 도칙역 〇 | 순천 > 여천, 여 수엑스 포역에 한함 



〈입 장권구 매처〉 

► 2012 여수 세계박 람회 공 식홈페 이지 I www.expo2012.kr 

► 인터피 ■크 홈페 이지 I www.interpark.com 

► 전 화예매 I 조직 위원회 입 장권부 (1577-1763) 인터 파크고 객센터 (1544-1555) 

► 실 매 I 광 행 (1588 — 3388) 7^(1566-2566) 이마트 (02 — 380 — 5678) 전지점 

코레일 (전국 주요역 내 예 5 센터 19 곳과 여수 엑스포 역에서 판매) 

► 안 내전화 11577-2012 

★ 여수 세계박 림회의 전시 •공연 •정보 안내는 2012 여 수세계 박람회 홈 페이지 내 
[야수 엑스포 길라잡 이] 책자 를 참조 하시기 비랍 니다 



Official Global Partners 

HYunnni kia motors 



Official Partners 



Official Sponsors 



Official Internet Sponsor 



Official On-line Shopping Mall 



4^ ibk 기 업은행 kjbCI 광주은 '安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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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여 수세계 박람회 
^ 보대사 박자성 




Reader LEADER 




•시 장으로 추억 여행을 




부천대 e 비즈 니스학 과교수 



〇 필자는 전 통시장 마니 아다. 틈날 때마다 온 누리상 품권을 들고 시장에 들러 생 필품을 구입 
한다. 온 누리상 품권의 3 퍼센트 할인 헤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편이다 . 이에 그치지 않고 지인 
들과 함 께하는 술 자리가 있을 때면 전 통시장 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묻곤 한다. 지 인들의 
답은 ‘추억 ’， ‘정 ’， ‘향수 ’， ‘그 리움’ 등의 단어로 요약 된다. 

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이라면 고개를 끄 덕이며 동의할 것이다 . 대 한민국 사람 들에게 전통시 
장은 묘한 향수를 불러일 으키는 ‘ 추억의 공간 ’이자 ‘그 리움의 대상’ 이다. 기억의 한 부분을 따뜻하 
고 아 름답게 채우고 있는 전통시 장이 소비 행태의 변화와 거대 유통 기 업들의 등 장으로 매우 어 
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. 시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줄고， 문을 닫는 가게가 하나 둘 늘 어가고 있 
는것 이다. 

전통시 장이 활기를 잃 으면서 서민 경제도 어려워 졌다. 상 인들의 힘만 으로는 극 복하기 어려운 
실 정이라 정부와 기업， 학교 등이 ‘전 통시장 재건 운 동’에 팔을 걷어붙 였다. ‘ 추억의 공간 ’， ‘서민 경 
제의 축’을 원상복 구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. 

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‘전 통시장 활 성화’ 사업 중 개인 적으로 ‘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’ 사업이 마 
음에 든다. 이 사업은 전 통시장 을 지역 문화와 환경에 맞는 문화 공 간으로 조성 하고， 다양한 문 
화. 관광콘 텐츠를 개발 하도록 지 원하는 사업 이다. 

현재 24 개의 전 통시장 이 이 프로 그램에 따라 문화 관광형 시 장으로 변신 중이다 . 이 곳에는 다양 

한 문화 공간과 편의시 설들이 들어 서고， 지역 축 



전통시 장은 묘한 향수를 불러일 으키는 ‘ 추억의 공간 이자 ‘그 리움의 
대상 ’이다 기억의 한 부분을 따 뜻하게 채우고 있는 전통시 장이 문 
화 관광형 시장 으로 변신 중이다 문화 관광형 시장 에는 볼거리 , 즐 
길 거리， 먹을 거리가 넘 쳐^다 온 가족 이 함께 ‘ 추억여 행’을 한번 떠 
나볼 일이다 



제와 연계된 행사가 연중 수시로 열리고 있다. 
필 자처럼 시장을 자주 가는 이들 에게는 커다란 
즐거 움이자 ‘또 하나의 추 억’을 만드는 기회가 
되고 ^다. 

그간 방문해 본 대 다수의 문화 관광형 시장 
은 늘 어나는 인파로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 
다. 그 때문에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.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
이들 문화 관광형 시장은 월 매출과 고객이 사업 전에 비해 각각 22 퍼 센트와 24 퍼센트 증가 했다. 
반가운 일이다 . 

문화 관광형 시장 에는 볼 거리， 살 거리， 즐길 거리， 먹을 거리가 넘쳐 난다. 요즘 젊은 이들이 좋아할 
만한 문 화예술 공연은 물론 전 통시장 특유의 활 력까지 가득해 그곳에 가면 왠지 기분 좋은 일만 
^을것 다. 

가정의 달인 5 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전통시 장으로 ‘문 화관광 ’， ‘ 추억여 행’을 한번 떠나볼 일이 
다. 3 퍼센트 할인된 온 누리상 품권은 전통 시장을 2 백 배 즐길 수 있는 자 유이용 권이니 반드시 지 
^ ■하자 . Q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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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지 이야기 | 서울 광 장시장 박가네 빈 대떡의 박금순 사장은 10 년 
간 빈 대떡을 부쳐 왔다. 혼자 혹은 친구와 방문해 빈대떡 한 장에 막 
걸리 한 병씩을 비우고 가는 어르 신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, 빈 
대떡 가격은 처음 문을 열 때 정한 가격 그 대로다 10 년간 박 사장 
이 부친 빈 대떡의 높이 만큼, 전통 시장을 찾은 사 람들의 추억도 쌓였 
을 것 같다. 사진 ■서 경리 기자 



기 획특집 



확 자지껄 동네 장터 
전통 시장이 살 아난다 

역사 적으로 시장은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 축이자 소통의 
장 (場) 이었다 . 흥정과 거래로 왁자지 껄했던 장터가 새로운 유 통구조 
의 출현과 소비 행태의 변화로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다양한 지 원책으 
로 전 통시장 살 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.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질 좋 
은 농수 산물을 저 렴하게 공급 하고， 편리한 쇼핑을 위해 상가와 주차 
시설 등을 현대 하하고 있다. 공동마 케팅과 상 인조직 역량 강화 등 경 
영 방식의 선 진화로 자 생력도 키우고 있다. 젊은 피를 수혈， 젊은 고객 
을 유치 하면서 청년실 업까지 해 결하는 프로 젝트도 가동 중이다 . 전통 
시장이 깨 끗하고 친절 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공 간으로 변신， 
활기를 되찾 아가고 있다. 




01 Reader & Leader | 전 통시장 으로 추억예 S 을 
22 활기 찾는 전 통시장 I 경쟁력 갖춘 전 통시장 〇 I 몰 려온다 
24 할인 행사 I 전 통시장 18 곳서 농 수산물 대 박세알 
26 ，기관 1 시장’ 결연 I 공 7 1 업 ■대학 등 지역 경제 살리 7 1 손잡다 
28 전주 남 부시장 I 젊음의 열정 〇 I 모여 ‘ 문화장 터’로 변신 



30 수원 못 골시장 I 상인과 손님 공 감하는 〇 l〇 P I 꺼리를 판다 
32 대 박가게 성공 비결 I 남들이 잘 안 하는 것을 하니 일어 서더라 
34 전국 주요 전 통시장 I 구경 한번 와보세 요~ 情 〇 I 넘 칩니다 

37 온누리 상품권 I “현 금처럼 손쉽게 사 용”… 판매액 ‘ 쑥쑥’ 

38 전문가 제언 I 시장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바람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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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일 2012.05.09 발 행처 문 화체육 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 협력 조 선뉴스 프레스 인쇄 제본 삼 화인쇄 문의 02-3704-9668 정 가구독 02-2625-3294 
(Weekly 공감〉 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 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.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 부분에 시각장 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 코드가 인쇄돼 있 습니다 

이 잡자는 문화 체육관 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 포하는 주간지 입니다 . 



중 점기획 I 투르 드 코리아 2 어 2 

40 결산 | 강 따라， 길 따라… 세 계적인 사이클 대회로 
42 애보트 심판장 I “ 코스가 언덕과 평지 조호 ■ 잘 이뤘 어요” 

44 여자 영국 연합팀 | “충주 ~ 영주 구간은 정말 환 상적인 코스’ 

46 SNS 홍보단 | “프랑 스처럼 엄청난 관람 인파를 꿈 꿔요” 

48 화보 I 봄과 함께 달린 8 일간의 대장정 

50 한강과 한류 I 최광식 장관 “ 한강은 한류를 세계로 내 보내는 발 신지” 




A | ztS 〇 H 〇 j # ? IS [ @ 문 화체육 관광부 




04 공감 라운지 I 환 경도서 독 후감을 공모 합니다 
06 전 력비상 I 일찍 찾 〇 卜온 무더위 ■ ■ ■ 전력예 u I 율 닌 I 상등’ 

08 제 주 민군 복합항 I 무 역항 지 정… 크 루즈 선 박 입출 항 보장 

09 핫이슈 1“ 비정형 BSE 젖소발 견은우 연아니 었다” 

10 포커스 | 한 ■중 FTA 체결은 ‘FTA 허브 국가’ 의 완성 
12 세 대공감 I 취업? 미래? 우리 고민이 뭔지 알 아요? 

14 이슈 I 국 회 통과 한 민생 법안들 

16 여수 엑스포 I “빅오 해상 분수쇼 흠뻑 취해 보 세요” 

18 대전세 계조리 사대회 | “ 내가 요 리왕” 지구촌 셰 프들이 떴다 

52 청 소년 선 도의 달 I 가장 소중한 가정， 5 월에 더 소중 한 가정 
54 이 사람 I 김영준 ‘ 한국형 수치예 보모델 개발사 업단’ 단장 
“우리 지 형특성 반 영한 기 상예보 해 야죠” 

56 감 성여행 I 쪽빛 바다 맞닿은 절벽의 여수 금오도 비렁길 

60 화제의 책 I 〈남 자의 자리〉 까칠한 딸의 ‘ 아버님 전 상서’ 

61 공감 카툰 I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도 한 장 

62 문 화공감 I 유성 온천이 과학을 만나다 

63 디딤툰 I 글로벌 에티켓 © 新 토끼와 거북 〇 I 

64 소통과 공감 I 걷재 그럼 봄 〇 I 보인다 









〈Weekly 공감〉 은 독자 여 러분과 소통 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 습니다 주소, 전화 번호와 함께 5 월 24 일 (목) 오 전까지 gonggam 
@korea.kr 로 보내주 십시오 . 관심 있게 읽은 ， | 사, 7 1 획 특집에 대한 의견, 앞으로 다 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 주시면 
〈Weekly 공감〉 제작에 반 영하겠 습니다 의견 〇 I 채택된 분 에게는 문화상 품권을 보내드 립니다 




2012 런던 올림픽 좋은 성 적 기대 

155 호 런던 올림픽 D -100 기 사잘봤 습니다 2008 베 이징올 
림 픽에서 우리 나라가 종합 7 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 
한데 벌써 2012 런던올 림픽이 1 백일 앞으로 다가 왔다니 놀 
라웠습 니다. 올림 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금 이 
순간 에도땀 흘리며 노 력하고 있 을 우리 선수 들에게 응원의 
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. 올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줄 우리 선수 
단의 금 메달 소 식 기대 하겠습 니다. 

조현진 (23 ■ 학생 ■서 울시 용산구 신창동 ) 



결혼 이 주여성 최수 진씨 기 사 감동 

156 호 베트남 결혼 이 주여성 최 수진씨 기사가 감 동으로 다 
가왔 습니다 우리나 라로 시 집온 뒤 처 음에는 의사소 통과문 
화 차이로 인해 많이 힘들어 했다는 얘기에 가슴이 아팠습 
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 니와 시 누이의 실질 적인 부 양을 맡 
고 있어서 산후 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 었다는 얘기엔 눈시 
울이 붉어졌 습니다 .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경 험을 바 탕으로 
봉사 활동을 하고 그 결과 행복나 눔人상 도 받게 됐다니 감동 
적이더 군요. 요 즘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 어나는 
추 세인데 따뜻한 시선과 열린 마 음으로 다 가가야 겠다고 생 
각했습 니다. 장명화 (40 ■주부 ■경남 양산니 소주동 ) 



군 입대 선택한 임학묵 이병 자랑 스러워 

157 호 공 감화제 임학묵 이병 기사 잘 봤 습니다 UAE 국적 
을포 기하고 스물아 홉살이 란 늦은 나이에 해군에 입 대했다 
니 감동적 이었습 니다. 아 버지의 유언이 있어도 본인의 의지 
가 없었다 면군입 대를 결 심하기 힘들 었을 텐 데그용 기와의 
지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 니다. 임학묵 이병의 이 야기가 대한 
민국 청 년들의 병역 의지를 다져줄 것 같네요 . 임학묵 이병 
과 같은 든든한 장병이 우리나 라를 수 호하고 있다니 자랑스 
럽고 믿음직 스럽습 니다. 

이소영 (23 ■회 사원 ■ 경 기도 평택시 안중읍 ) 

이 동한 춘 강 이사 장 기사 인상적 

157 호 올해 호암상 사회봉 사상 수상 자로 선정된 이동한 춘 
강 이사장 기사가 인상적 이었습 니다. 장애를 넘어 제주 지역 
1 호 계량 기사가 됐다는 것만 으로도 놀 라운데 장애 인들의 
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다니 존경 스럽습 니다. “ 장애인 에게는 
시혜적 차원의 지원보 다 정상 인과동 등하게 살수 있 도록자 
립 심을 키 워주는 도움이 필요하 다”는 말씀에 전적으 로 동의 
합니다 . 장 애인의 입 장에서 진 정으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 
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 니다. 

이진선 (24 ■ 학생 ■서 울시 동 대문구 청량리 ) 



인터뷰 



“A k U 卜 4 만 에 타 • • 2 分베해 ‘!: 1 너 卜 여 ’ 찰 디양께 ’’ 

김민아 (27 ■서 울시 마 포구 합 정동) 




김민 아씨는 홍익대 대학 원에서 미술 사학을 
전 공하다 마지막 한 한기를 남 겨놓고 휴학 
중이다 . 

친구 소개로 〈위 클리 공감〉 을 알게 됐다는 
그는 논문 부담도 있지만 아르바 이트를 하 
기 위 해서도 휴학을 했다고 한다. 지 방에서 올라와 월세에 생 
활비며 등록 금까지 부모님 에게만 의 존하기 힘들기 때 문이다 
〈위 클리 공감 > 157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. 

“평소 책을 자주 읽는 편이다 보니 ‘세 계로 뻗는 한국의 출판 
산업 ’이란 기획 기사가 인상 깊었 습니다 특히 파 주출판 도시가 
해 외에서 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 적으로 파주의 출 판산업 0 1 
인정받 고 있는 줄 몰랐 어요. 

단순히 파 주출판 도시에 출몬ᅡ 사가 많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 



니라， 그에 걸맞은 나라의 지원이 있어서 성공 했다는 점도 알 
게 되었 어요. 또 〈엄 마를 부 탁해〉 의 사 례처럼 해외 에서도 성공 
한 우리 나라의 책을 보면서 뿌듯 하기도 했고， 다른 신 문이나 
방 송에서 접할 수 없는 출판 산업에 관련된 심도 깊은 내용을 
알 수 있 어서 알 찼던 것 같아요 ； 

〈위 클리 공감〉 에 더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. 

“ 〈위 클리 공감〉 에서 주로 정책과 관련된 기사는 자주 보았는 
더 I 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나 시사와 관련 해서는 상대적 
으로 7 1 사의 d | 중 0 1 적은 듯한 게 0 ᅡ쉬 워요. 

저 같은 경우 시사 상식을 얻기 위해 〈위 클리 공감〉 을 보곤 하 
는데 0 1 부분 0 1 좀 더 다루어 졌으면 좋겠 어요. 그리고 저와 같 
이 20 대들을 위 한 기사 역시 많아 졌으면 정말로 더욱 공감할 
수 있는 〈위 클리 공 2) 이 될 것 같네요 :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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^ 도전! 2012 여 수세계 박람회 퀴즈 

이곳은 여 수세계 박람회 정문과 제 3 문을 
연 결하는 길이 4 백 15 미터， 폭 21 미터의 긴 
회랑입 니다. 여수 엑스포 4 대 특 화시설 중 
하나로 둥근 천 장에는 세계 최고의 화질 
을 자 랑하는 길이 2 백 18 미터， 폭 30 미터의 
LED 스크린 〇 | 설치돼 있습 니다. 〇 I 곳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7 卜 조화된 종 
합 엔터테 인먼트 공간 으로서 아 름다운 영상 미학을 감상할 수 있습 니다. 
디지털 체험공 간으로 첨단 厂와 예술이 융합된 유비 쿼터스 거리예 술공간 
인 이곳은 어디일 까요? 힌트 : 〈위 클리 공감〉 157 호를 참고 하세요 

퀴즈 정답과 이름， 주소 « 전화 번호를 적어 5 월 24 일 오 전까지 jjsmall @ korea.kr 로 
보내 주시기 바랍 니다 . 추참 을 통해 여수 엑스포 입장권 3 매를 보 내드립 니다. 

155 호 여수엑 스포퀴 즈정답 여니 와수니 
155 호여 수엑스 포퀴즈 당첨자 

김아담 ■ 원주시 학성동 I 한정현 •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
전인선 ■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 4 길 




알림 



환 경도서 독후감 을 공모 합니다 



환 경부와 환 경보전 협회가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생활 속 
환 경보전 실천 의지를 확산 하고자 환 경도서 독후감 공 
모전을 개최 한다. 공모 부문은 우수환 경도서 ( 환경부 지 
정) 를 포함한 일반 출판사 발행 환경 도서와 환경 부에서 
발간한 간행물 두 개 부 문으로 나뉜다 . 중복 응모도 가 
능하다 . 심사는 친환경 실천 의지, 내용의 충실성 , 표현 
의 적절성 , 문법 및 문장 구사력 등 네 가지 항목을 고려 
해서 이루어 진다. 접수는 홈페 이지를 통한 응모만 가능 
하다. 자세한 사항은 〇 데 홈페 〇 I 지를 참 조하면 된다. 




응 모기간 I 6 월 10 일까지 
응 모대상 I 전 국민 

공 모부문 I 2 개 부문 중 선택 (중복 응모 가능) ① 우수환 경도서 ( 환경부 지정) 를 포함한 
일반 출판사 발행 환 경도서 ② 환경 부에서 발간한 간행물 ※ ‘접수 홈페이 
지’ 또는‘ 환경부 디지털 도서관 ’에서 열 람가능 
응 모요령 I 접 수 홈페 이지 내 원 고지 양 식 다운 로드 및 독후감 업로드 가능 ① 초등학 
생 - 2 백자 원고지 7 매 내외 ② 중고등 학생， 일반인 - 2 백자 원고지 12 매 내 
외또는 M 용지 2 매 내외 

시 상내역 | 각부문 별 대상 1 편 환경부 장관상 및상금 1 백만 원등총 74 편시상 
※ 단 ，응모 직품이 삼사기 준및수 준에 미 달할경 우수상 범위를 변경할 수있음 
S 수방법 I 접수홈 페이지 ( ecobookcon . me . go . kr ) 를통 한응모 만가능 
문의 I 환경 부정보 화담& 관실狂 02-2110~6647 
환경보 전협회 S 02-3407-1508 〜 9 




빈칸의 답을 ‘공 감퍼즐 몇 호 ’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, 전화 번호를 
적어 5 월 23 일 오 전까지 jjsmall@korea.kr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 
다. 추첨을 통해 문화상 품권을 보내드 립니다 . 

아이폰 〈정 책투 데이〉 앱 에서도 응 모하실 수 있습 니다. 



가로 

1. 음식 을 만드 는 일을 직업으 로 하는 사람. 

3. 온 나라 . 

4 어떤 X ■이나 사실, 현상에 대해 줄거리 를 가지 고 하는 말이나 
글. “그 사람과 이 런저런 ⑴ 0 를 주고받 았다; 

5. 축구 경 기에서 상 대편이 가지고 있는 공을 기습 적으로 빼 
앗는 것. 

6. 어떤 일 이 이루 어지거 나 일어 나는곳 약속 



세로 

1.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. 자기의 국적이 속해 있는 
나라. 

2 . ^ 卜전거 . 

3. 예 전부터 있어 오던 시장 으로， 백히점 등과 차별화 되죠. “ 
매월 마 지막 토 요일은 ‘◦◦◦◦ 가는 날 ’이죠 

5. 태아 에게 좋 은 영향 을 주기 위해 마 음을 바 르게 하 고 언행 
을삼가 는일. 

7. 막히지 않고 서로 잘 통하죠 . 뜻이 서로 통 하니까 오해가 
^죠. 

〈Weekly 공감 > 156 호 (4 월 25 일자) ‘공감 퍼즐’ 정답 

가로 1 세 계은행 3 사공 4 청지기 5 융단 7 판소리 
세로 1 세공 2 행선지 3 사금융 4 청 보리밭 6 단판 

〈Weekly 공감 > 156 호 ‘공감 퍼즐’ 당첨자 

윤상원 ■ 전북전 주시 완 산구중 화산동 
유심덕 • 서 울시 강남구 역삼동 
김정희 ■ 전남 목포시 옥암동 
이경주 ■ 경 기 부 천시 원 미구상 2 동 
어규선 ■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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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의 전력 대란을 막아라 



일찍 찾아온 무 더위… 전력 예비율 ‘비 상등’ 

전 문가들 “전 국민 절전 운동과 함께 전 기요금 현실호 r 주장 

지구 온난화 탓인지 계절이 겨 울에서 여 름으로 건너뛴 것처럼 요즘 날씨가 무덥다 . 기 상청은 올 여름 더위가 예 년보다 무더울 것 이라고 예보한 
바 있다. 그 때 문인지 지난해 발생한 9 ■ 15 정전 대란을 떠 올리며 하절기 전력 수급에 대해 불안 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. 



〇 “지금 빌딩 엘리베 이터에 갇혀 있습 니다. 구해 주세요 

늦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9 월 15 일， 서울을 비롯한 국내 
대도시 소재 119 센터 에는 “작동 중이던 엘리베 이터가 갑자기 멈춰섰 
으니 구해달 라”는 전화가 빗발 쳤다. 이날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 
를 비롯해 경기， 강원， 중청 등 전국 곳곳이 갑자기 정전이 되는 조 
유의 사태가 발생 했다. 이로 인해 전기가 끊긴 곳이 가정과 공장， 
병원 등 1 백 62 만여 곳에 달했다 . ‘갑작 스러운 기온 상 승으로 전력 
수요가 급증한 것’이 이날 사태의 근 본적인 원 인으로 밝혀 졌다. 

전력 수급을 관 리하는 전력거 래소에 따르면 당시 전력 사 용량은 
오후 3 시를 기해 6 천 7 백 만킬로 와트를 넘어 섰다. 예비 전력이 역대 최 
저치인 1 백 48 만 9 천 킬로와 트까지 떨 어지자 전력거 래소는 국 민에게 



예고할 겨를 없이 순환 단전조 치부터 취했다 . 예비 전력이 4 백만킬 
로와트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력거 래소와 한전은 ‘ 비상시 수 급조절 
운 영계획 매뉴 얼’에 따라 전 국적인 정전을 막기 위해 지 역별로 순환 
단전을 하도록 돼 있다 . 

일본은 산업용 전 기요금 17 퍼센트 인상 

‘9-15 전 력대란 ’으로 명명된 이날의 정전 사태는 5 시간 만에야 정상 
을 되찾 았다. “ 북한의 테러 아니 나’며 불안 해하던 국 민들은 정확한 
사태 원인을 파악한 후 한국도 블랙 아웃될 수 있는 국가 ’라는 사 
실을 깨달 았다. 그 때문에 지난 겨울은 극심한 한 파에도 전 국민이 
실내 적정 온도 준수 하기， 내복 입기 등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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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월 4 일 이명박 대 통령이 경북 울진군 신울진 1 신호기 기 공식에 참석한 후 주 제어실 
을 둘 러보고 있다. 정부는 전력 수급을 위해 1 ◦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 이다. 

동절기 최대 전력 (7 천 3 백 83 만킬로 와트) 을 3 백만킬 로와트 절감 했다. 

정전 대란이 발생한 지 채 1 년이 되지 않은 지난 4 월 말. 서울의 
낮 기온이 섭씨 30 도에 육 박하자 명동과 강 남역에 있는 상 가들이 
문을 열 어놓은 채 에 어컨을 가동해 언론으 로부터 ‘전 력낭비 ’라는 질 
타를 받았다 . 이날 전력예 비율은 7.1 퍼 센트로 나타 났다. 전 력예비 
율은 최소 10 퍼 센트가 돼야 안정적 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수치 
다. 전 문가# 은 올 여름 제 2 의 전력 대란이 발 생하는 건 아닌지 벌써 
부터 걱정 이다. 

한 여름도 되기 전에 전력예 비율이 이렇듯 떨어진 데는 때 이르게 
찾아온 무더위 외에 기름값 상승이 큰 이유다 . 가스나 석유 등에 비 
해 저렴한 전기 요금이 최근 기름값 상 승으로 상대 적으로 싸지자 기 
름 대신 전기를 사용 하는 기기가 늘어난 것이다 . 이 때문에 전문가 
들은 이웃 나 라들에 비해 지 나치게 낮은 전기 요금을 현실 화해야 
한다 고주장 한다. 

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인상 했다. 하지만 원 
가 대비 판매 요금을 나 타내는 원가보 상률이 90 퍼센 트에도 이르지 
못하고 있다. 전기를 만들기 위해 1 백원을 투입 하는데 90 원도 안 
되게 팔고 있는 셈이다 . 그러다 보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는 면 
이 없지 ^다. 

자 율절전 못하면 원전 추가 건설 불 가피할 듯 

가까운 나라 일본은 전기 요금이 한 국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. 산업 
용 전기는 2.8 배， 주택용 전기는 2.7 배가량 요금이 높다. 이것도 모 
자라 최근 전기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. 산업용 전기 요금은 이미 
17 퍼센트 인상 했고， 주택용 전기 요금은 10 퍼센트 인상할 예정 이다. 
타이완 역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이번 달 중 순부터 산 업용은 35 퍼 
센트， 주 택용은 16.9 퍼센트 올 리기로 했다. 한국의 경우 한전이 13그 



생활 속 에너지 절약 

냉 난방 시 적정 온도를 지키자 

실내 적정 온도는 여 름철이 섭씨 26~28 도, 겨 울철이 
18~20 도다 적정 온도를 지키면 아 토피와 호흡기 질환 
등을 예방할 수 있다 냉 ■ 난방 온도는 섭씨 1 도 조절 시 
7 퍼 센트의 에너지 가 절약 된다. 

대기 전력 절감을 위해 플 러그를 뽑자 
대기 전력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꼽혀 있는 플 러그를 통해 새 
어 나가는 전기를 말한다 

대기 전 력으로 낭 비되는 에 너지는 전체 가정 에 너지의 10 퍼 센트에 해 
당 하며， 우 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대기 전력을 금 액으로 환 산하면 연 
간 수천 억원에 이른다 

가전 제품을 살 때는 에너지 효율 1 등급 제 품으로 

효율 1 등급 제품은 5 등급 제품에 b | 해 약 3〇~40 퍼 센트의 에 너지를 절 
약할 수 있다. 특히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된 대 구 I 전력 저감 우수 제 
품을 사 용하면 대 7 1 전력을 최 소화할 수 있다. 자료 한국전 력공사 




퍼센트 인상안 을 내놓 았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아직 검 토조차 
하지 않고 있 는 상황 이다. 

9 • 15 정 전사태 후 한국은 절전 규제와 같은 강력한 수요 관리를 
통해 안정된 예 비율을 지켜 왔다. 하지만 절전 규제는 조업 손실， 근 
무 의욕 저하 등 부 작용이 우려돼 한계에 도달 했다. 후 쿠시마 원전 
사고 후 절전 규제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 일사 병으로 노 인들이 사 
망하는 등 부 작용이 속출해 전력 위기 대응 방식을 자율절 전으로 
바꾸 었다. 일본 경제산 업성은 지난 4 월 ‘자율 절전을 통한 전 력위기 
대책’ 을발표 했다. 

스마트 미터를 활용한 실시간 요금제 도 입으로 소비 자가 가격에 
반 응하는 수요 반응 구조를 만들고 rr 기술을 활용한 냉난방 부하 
제어 확대 및 태양광 등 소용량 신재생 전원을 확대 한다는 것이 주 
요 다. 

일본은 이 대 책안을 발표한 후 원전 54 기를 올스톱 시켰다 . 일본 
의 원전 발전량 비중은 한국과 비슷한 31 퍼센트 수준 이다. 이만한 
전력 공급이 중 단되었 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일본 국 민들이 
자율 절전을 잘 실 천하고 있기 때문 이다. 

한국의 최대 전력 생산량 7 천 9 백만킬 로와트 중 34 퍼 센트는 원 
전에서 생산 된다. 현재 한 국에는 21 기의 원전이 있고， 이 중 20 기가 
가동 중이다 . 정부는 화력에 비해 효 율적인 원전을 앞으로 10 기 정 
도 추가 건설해 증 가하는 전력소 비랑을 맞춰갈 계획 이다. @ 

글 •서철 인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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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민군 복합형 관 광미항 




무역항 지정… 크루즈 선박 입출항 보장 

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… 서 귀포항 해상 구역에 강 정지구 추가 



〇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무역 항으로 지정 된다. 

국토해 양부는 서 귀포시 강정 마을에 건설 중인 제 주해군 기지의 
전면 수역을 무역 항으로 지 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 
안을 5 월 4 일입 법예고 했다. 

그동안 국방 부에서 추 진하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사업이 군항 
중 심으로 운영될 것 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 으나， 이번에 무역 항으로 
지 정되면 크루즈 선박의 자 유로운 입 •출 항이 보 장받게 되어 이 같 
은 오해가 상 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. 

무 역항은 현 서귀 포항의 해상 구역에 강정 지구를 추 가하는 방식 
으로 지정 되며， 해상 구역은 제 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 선박의 
입 •출 항에 전혀 지장이 없 으면서 어 민들의 어로 활동에 피해를 주 
지 않 는 범위 로 결정 했다. 

이 지역이 무역 항으로 지 정되면 크루즈 터미널 등 항 만시설 설치에 
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 역경제 활성화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
로보 인다. 

국회 에서도 지난해 11 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원활히 운 
영될 수 있도록 올 상반 기까지 이곳을 무역 항으로 지정 하도록 권고 
한바 ^다. 

세계 자연보 전연맹 “ 국내법 ■ 국 제협약 준수 믿 는다” 

한편 세계 자연보 전연맹 ( IUGN ) 은 최근 “제주 민군 복합형 관 광미항 
건 설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 내법과 국제협 약들을 
준수 했다고 믿는다 ”라는 내용의 성 명서를 발표 했다. 

세계자 연보전 연맹은 4 년에 한번씩 열리는 ‘ 환경올 림팍인 ‘세 계자 
연보 전총회 ( WCT )’ 를 주 관하는 세계 최대 환경기 구다. 

세계자 연보전 연맹이 지난 4 월 25 일 공개한 성 명서에 따르면 
“ KJGN 은 대한 민국이 그 지역의 민감한 지정 학적 상황을 고려해 볼 
때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며 자국의 자연 환경을 보호 
하는 만큼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끌 어가야 할 책임도 있다고 인식한 
다 ”라고 밝혔다 . 성명은 또한 “정부 의 사결정 과 정에서 환경， 경제， 
사회， 정치 및 안보를 균형 있게 고 려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” 이라고 
했다. 



5 월 3 일 제주 외항에 6 만 9 천톤급 유람선 ‘ 레전드 오브 더 시즈가 입 항하고 있다. 제주 
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완 공되면 크루 즈선박 왕래가 크게 늘어 제 주지역 경제 활성 
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. 



〇 서 귀포항 (강정 지구) 해 상구역 설정안 

강정초 등학교 



제 주풍림 리조트 



^ ■정항 



제주 민군 복합형 
관 광미항 



설정 지역 



이는 정부가 의 사결정 과 정에서 환경， 경제， 사회， 정치 및 안보를 
균형 있게 고 려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결과 제주 민군 복합형 관 
광미항 건설은 불 가피한 선택이 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 된다. 

이번 성 명서는 세계 자연보 전연맹 소속 NGO 들의 질의에 대한 한 
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내린 평가다 . 

세계자 연보전 총회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 의하는 포 
럼 으로， 오는 9 월 6 일부터 15 일까지 열흘간 제 주에서 ‘2012 세계자 
연보전 총회가 개최 된다. 0 글 ■ 박 경아 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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핫이슈 



“ 비정형 BSE 젖소 발견은 우연 아니 었다” 

美 방문 실사단 “ 미국의 광우병 예찰 체계 잘 작동 확인” 




〇 “ 비정형 ffiE (소 해면상 뇌증) 에 걸린 젖소를 발견한 것은 우연 
이 아니었 다”는 조사결 과가 나 왔다. 

미국 캘리포 니아주 프레 즈노의 가축 사체 처 리장을 방문한 주이 
석 농 림수산 검역검 사본부 질 병방역 부장은 지난 5 월 3 일 (현지 시각) 
“ 문제의 소가 여러 가지 임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 검사 대상 
이 됐 다”고 강조 하면서 “ 미국의 광우병 예찰 체계가 잘 작 동하고 
있다는 점을 확인했 다”고 말했다 . 이는 “ 비정형 ffiE 에 걸린 젖소를 
운 좋게 찾아냈 다”는 일부 보도를 부 인하는 것이다 . 

젖소 뇌에서 시료 뽑아 총 세 차례 검사 

문제의 비정형 B 湖 소는 캘리 포니아 툴 레어카 운티의 젖소 농장 에서 
사육 됐다. 이 젖소는 갑자기 다리를 절고 일 어서지 못하는 증상을 
보여 안락사 처리 했다. 미국 검 사팀은 젖소의 뇌에서 시료를 뽑아 
총 세 차 례 검사 했다. 

최종 확진은 미국 정부의 표준실 험실인 국 가수의 연구소 ( NVSL ) 
에서 맡았다 . 국가 수의연 구소는 시료에 면역조 직화학 검사법 ( IHC ) 
과 웨 스턴블 라팅검 사법을 적용 했다. 면 역조직 화학검 사법은 뇌 조 
직 내 변형 프라 이온 단 백질을 염색한 후 현미 경으로 관 찰하는 것 
이고 웨 스턴블 라팅은 변형 프 라이온 단 백질을 분리해 정성 적으로 
분석하 는^偶 이다. 

검 사결과 연 구소는 해당 동물이 비정형 B 湖라고 확진 했다. 한국 
조 사단이 3 일 방문한 처 리장은 유기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베이 
커 코모디 티스가 운 영하는 곳 으로， 지난달 24 일 비정형 B 湖에 걸린 
것으로 확인된 젖소의 사체 샘플을 채 취했던 곳이다 . 

비정형 BSE 가 발견됐 음에도 불 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증 
가세를 보이고 있다. 3 일 미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냉장 또는 냉동 
상태로 보관된 소 살 코기의 해외수 출량은 지난 4 월 19~26 일까지 
한 주 동안 1 만 6 천 8 백 29 톤으로 한 주 전에 비해 8.8 퍼센트 증가했 
다. 이는 미국의 안전 조치를 수입업 자들이 신 뢰하고 있음을 보여주 
는 것으로 해석 된다. 선 물시장 예측 기관인 까 우트 퓨처 인사 이트’ 
의 댄 바우트 대표는 “ 쇠고기 수입 국들이 현실에 근거해 대 처하고 
있는 것” 이라며 “ 수입국 관 리들은 비정형 BSE 발병과 관련， 미국이 




농림 수산식 품부는 수입 쇠 고기를 국내 산으로 둔 갑시켜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쇠고기 
원산지 허 위표시 등에 대한 무기한 특별 단속에 들어 갔다. 



취한 조치에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”고 말했다 . 

비정형 BSE 젖소는 국내 한우 가 격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
했다. 충남 서 산시와 서산 축협은 4 일 ‘끼 국에서 비정형 BSE 가 발생 
하기 전인 지난달 초 1 백 20 만원 하던 4~5 월령 한우 암 송아지 가격 
과， 1 백 00 만원 하던 같은 월령의 수송 아지 가격이 현 재까지 변화없 
이 그대로 유 지되고 있 다”고 밝혔다 . 6~7 월령 암송 아지는 1 백 30 만 
원， 같은 월령의 수송 아지는 1 백 80 만 원에서 그대로 거 래되고 있다. 

또 3 백 50 킬로 그램급 암소는 2 백 50 만원， 6 백킬로 그램급 암소는 
4 백 30 만 원대의 가격을 형 성하며 등 락없는 가 격대를 유 지하고 있 
다. 이 같은 소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20 퍼센 트가량 내 
린 가격이 지만， 한때 육우 송아지 한 마리의 가격이 1 만 원까지 떨어 
졌던 올해 초에 비하면 30 퍼센트 이상 오른 것이다 . 

농수 산부， 가짜 국내산 무기한 특 별단속 

한편 농림 수산식 품부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해 무기 
한 특별 단속에 들어 갔다. 미 국에서 비정형 BSE 발 생으로 수입 쇠고 
기에 대한 국민의 불 안감이 높아 지자， 수입 쇠고 기를 국내 산으로 
둔 갑시켜 파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다 . 

농식 품부는 수입산 쇠고기 이력제 거 래신고 대상 중 최근 6 개월 
간 실적이 없거나 매입 •매출 물량의 차이가 있는 업소， 과거 위생감 
시 결과 부적합 업소 등 불 법유통 가 능성이 높은 업소 2 천여 개소 
를 집중 단속할 계획 이다. @ 글 ■ 이범 진 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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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커스 




한 ■ 중 FTA 가 체 결되면 우리 나라가 관세 장벽 없이 세계를 무대로 자 유롭게 통상할 수 ᄈ있는 세계 경제 영토가 7 ᄒ퍼 센트로 늘어 난다. 



한 ■ 중 FTA 체결은 ‘ FTA 허브국 가’의 완성 

협 상개시 공식 선언… 한 ■ 미， 한 ■ BJ FTA 에 버 금가는 경제효 과 기대 

한 _ 중 FTA 협상 〇 | 개시 된다. 한 _ 중 양국은 지난 5 월 2 일 중국 베 0 1 징에서 통 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 _ 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 했다. 한 _ 중 FTA 
가 체 결되면 우리 나라는 세계 3 대 경 제권과 FTA 를 맺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며 우리의 경제 영토는 61 퍼센 트에서 70 퍼 센트로 확장 된다. 



〇 우리 나라와 중국이 FTA 협상을 시작 한다. 박태호 외 교통상 
부 통상 교섭본 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 부장은 지난 5 월 2 일 베이 
징에서 한 •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적으로 선언 했다. WTO 협정을 
상 회하는 수준의 자 유화를 목표로 5 월 1 ◦일 베이 징에서 1 차 협상회 
의를 개 최하기 로 했다 . 

한 •중 FTA 는 한 •미 FTA 와 fV-EU FTA 에 버 금가는 막대한 경 
제적 효과가 기대 된다. 중국은 세계 2 위의 경제 대국인 동시에 우리 
의 최대 교역 상대국 이기 때문 이다. 

지난해 우리 나라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2 천 2 백 6 억 달러로 미국 (1 
천 8 억 달러) 과 EU(1 천 31 억 달러) 를 더한 것보다 크다. 양국 간의 관 
세 장벽이 사 라지면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. 



대 외경제 정책연 구원은 한 •중 FTA 가 발 효되면 5 년 안에 GDP 는 
0.95~1.25 퍼센 트， 후생은 1 백 76.5 억사 2 백 33.3 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
전망 했다. 고용 효과도 크다. 5 년 안에 19만~25 만 개의 일 자리가 
발생 할 것으 로 기대 된다. 

중국의 불 투명한 제도 의한 불편 해소 예상 

한 •중 FTA 는 중국 내수 시장을 확 대하는 교 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 
된다. 중국 정부는 지난 3 월 전국인 민대표 대회를 통해 수출 의존형 
에서 내 수주도 형으로 성장 정책을 전환 한다고 결정 했다. 이에 따라 
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전 략에도 변화가 필요해 졌다. 

우리 나라가 중국에 수 출하는 제품의 상당 부분은 중간 재다. 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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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은 우리나 라에서 중 간재를 수입해 완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 
하는 성장 전략을 고수해 왔다. 하지만 성장 전략이 내수 주도로 바 
뀌면서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감 소하는 추세다 . 지난 1 분기의 경우 
대중국 수출 증 가율은 16.7 퍼센 트에서 3.7 퍼 센트로 급감 했다. 

중국에 대한 수출 경 쟁력을 확 대하기 위 해서는 내수 시장을 공략 
할 필요가 있다. 하지만 우리 기업의 중국의 내 수시장 점 유율은 상 
대 적으로 취약 하다. 중국 전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점 유율이 
10 퍼 센트인 데 비해 내 수시장 점 유율은 5.9 퍼 센트에 그친다 . 

한 •중 FTA 가 체 결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수시장 진출이 보다 
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. 현재 중국은 중 간재에 대 해서는 관세환 
급을 해주고 있다. 하지만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제품에 대해 
서는 관세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. 관세 장벽이 있는 것이다 . 한 •중 
FTA 가 발 효되면 이 장벽이 사 라지고 그 결과 중국 내수시 장에 대 
한 우리 제품의 가격경 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된다. 

중 국에서 활 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 민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
강화 된다.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 만 3 천 개에 달한다 . 3 
백대 제조 기업의 70 퍼 센트가 중국에 진출한 상태다 . 하지만 중국에 
진출한 상 당수의 우리 중소 기업은 중국의 불 투명한 제도로 인한 
어 려움을 호소해 ^다. 

한 •중 FTA 가 발 효되면 중국의 불 투명한 제도로 인한 애로가 상 
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.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 
는 것이다 .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
기업을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도 개선은 중국에 대 
한 우리 수 출선을 보 호하는 의미도 크다. 

농 수산업 피해 최 소화… 보 호방식 우 선합의 

한 •중 FTA 는 FTA 허 브국가 로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
계기도 된다.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 경 제권인 미국， EU 와 FTA 를 
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다 . 여기에 중 국까지 더 해지면 세계 3 대 경 
제권과 모두 FTA 를 맺은 나라가 된다. FTA 를 중 심으로 재 편되고 
있는 국제 통상환 경에서 중 심적인 위치를 차 지하는 ‘FTA 허브 국가’ 
가된 다는의 미다. 

FTA 허브 국가가 되면 우리 나라에 대한 해외 기업의 투자가 증가 
할 것으로 예상 된다. FTA 허브 국가는 한 마디로 국제 무역의 다리’ 
가 됨을 뜻한다 . 중국과 미국은 FTA 를 맺지 못했다 . 관세를 고스 
란히 물어야 한다. 그러나 한 •중 FTA 가 체 결되면 우리나 라를 통해 
무 관세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. EU 도 사정은 마찬가 지다. 우리 
나라가 중국 진출을 위한 세계의 ‘징검 다리가 되는 것이다 . 



〇 한 ■중 FTA 의 경제적 효과 최대치 기준 365 억 달러 




※소 비자 후 생이란 특정 상품에 대해 소 비자가 ‘ 최대한 지 불해도 좋다고 생 각하는 
가 격’과 ‘ 실제로 지 불하는 가 격’의 차이를 말하며 클수록 소비 자에게 유 리하다 



O 2009 년부터 미국을 제친 중국의 자동차 시장 (단위 : 만대) 



2,140 




한 •중 FTA 는 외교안 보적인 측면 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. 우 
리나 라와 중국의 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 화되는 계기가 되 
기 때문 이다.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불 안정한 한반도 
상황을 해 결하는 돌 파구를 마 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

한 •중 FTA 로 모든 기업과 산업이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다 . 농 
수산업 등은 오히려 피해가 우려 된다. 지리 적으로 가까운 데다 농 
업 생산 구조가 유 사하기 때문에 한 •중 FTA 로 관세장 벽까지 사라 
지면 중국의 농 산물이 우리 식탁을 차지할 것이란 걱정 이다. 

정부는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2 단계 협상 구조를 채택 했다. 1 
단계 에서는 농 수산업 등 한 •중 FTA 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보호방 
식을 우선 적으로 합의 했다. 품목을 일반품 목군， 민 감품목 군으로 
구분한 후 민감 품목에 대 해서는 민 감도에 따라 장기 관세 철폐와 
부분 관세 감축， 양 허제외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 조치를 마련 했다. 

농림 수산식 품부는 협상 현안에 대한 품 목군별 분야별 협 상전략 
을 마 련하기 위해 기존의 한 •중 FTA 태스크 포스를 한 •중 FTA 대 
책반 ’으로 전환 하기로 했다. 

우리 농수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도 강화할 예정 이다. 
시설현 대화와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농수 산업의 체질을 강 화하고 
수 출전략 품목을 육성해 중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도 확대 한다는 
계획 이다. 0 글 ■ 변형주 (〇 ᅵ코노 □ ᅵ 플러스 구 W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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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월 1 일 오후 서울 추계 예술대 리 사이틀 홀에서 열린 대학생 소통 프 로그램 ‘청년 , 청 와대를 만나다 ’에서 4 백 여명의 학 생들이 지 켜보는 가운데 대 학생과 정부, 명사 패 널들이 예술전 
공 학 생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. 



취업? 미래? 우리 고민이 원지 알 아요? 

‘ 청년， 청 와대를 만 나다’ 추 계예대 포럼… 민의 청취 위한 소통의 장 후끈 

2040 세대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 보 자| 청와대 사회 통합수 석실이 2040 세대가 공 감하는 다양한 주제의 소통 프로 그램을 통해 민의를 청 취하기 
위해 전국 각 지에서 2012 ‘미나 (民 E ) 청와대 소통 프로 그램을 준비 했다. 5 월 1 일 ‘ 청년， 청 와대를 만 나대’ 행 사장은 서울 추 계예대 예 술전공 학생 
들의 고뇌로 분위 7 1 는 무거 웠지만 또 그 열 정으로 뜨거 웠다. 



O 조용히 관 객들이 지 켜보는 무대 위에 도 자 모양의 골대 같은 
문 3 개가 대중소 규모로 세워 졌다. 가장 높은 문이 허리 높 이쯤， 가 
장 낮은 문 은 무릎 정도. 목에 끈을 매단 한 학생이 갈수록 좁아지 
는 문을 엎 드리다 못해 마지 막에는 기어서 통과 했다. 갈수록 좁아 
지는 예 술가의 삶을 보여준 추 계예대 학 생들의 무언극 이었다 . 

무 언극을 시 작으로 지난 5 월 1 일 오후 서울 마포구 북 아현동 추 
계예대 리사 이틀홀 에서는 ‘예 술가， 노 동자로 살아가 기’란 부제 아래 
대학생 소통 프 로그램 ‘ 청년， 청 와대를 만나 다’가 개최 됐다. 

청와대 사 회통합 수석실 세대공 감팀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‘2012 
미니 浪意) 청와대 소통 프로 그램’ 행사의 일환 이다. 사회통 합수석 
실은 2040 세대의 민의를 청 취하고 공 감대를 확 산하기 위해 올 상 
반기 전국 각 지에서 ▲대 학생 그리고 청년 여론의 힘 ‘ 청년， 청 와대를 
만나 다!’ ▲청 와대와 고 민하는 내일 ‘소통 소사 이어 티’ ▲청 와대와 
함 께하는 직장인 정 책담론 ‘Hope & Hof 등 프로 그램을 운영 한다. 

‘ 청년， 청 와대를 만 나다! ’는 일반 대 학보다 취업에 있어 열악한 특 



성화 대학， 지방대 등을 중 심으로 진행 되며， ‘소통 소사 이어 티’는 청 
년 단체， 여성 커 뮤니티 회 원들을 중 심으로 진행 된다. Hope & Hof 
는 맥 주잔을 놓고 벌이는 직장인 들과의 정책 담론의 장 이러한 소 
통 프로그 램에는 정책 관련 정부 관 계자， 저명 인사로 구성된 멘토 
들이 패 널로 참 여한다 . 

대학생 ■ 정부 ■ 명사 패널들 열띤 토론 

추 계예대 행사 역시 추 계예대 학생 4 백여 명이 일부는 통로에 앉아 
지 켜보는 가운데 대학생 패널， 정부 패널， 명사 패널 등이 각자 입장 
에서 ▲예 술계열 대학평 가지표 중 취업률 산 정기준 ▲예 술계열 전 
공생에 대한 사회 안전망 ▲예 술계열 졸 업생에 대한 사 회인식 등의 
주제 를 놓고 열띤 토 론을 벌 였다. 

김희재 추 계예대 교수와 최세진 청와대 세대공 감팀장 이 사회를 
본 이날 토 론에서 추 계예대 총학 생회가 학 생들을 인 터뷰해 만든 영 
상자료 가 불을 지폈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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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예 술가의 길로 가고 싶은데 졸업 후 생계가 고민 이다” “ 등록금 
만큼 재 료비가 들어가 등골 빼 먹는단 소리 듣 는다” “ 악단에 들어가 
고 싶지만 우리가 갈 자리는 없다” “특정 직장에 안 들어 갔다는 이 
유로 멸 시받지 않았 으면 좋겠 다”… ‘ 예술은 죽었 다’란 제목의 이 영 
상은 예술과 생계의 병립에 대한 고민을 여실히 보여주 었다. 

송준호 추계 예술대 총학생 회장은 “지 난해 추계 예대가 속칭 ‘부실 
대학 ’으로 선정됐 는데， 재단 탓만 할 수 없었던 게 평가에 사용된 취 
업률 지표 ”라며 “예술 분야 특성상 성취에 시간이 걸 리고， 대부분 비 
정규직 이어서 미취업 혹은 백수로 분 류되는 것이 현 실인데 일 반대와 
똑같은 취업률 지표를 적용한 것은 무지한 처사 ”라고 꼬집 었다. 

임종원 경기대 연 기학과 회장은 “교육 과학기 술부가 최근 취업률 
지표 적용의 개 선안을 마련해 연기 전공의 경우 졸업 후 6 개월 안에 
2 편 이상 작품에 단역 이라도 출 연하면 취 업으로 인정해 준다 지만， 
뮤지컬 단 역만도 몇백 대 1 의 경쟁을 뚫어야 한 다”고 지적 했다. 

퍽퍽한 예 술가의 삶… ‘ 너희는 부실’ 사회의 낙인에 실망 

홍민식 교 육과학 기술부 대 학지원 과장은 “ 언론이 ‘부 실대학 ’이라 부 
르는 ‘정부 재 정지원 제한 대학’ 지정 배 경에는 학 내인구 감소에 대한 
대비와 대 학교육 향상을 위한 것” 이라며 “ 지난해 부실대 명단 발표 
후 개 선안을 만들고 있 다”고 전했다 . 

명사 패널로 참여한 박은실 추 계예대 교수는 “무 엇보다 정부로 
부터 ‘ 너희는 부실’ 이라고 낙 인찍힌 것에 대해 상 실감이 컸 다”며 ‘학 
생 들에게 꿈을 찾아 예 술가의 자 존감을 가져라 하고 가 르치다 이 
젠 취업을 하라고 해야 하느 냐”고 반문 했다. 

박 교수는 “예 술가가 사회에 어떤 경력을 남기기 위 해서는 최소 
한 5 년이 걸린 다”며 4 대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예 술인에 대한 복 
지의 허술함 을 지적 했다. 

올해 〈개를 산책 시키는 남자〉 로 세계문 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
전민 식씨는 자신을 추 계예대 92 학번 이라고 소개 하면서 “예 술인이 
얼마나 힘든 삶인가 하면 흔한 신용 카드도 못 만 들고， 부친이 돌 
아 가셔서 목돈이 필요한 데도 결국 일 숫돈을 빌려 막노 동으로 갚았 
다”며 유명 해지기 이전의 척박한 삶을 말했다 . 

이 밖에도 국 민대생 나지 균씨는 “ 취업률 지표가 대 학교육 향상을 
위 한다고 하지만 실 제로는 예술 교육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” 
고 반박 했고， 한세리 한양대 음악대 학생 회장은 “ 창업도 취업률 지 
표로 잡는 다지만 그 최저 수입 기준이 1 년에 2 백 70 만 원이라 는데， 그 
정도 버는 게 과연 창업 인가” 라고 지적 했다. 

서바 이벌 프 로그램 〈나는 가 수다〉 자문위 원단장 이었던 장기호 



〇 2012 ‘미 니’ ( S 意) 청와대 소통 프 로그램 상반기 행사 



행사명 


날짜 


참 석대상 및규모 


지역 


^제 혹은 내용 


처녀 

청3$ 를 
만나대 


5 월 8 일 


서 울여대 1,000 명 


서울 

화랑로 


함께 고 민하는 여 대생의 
오늘 그리고 내일 


5 월 10 일 


충북대 850 명 


충 북청주 


함께 고민하 는 지방 대생의 
오늘 그리고 내일 


5 월 15 일 


동아방 송예대 
1,500 명 


경기^ ■성 


방송 문화계 전공생 , 

토익 대신 다시 스크 린으로 


5 월 17 일 


제주대 1,000 명 


제주 


함께 고 민하는 지방 대생의 
오늘 그리고 내일 


5 월 24 일 


전주대 1,000 명 


전 북전주 


6 월 7 일 


서 울여자 간호대 
700 명 


서울 

홍제동 


함께 고 민하는 

간호대 실 습생의 권익 찾기 


소통 

소사 이어티 


5 월 12 일 


여성 및 관련 
커 뮤니티 회원 
100 명 


권 

및 

광 ■시 


하 이힐을 신고 청 와대와 만나다 


5 월 30 일 


청 년단체 회원 
100 명 


청년창 업가, 청 와대를 만나다 


6 월 19 일 


청년 단체, 청 와대를 만나다 


6 월 27 일 


여성 및 관련 
커 뮤니티 회원 
100 명 


하 이힐을 신고 청 와대와 만나다 


Hope 

& 

Hof 


5 월 22 일 


인 근지역 
직장인 


서울 북 


정치， 정책 현안 등에 대해 
정부 관계자 와 담론 


6 월 12 일 


서울 

디지털 ^ ■지 


6 월 25 일 


서 울강남 


6 월 29 일 


대구 •구미 


7 월 3 일 


부산 



교수는 “예술 가들의 생애 지표는 다른 분야와 다르다 . 창작 활동을 
통해 자신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우선， 다음이 돈” 이라며 획 일화한 
잣대에 대한 불만을 표시 했다. 

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인주 청와대 사 회통합 수석은 “문 화예술 
에 대한 인식전 환에는 시간이 걸리 겠지만 복지와 취업 차 원에서 문 
화예술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. 대학 평가에 있어 취업률 
지표의 정 밀하지 못한 부분은 더욱 개선해 나갈 것” 이라고 말했다 . 

박 수석은 “문 화예술 일자리 확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 러분도 
관심을 가져 달 라”며 “여 러분이 지금은 어 렵지만 21 세기는 문화예 
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 .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여 러분은 절대 
낙망 해서는 안 된 다”고 당부 했다. 

이날 행사가 끝난 후 송준호 추계 예술대 총학생 회장은 “설사 형 
식적인 행사라 하 더라도 소통의 시도가 중요 하다고 생각해 참석했 
다”고 이렇게 덧붙 였다. “만족 스럽진 않 더라도 이것이 시작 이라고 
생각 합니다 @ 글 ■ 박경 0 M 자 

문의 청와대 미 투데이 me2day.net/thebluehouse 
퍼 |0 1 스북 www.facebook.com/CheongWaDae 
트위터 twitter.com/BlueHouseKorea 



2012.05.09 위클 리 공감 13 







112 산 고하면 즉시 휴 대전화 위 치추적 

18 대 마지막 국회서 62 개 민 생법안 통과… 11 월부터 슈 퍼서도 상비약 판매 

국회는 지난 5 월 2 일 18 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소집， 몸싸움 방지를 위한 ‘ 국회법 개정안 ’， 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 안’과 62 개 각 
종 민 생법안 등 총 66 건을 처리 했다. 〇 I 날 법 안들을 통과 시킴에 따라 자칫 사장될 뻔했던 법안들 〇 I 빛을 보게 됐다. 



〇 국 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▲온 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 
당에 관한 법률안 ▲가 정상 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 용하는 약사법 
개정안 ▲먹 는물 관리법 개정안 ▲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법 개정안 
등이다 . 민생과 관련한 주요 법 안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. 

약사법 개정안 

11 월부터 해열 진통제 • 감기약 등 20 개 품목 

많은 논란을 빚어 온 대표적 민 생관련 법안 이다. 개정 안이 통과됨 
으로써 일반 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 용하고 안 전성과 유 
효성이 확보된 의 약품을 약국 아닌 슈퍼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
있게 됐다. 

이명박 대 통령이 당선 후 인수위 때부터 추진한 ‘약국 외 (外) 판 
매가 4 년여 만에 도 입되는 것이다 . ‘약국 외 판매가 법적 근거를 갖 



게 됨에 따라 II 월부터 24 시간 편의 점에서 해 열제나 감 기약， 소화제 
등 가정상 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. 

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일반 의약품 중 가벼운 증 
상에 시 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 
는 해열진 통제와 감 기약， 소 화제와 파스 등 상비약 20 개다. 슈퍼마 
켓의 경우 24 시간 운영 하면서 유사시 의 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 
스템을 갖춘 곳이면 판매 신청을 할 수 있다. 대형 마트는 대부분 별 
도의 약국을 내부에 갖추고 있어 ‘약국 외 판매’ 장 소에서 제외 했다. 

112 위치 추적법 

위 치정보 오. 남용 여부 6 개 월마다 국회 보고 

‘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’(112 위치 추적법 ) 은 긴급 
구조의 실 효성을 높이는 차 원에서 경찰에 개인 위 치정보 획득 권한 



14 2012.05.09 위클 리 공감 



이 주어 졌다. 다만 위 치정보 오 •남 용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행정 
안전위 원회에 6 개 월마다 보고 하도록 했다. 

이 법은 수원 20 대 여성 납치 •살 해사 건으로 동력을 얻어 3 년 만 
에 법 사위와 본 회의를 통과 했다. 앞 으로는 소방서 (119) 나 해 양경찰 
(122) 처럼 경찰 (112) 도 긴 급구조 요청이 접 수되면 본인 동의 없이 휴 
대전 화 위치 추적이 가능해 진다. 

중 국어선 불 법조업 방지법 

불 법행위 어선 • 선장 등 벌금 2 배로 올려 

4 배타적 경 제수역 에서의 외국 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
관한 법률 ’( 일명 중 국어선 불 법조업 근절법 ) 개 정안도 통과 됐다. 지 
난해 12 월 불 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 속하다 피살된 이청호 경 
사의 희생을 계기로 외국 불 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 억원 
에서 2 억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 화하는 내용 이다. 

이로써 배타적 경제수 역에서 무허가 어업 활동을 하는 자세 대한 
벌금이 1 억원 이 하에서 2 억원 이하로 높아 졌다. 배를 멈 추라는 명령 
에 불응한 불 법어업 선박의 소 유자나 선장에 대한 벌금도 强만원 
이 하에서 1 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됐다. 

쇠고기 유 통이력 공개법 

식 품업소 등 수입 쇠고기 이력 인터넷 열람 

‘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’( 쇠고기 유 통이력 공개법 ) 개정 
안이 통 과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 자들은 식품접 객업소 및 집 단급식 
소， 통신판 매소에 제공된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을 인터 넷으로 열람 
할수있 게됐다 . 

소비 자들이 수 입쇠고 기의 원산지 정보를 인터 넷에서 확인할 수 
있도록 하는 내용 으로， 최근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한 국민 불안 
감을 불 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. 

‘온실 가스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’ 

6 개월 내 시행령 제정… 세부안 구체화 예정 

온실 가스를 다 량으로 배 출하는 업체에 온실 가스배 출권을 할당할 
수 있게 됐다. 또 할당된 배 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 법으로 거래할 
수있도 록했다 . 

온 실가스 배출권 거 래제란 각 온 실가스 배출 업체에 할 당되는 온 
실가스 배출허 용량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. 배 출허용 량보다 배 
출량이 적은 업체는 배출량 한도를 넘는 기업에 배 출권을 팔 수 있 
다. 국가 전체 적으로 시장 경쟁을 통해 온 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



수 있 다는 것 이 장점 이다. 

배 출량을 초과한 온실 가스를 배출한 업 체에는 과 징금이 부과된 
다. 유 럽연합 ( EU ) 31 개국과 뉴질 랜드는 이미 거 래제를 도입해 운영 
중이며 호주는 올 7 월부터 실시 한다. 일본과 미국은 국가 차원의 배 
출권거 래제를 도입 하지는 않 았으나 주， 지역 단위로 거 래제를 운영 
고 ^다. 

정부는 6 개월 내 시 행령을 제정 하고 주무 관청과 배출권 할당방 
법 등의 세 부안을 내놓을 예정 이다. 배출권 거 래소를 지 정하는 등 
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 하다. 2014 년까지 3 년간은 목표관 리제를 시 
행， 배출량 통계를 확 보하고 2015 년 이후 점진 적으로 감 축량을 강 
화해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 겠다는 계획 이다. 

장애인 편의 증진， 교 통약자 배려 법안 

편 의제공 요청 불응 공 중시설 고 I 태료 부과 

앞으로 장애인 •노인 •임 산부 등으 로부터 안내 서비스 •수 화통역 등 
편의 제공을 요청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공 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 
설의 시설주 에게는 2 백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 된다. 

‘교통 약자의 이 동편의 증 진법’ 개 정안도 가결돼 장애 인전용 주차 
구 역에는 교통 약자가 이 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게 됐다. 
또 시각 장애 인의 보행 불편을 완 화하기 위해 보행우 선구역 외의 지 
역에도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. 

‘ 몸싸움 방지법 ’으로 불리는 ‘국 회선진 화법’ 

다 수당의 법안 단 독처리 사실상 불가능 

한편， 국회는 이번 국회 최대 현 안인， 이른바 ‘ 몸싸움 방지법 ’으로 불 
리는 국회선 진화법 ( 국회법 개정안 ) 을 통과시 켰다. 이로써 국 회의장 
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 지변， 전시 •사변 또는 이에 
준하는 국가비 상사태 및 각 교 섭단체 대 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때 
로^정 됐다. 

이 법안 에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의사 진행을 지연 
시키는 필리 버스터 ( 합법적 의 사진행 방해) 제도도 도입 됐다. 반면 법 
안처리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패스 트트랙 (의안 신속처 리제도 ) 조항 
도 포함 됐다. 이 밖에 몸 싸움과 의장석 점거를 방 지하기 위한 조항 
도포함 됐다. 

국 회선진 화법은 ▲국회 의장의 직 권상정 제한 ▲다 수당의 단독 
처리 기준 강화 ▲필리 버스터 도입 등으로 소 수당이 다 수당의 법안 
단독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했다. 0 

글 ■오동 룡 (월 간조선 :사 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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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오의 해 상분수 시연 회에서 3 백 45 기의 물 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우 아하고 아 름다운 발레 ‘ 백조의 호 수’를 연상케 했다. 



“빅오 해상 분수쇼 홈삑 취해 보 세요” 

최대 해상쇼 장관 … 최고의 멀 티미디 어쇼는 “개 막후에 보 세요 ” 

여수 엑스포 4 대 특 화시설 중 하나인 해상문 화공간 ‘빅오 (BigO)’ 의 해 상분수 7 ᅡ 4 월 30 일 첫선을 보였다 . 3 백 457 1 의 분수 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 
추는 모습은 발레 ‘ 백조의 호수 ’처럼 우 〇 ᅡ하고 〇 ᅡ름다 웠다. 세계 최고 전시 공 연 ■ 연출 회사와 〇 ᅡ티 스트들 〇 I 합작한 뉴〇 I 디 어쇼는 ， I 대감만 한껏 
고 조시킨 채 공개 하지 않 았다. 



〇 “물의 여 신들이 펼치는 책조의 호수’ 였습니 
다. 그저 넋 놓고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 
었어요 . 지금껏 본 분수쇼 중 최고였 습니다 
빅오 준 공식에 참석한 여수 엑스포 관 계자는 이 
날 첫선을 뵌 분 수쇼에 흠텍 취한 듯했다 . 이 관 
계자는 “ 분수， 조명， 음악 만으로 이렇게 우 아하고 생동감 있는 공 
연을 연출할 수 있다니 놀랍 다”고 찬탄 했다. 

노즐 3 백 45 기가 3 열로 1 백 20 미터 도열해 있는 해상 분수는 이날 
물 줄기가 15 미 터에서 70 미 터까지 솟구 치는가 하면 3 백 00 도 회전하 



며 발레리 나처럼 우아한 곡 선미를 뽐냈다 . 분수 위에 홀 로그램 입 
체 영상을 구 현하는 리빙 스크린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돼 화려함 
을 더했다 . 엑스포 조직위 측은 “ 빅오의 일부인 해상 ^수 쇼만 보고 
놀라기 에는 이르 다”며 “ 빅오의 진수가 될 멀 티미디 어쇼와 수상 페스 
티벌， 해상쇼 등은 전략상 사전 공개를 미뤘 다”고 말했다 . 

워터 스크린 ‘디 오’에 영화 같은 영상 투영 

빅오는 여수엑 스포장 앞 바다의 방 파제를 육지와 연결해 만든 총면 
적 1 백 45 만제곱 미터의 해상문 화공간 이다. 빅오의 ‘0’ 는 바다를 뜻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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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영어 의 이니 셜이자 미래를 의 미하는 영어 ‘ ZERO ’ 의 뜻 

을 담고 있다. 빅오는 각종 공연이 펼 쳐지는 내해와 수변공 간으로 
구성돼 있다. 수심 4.5~9 미터에 이르는 내 해에는 멀 티워터 스크린 
‘디오 ( The ᅥ ))， 와 초대형 해상 분수 ‘라 군，， 해상 무대 ‘ 이어도 ，와 ‘ 꽃섬， 
이 들어서 있고， 수 변공간 에는 각종 편의 시설과 쉼터를 비롯해 관 
람석， 바 닷길， 몽 돌해변 등이 갖춰져 있다. 

빅오는 실내 전시에 한정 되었던 기존 박 람회와 달리 대규모 전시 
와 공연을 구 현하는 해상과 육상의 공간 이다. 수 상공연 페스 티벌， 
해상 쇼， 뉴미 디어쇼 등 그동안 국 내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볼 
거리가 이곳에 서 펼쳐 진다. 

예비 관 람객들 사이에 벌 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볼 거리는 ‘디 
오 ’에서 펼쳐질 뉴미디 어쇼다 . 디오는 높이 47 미터， 직경 41 미터의 멀 
티스크 린으로 빅오 해상 한가 운데에 위치해 있다. 디오 안에는 워 
터 스크린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얇은 수막 위로 마치 한 편의 영화 
같은 영상이 투영 된다. 주변 테두 리에는 움 직이는 분수， 안개， 화염， 
조명， 레이저 등이 설치돼 있어서 영상과 함께 멀티 미디어 효과를 낼 
수^다 . 

디오는 세 계적인 무대 미술가 영국의 마크 피셔가 설계했 으며， 이 
곳에서 펼쳐질 뉴미디 어쇼는 세 계적인 공연 기획 •연출 전문 회사인 
프 랑스의 ECA 2 가 맡았다 . 이브 광이 설 립하고 이끌어 온 ECA 2 는 
1998 프랑스 월드컵 개 •폐 막식과 에펠탑 뉴밀레 니엄쇼 등을 연출 
해 유명해 졌다. 현 역에서 은퇴한 이브 팡은 엑스포 조 직위의 요청으 
로 빅 오에서 펼쳐질 모든 공연의 연출 자 문역을 맡아 현재 한국에 
체류중 이다. 

잠수 해 상무대 ‘이어 도’서 춤추고 노 래하고 

디오 전면에 설치돼 있는 해상 분수 역시 이 분야 세계 최고인 미국 
의 WET 사가 기획 •제작 했다. WET 사는 미국 라 스베이 거스의 벨라 
지 오호텔 분 수쇼， 미라 지호텔 화산 분 수쇼， 두바이 버즈 칼리파 분 
수쇼 등을 기획 • 연출한 회사다 . 

남제헌 빅오 사업 단장은 “ 뉴미디 어쇼는 4 바다와 인간의 공 존’이 
라는 여수엑 스포의 주제를 감성 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 워터 스크린 
과 해상 분수의 홀 로그램 입체 영상을 통해 바다를 탐 험하는 소녀 
이 야기를 보여줄 것”이 라면서 “극적 효과를 위해 조명， 해상 분수， 레 
이저， 불꽃 등의 각종 멀티 미디어 장치와 기술이 총 동원된 다”고 설 
명했다 . 

빅오 해상에 위치한 ‘이어 도’는 수면 위아 래로 높이와 위치를 조 
절할 수 있는 부유식 무대다 . 잠수함 제조기 법으로 특수 제작된 이 




데 ‘해 상쇼’ 예행 연습이 진행 중이다 . 



타 원형의 무대는 1 천 1 백 53 저语 미터 (길이 48 미터， 높이 2 미터) 면적에 
무게가 6 백톤에 달 하지만 물 밑으로 최대 20 센티미 터까지 자 유롭게 
가라 앉았다 떠오를 수 있다. 덕분에 연기 자들이 마치 물위를 걷거 
나 떠 있는 것과 같은 환상적 장면 연출이 가능 하다. 

이곳 이어도 에서는 프 랑스의 ‘오션 오페라 ’， 미국의 ‘ 오션블 라스트 
피버 ’， 한국의 ‘발레 심 청’과 같은 대형 공연이 펼쳐 진다. 또한 국내외 
스타와 아티 스트가 함 께하는 ‘ 빅스타 공 연’과 유명 DJ • 댄스 가수들 
의 ‘야간 댄 스쇼’ 등도 무대에 오른다 . 이 공연에 참여 하는 관람객 
들은 무대 위에서 물 장구를 치며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다. 

“빅오 하나로 여수 엑스포 오 감만족 가능” 

빅오 육상 에는 좌석 3 천석과 입석 1 만석 ( 하늘길 테크) 규모의 관람 
석이 조성돼 있다. 비 정형의 모던한 디자 인으로 조성된 이 관람석 
에서는 이탈 리아의 ‘스 튜디오 페스티 ’， 프 랑스의 ‘일 로토피 ’， 미국의 
‘블래 스트’ 등 세 계적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. 

남제헌 단장은 “빅 오에서 펼 쳐지는 수상공 연페스 티벌과 해상 
쇼는 국 내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연 문화를 제 시하는 장이 
될것” 이라고 말했다 . 

해상분 수쇼와 더불어 빅오의 핵심 공연이 될 뉴미디 어쇼와 해상 
쇼는 아직 기자들 에게도 공 개되지 않은 상황이 다. 엑스포 관 계자들 
에게만 시험 삼아 살짝 공 개했을 뿐이다 . 

뉴미디 어쇼와 해상 쇼를 본 김승기 홍보 담 당자는 “여수 엑스포 
는 빅오 하나만 으로도 충족될 만큼 대 단했다 ”면서 “ 빼놓지 말고 
봐야 할 곳 ”으로 빅오를 적극 추천 했다. 빅오의 모든 공연은 5 월 
12 일부터 일반에 공개 된다분 수쇼는 박람회 기간 중 매일 주간에 
30 분 간 격으로 연출 되며， 뉴미디 어쇼는 야간에 분 수쇼와 함께 펼쳐 
진다 .0 글서철 인가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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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대전세 계조리 사대회 




"내 가요 리왕” 
지구촌 

세 프들이 떴다 



〇 2012 대전세 계조리 사대회 열 7 17 卜 연일 뜨겁다 . 지난 5 월 3 일에는 ‘한스 부쉬켄 영 
셰프 챌 린지’ 결 승전이 열렸다 . 한스 부쉬켄 영셰프 챌 린지는 전 세 계에서 선발된 25 세 
미만 조리 사들이 겨루는 대회로 이 번이 첫 대히다 . 한스 부 쉬켄은 세계조 리사회 총연맹 
( WACS , World Association of Chefs Society ) 초대 회장의 이름 이다. 

전 세계 6 백명의 조 리사가 1 년간 경연을 거친 후 최종 선발된 7 인의 대륙별 대표 조리 
사들이 대전에 모여 관람객 앞에서 자 신만의 기 발하고 화려한 요리를 선보 였다. 대전세 
계 조리사 대회는 대전 컨벤션 센터와 대전 무역전 시관， 엑스포 시 민광장 일 대에서 5 월 12 
일까지 진행 된다. @ 글 과사진 ■ 서경리 7 1 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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ᅩ문 화체육 관광부 



한스 부쉬켄 영셰프 1 린지에 참가한 젊은 셰프. 대 
대표 결승 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 회에서 참가자 
애피타 이저와 메인 코스, 디저트 등 세 코스의 
요리를 펼쳐보 였다. 

2 - 3.4 경연이 끝나고 전시된 요리들 . 

5 완성된 요리를 맛보는 심사위 원들. 

6 요 리경연 대회를 찾은 관람 객들이 경연이 끝나고 전시 
된 음식 « 카 메라에 담고 있다. 

7 WACS 총 회에서 해산물 요리의 독보적 존재로 꼽히 
는 뉴욕 출신의 셰프 릭 무넨이 요리를 시 연하고 있다. 

8 97 개국 4 천 여명의 조리 사들이 모이는 WACS 총회 
개 막식이 대전컨 벤션센 터에서 열리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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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 행정 안전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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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개방형 직위 
공개모 집계획 에고 

2012 년 4월~10 월 사이에 공개모 집하는 정부 개방형 직위를 
다음과 같이 알려 드 리오니 관 심있는 분들 께서는 
많이 응모 하시기 바 라며，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 체적인 사항은 
해 당부처 (인 사담당 부서) 에 문의 하시기 바랍 니다. 



부처명 


직 위 


보직가 능형태 


임 기만료 
시 기 


공 식^고 
시 기 


문 의 처 


외교 통상부 


주 로스앤 젤레스 대 한민국 
총영 사관 문 히원장 


일반직 • 계약직 
고위 공무원 


’12.8 월 


’12.4 월 


02-2100-7823 


주영국 대 한민국 
대^ ᅡ관문 화원장 


문 화재청 


국 립해양 문화재 연구소 
수중발 굴과장 


학 예연구 관또는 
일반 계약직 4 호 


- 


’12.5 월 


042-481-4641 


법무부 


홍보담 ^ ■관 


서 기관 또 는 일반 계약직 4 호 


’12.6 월 


’12.6 월 


02-2110-3089 


국토해 부 


국토 지리정 보원장 


계약 직 고위 공무원 


’12.9 월 


’12.8 월 


02-2100-6127 


식품 의약품 안전청 


의료 기기심 사부장 


일반직 • 계약 직 고위 공무원 


’12.10 월 


’12.8 월 


043-719-1242 


문^ ᅡ체육 관광부 


국 립중앙 도서관 
도 서관연 구소장 


서기 관또는 
일반 계약직 4 호 


’12.7 월 


’12.5 월 


02-3704-9266 


문호 例술교 육과장 


’12.11 월 


’12.9 월 


장애인 문화체 육과장 


"12.12 월 


’12.10 월 


^무 총리실 


조세 심판원 조사관 


서 기관 또 는 일반 계약직 4 호 


’12.12 월 


’12.10 월 


02-2100-2165 



[응시 자격] 고위 공무원 기준 이며， 괄호는 고 ᅡ장급 기준임 



I 학력 

• 석 사이하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• 연 구경력 10 년 ( 과장급 :7 년) 이상인 
자로서 관 련분야 경력 4 년 ( 과장급 :2 년) 이상인 자 

• 박사 :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• 연 구경력 7 년 ( 과장급 :4 년) 이상인 자 
로서 관 련분야 경력 4 년 ( 과장급 :2 년) 이상인 자 

I 자격증 

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• 연 구경력 7 년 ( 과장급 :4 년) 이상인 자로서 
관 련분야 5 급 채용 자격증 * 소지 후 관 련분야 경력 4 년 ( 과장급 :2 년) 
이 상인자 

※ 자 격증은 「공 무원 임용시 험령」 상 5 급 일반직 공 무원의 채용을 위하여 지정된 
자격증 을 원칙 으로 함 

I 공무 원경력 

• 관련분 야에서 2 년 ( 과장급 :1 년)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 무원단 또는 
고위공 무원단 직 위로의 승 진임용 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( 과장급 :4 급 



(상당 ) 공무원 또는 5 급 (상당 ) 중 승 진소요 최 저연수 경과자 ) 

• 관련분 야에서 4 년 ( 과장급 :3 년)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급 {과 장급 :5 급) 또는 
이에 상 당하는 공무 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

I 민 간경력 

• 관련분 야에서 3 년 ( 과장급 :2 년) 이상 근무 •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
「비 영리 민간단 체지 원법」 의 지원을 받는 단 체에서 임 용예정 직위에 상 
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 상으로 3 년 (과장 급:부 서단위 책임자 또는 
실 무자급 7 년)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

« 정규직 내지 상근 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 더라도 비상 근위원 ，자원 봉사, 프리 랜서, 
단 체활동 등 임 용예정 직무 분 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
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



보수 수준， 제 출서류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고 시기에 
해당부 처에서 공고할 예정 이므로 부처 홈 페이지 또는 나라 일터를 
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. 



L 




ED ■置 @ 

값 싸고 깨 끗하고 찬 철하고 
우리 동네 전통 시장이 달라 졌어요 



言허 속%6/ 習원 



역사 적으로 시장은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 축이자 소통의 장 (場) 이었다 . 

흥정과 거래로 왁자지 껄했던 장터가 새로운 유통 구조의 출현과 소비 행태의 변화로 위기에 처하자 
정부가 다양한 지원 책으로 전 통시장 살 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. 경쟁력 강화를 위해 
질 좋은 농수 산물을 저 렴하게 공급 하고， 편리한 쇼핑을 위해 상가와 주 차시설 등을 현대 화하고 있다. 
공동마 케팅과 상 인조직 역량 강화 등 경영 방식의 선 진화로 자 생력도 키우고 있다. 

젊은 피를 수혈， 젊은 고객을 유치 하면서 청년실 업까지 해 결하는 프로 젝트도 가동 중이다 . 

전통 시장이 깨 끗하고 친절 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공 간으로 변신， 활기를 되찾 아가고 있다. 



2； 활기 찾는 전 통시장 24 할 인 행사 
26 아기관 1 시장 결연 28 전주 남 부시장 30 수원 못 골시장 
32 대 박가게 성공 비결 34 전국 주요 전 통시장 
3^ 온누리 상품권 38 전문 가 제언 




기 획특집 I 활기 찾는 전 통시장 




〇 서울 마 포구에 있는 망원동 월드컵 시장은 주택가 작은 골목 
에 형성돼 있지만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. 가까운 곳에 대형 마트가 
있어도 시장은 고 객들로 북적 인다. 백화 점이나 대 형마트 못 지않게 
점 포들이 깨끗 한데다 ‘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곳’ 이라는 입 소문이 
나면서 부터다 . 

1 백 20 여 명 (점포 수 55 개) 상 인들의 대 변자인 홍지광 상인 회장은 
“몇 년 전만 해도 이곳 역시 대형 마트에 밀려 상권이 죽 어가고 있던 
곳인데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과 상 인들의 경영혁 신으로 회 
생했다 ”고말 했다. 

망원동 월드컵 시장은 2002 년 정부의 전 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 
라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였다 . 통로에 아케 이드를 설치해 비가 내 
려도 고 객들이 불편함 없이 장을 보게 했고， 빗물하 수관을 설치해 
빗물이 바닥에 고여 지저분 해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. 또 정부가 시 
행하는 원산지 표 시제를 지 키고， 조기에 저 조했던 전 통시장 상품 
권 가 맹률을 1 백퍼 센트로 끌어올 렸다. 그 결과 시장 전체의 매출이 
20~30 퍼센트 가량증 가했다 . 

올 레길이 된 시장, 고객 두 배 증가 

홍 회장은 “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총 17 여억 원 인데， 이 
중 10 퍼 센트만 상 인들이 부 담했을 뿐 나 머지는 정부와 서울 시에서 
지원했 다”고 말했다 . 또한 그는 배추 파동 때는 정부의 지 원으로 
산 지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저렴한 가 격으로 파는 이 벤트를 
벌였 는데， 이 역시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 다”고 밝혔다 . 이곳은 
지금도 1 년에 두세 차례씩 경품 추첨 등의 사은 행사를 열어 고객을 
끌 모으고 ^다. 

제주도 서 귀포에 위치한 서귀포 올레매 일시장 奸 서귀포 매일시 장) 
은 제주 올 레길을 찾는 이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코스다 . 개폐식 
돔형 아케 이드가 설치된 이곳 중 앙통로 한가운 데에는 길이 1 백 10 미 
터， 폭 1.5 미터의 물길이 흐른다 . 2010 년 이곳 상 인회가 ‘문화 관광형 



경쟁력 갖춘 전통 시장이 몰 려온다 

시설 현대화 ■ 경영 혁신… 값싸고 질 좋은 상 품으로 마트와 승부 

대형마 트와 기 업형슈 퍼마켓 ( SSM ) 의 증가로 한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전통 시장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 아가고 있다. 정부의 지 속적인 지원과 
자력 갱생을 위한 상 인들의 노력 덕분 〇 I 다. 지저 분하고 불편한 곳으로 인식돼 온 전 통시장 〇 I 시설현 대화와 경영혁 신으로 경쟁력 있는 쇼핑 공간 
으로 변신중 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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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로에 아케 이드와 빗물하 수관을 설치해 쇼 핑하기 편리한 공 간으로 변신한 망원 
동월드 컵시장 . 질 좋은 농수 산물을 저 렴하게 팔고 각종 사은 행사를 개최해 매출이 
20~30 퍼센트 증가 했다. 



시장 ’으로 특 화하기 위해 건설한 인공 개울이 다. 상인회 측은 편안 
한 쇼핑을 위해 오전 10 시부터 오후 7 시 30 분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 
하고 있다. 시장을 찾은 관광 객들은 “전통 시장을 관 통하는 올레길 
이 있어 걷기가 더욱 즐겁 다”고 입을 모은다 . 

상인회 사무 국장을 맡고 있는 현상 철씨는 “20 (Bd 서귀포 시내 
에 10 여 개의 대형 마트가 속속 문을 열면서 50 여 년의 역사를 자랑 
하는 서 귀포올 레매일 시장의 매출이 40 퍼센트 급감했 다”며 “그 자 
구 책으로 제주 올 레길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하다는 
것에 착안해 시장을 관광 명소로 조 성하게 됐 다”고 말했다 . 

이 물길 에는 각종 물 고기와 수 생식물 등이 서식해 유치원 생들의 
생태 학습장 으로도 활 용되고 있다. 

현상철 사무 국장은 “하루 평균 强명에 불 과했던 고객이 현재 1 
만 2 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 다”며 “과 거에는 노 인들만 찾았는 
데 이제는 젊은 학 생들과 주 부들도 즐겨 찾는 공간이 됐 다”고 말 
^다. 

2004 년부터 활성화 사업… 서서히 효력 

지저 분하고 불편한 곳으로 간주돼 왔던 전통 시장이 정부가 추진 
해 온 시설현 대화와 경 영혁신 사업， 공동 마 케팅과 홍보 사업， 관광 
명소화 사업 등에 힘입어 깨 끗하고 친절한 쇼핑 공 간으로 거듭나 
고^다 . 

현재 전 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전 담하고 있는 기관은 중소 기업청 
시장경 영진흥 원이다 . 이 기관이 지난 1 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
2004 년 ‘전통 시장특 별법’ 제정 후 정부가 추진해 온 전 통시장 활성 
화 사 업으로 전 통시장 매출과 고객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 



정석연 시장 경영진 흥원장 

“지 역사회 정보와 문화가 전 파되는 곳 으로” 

시장 경영진 흥원은 어떤 곳 입니까 . 

2004 년에 제정된 ‘재 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 
별법 (현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
특별법 )’ 에 근거해 2005 년에 설립된 기관입 
니다. 마케팅 지원, 상인 교육， 점포 지도, 시 
장경영 및 시설 현대화 자문 등을 통해 전통 
시장과 상 점가의 경 쟁력을 강화 시키고 있 
는곳입 니다. 

최근 주 력하고 있는 사업은 원가요 . 

상 인교육 지원 사업과 전국 전 통시장 공동상 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사 
업, 특성 화시장 육성 사업,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입니다 
상 인교육 지원 사업은 2005 년부터 착수해 상인 대학, 맞춤형 교육， 정 
보화 교육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 가는 교 육을 실 시하고 있습 니다. 지금 
까지 총 24 만 3 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 습니다 
온누리 상품권 사업은 2009 년부터 실 시하고 있 는데， 지자 체별, 시장별 
로 발 행되고 있던 상 품권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 디서나 사용 가 
능한 상품 권으로 통 합하는 사업입 니다. 상 품권은 판 매액이 꾸준히 늘 
어 2009 년 1 백 5 억 원이던 것이 2010 년에는 7 백 53 억원, 2011 년에는 2 천 
2 백 24 억 원으로 증가했 습니다 현 재까지 총 4 천 28 억원 (4 월 기준) 의 판 
매고를 올리고 있지요 . 

특성 화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 시장을 지역의 고유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 
계한 특화시 장으로 키우는 사업 이고,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 시장과 
주변 상권을 종합 적으로 연계해 기존의 점적 지 원에서 면적 지 원으로 
확대하 는 사업 입니다 

국민 들에게 당 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

우리 전통 시장은 지역의 중심에 위치 하면서 물물 교환이 이뤄 지고, 지 
역사회 정보와 지역 민들의 문 화가 전 파되는 곳입 니다. 〇 I 러한 전 통시장 
이 사라 진다는 것은 곧 지 역사회 소통의 공간이 없 어지고 지역 경제가 
붕 괴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상 인들과 함께 더욱 청 결하고 신 선하며 편 
리한 시 장으로 만들 예 정이니 많이 찾아주 셨으면 합니다 



로나타 났다. 

시설현 대화를 추진한 시장의 경우 매출이 13.9 퍼 센트， 고객이 7.4 
퍼 센트가 늘 었고， 온 누리상 품권을 사용한 시장의 경우 매출이 14.9 
퍼 센트， 고객이 11.9 퍼센트 증가 했다. 빈 점 포율도 2006 년 12.6 퍼센 
트에서 2010 년 10.8 퍼센 트로 감소 했다. 

정부는 전통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전국 3 백 30 개 시장 
에 총 3 천 1 백 91 억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. 0 글 ■ 서철인 ， I 자 

문의 시 장경영 진흥원 www . 到 ang . or.kr S 02-2174-433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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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획특집 I 활기 찾는 전 통시장 



할인 행사 



전 통시장 18 곳서 농수 산물 대박 세일’ 

대 형마트 ■ SSM 의무 휴업일 맞춰 시 중가의 최대 50 퍼 센트에 공급 

대형 마트와 SSM ( 기업형 슈퍼 마켓) 의무 휴 업일을 활용해 정부가 전 통시장 살 리기에 나섰다 . 중소기 업청과 시장 경영진 흥원은 농식 품부와 손을 
잡고 ^ 정부가 보관해 온 냉동고 등어， 깐 마늘을 소매 가보다 최대 반 값까지 할인된 가 격으로 전통 시장에 공 급하고 있다. 



O 냉동고 등어， 깐마늘 등 정부 비축 농 산물을 시중 가격의 
40~5 ◦퍼 센트 수 준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장이 열렸다 . 농림 수산식 
품부 수산물 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“전통 시장의 경 쟁력을 높이고 
장 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냉동 고등어 •깐 마늘 등 정부 비축 농 
수 산물을 시 중가의 40~50 퍼센트 수 준으로 전통시 장에 공급할 계 
획”이 라고밝 혔다. 

비축 농수 산물을 공 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장 에서 해당 품목 
을 직접 판매 하는 상인 (상인 회비를 내는 노점 포함) 이나 특 가판매 
용으로 구매 하려는 상 인회일 경우 누구든 가능 하다. 하지만 고등 
어， 깐마늘 등을 사용해 반찬을 만들어 판 매하는 반찬 점이나 식당 



등은 대 상에서 제외 된다. 

2 만 3 천 원짜리 고 등어가 1 만 9 천원 

5 월 4 ~ 20 일에 1 마리 7 백원 판매 권장 

냉동 고등어 200 톤을 한 상자 (10 킬 로그램 36 마리) 당 1 만 9 천원 (운 
송비 포함) 의 가격에 각 시장에 공급 한다. 이 고 등어의 시 중가격 
(도매 가) 은 상자당 2 만 3천~2 만 4 천원 선. 농식 품부는 이 고 등어를 
마리당 700 원에 소비 자에게 팔도록 권하고 있다. 

냉동고 등어가 각 시장에 공 급되는 날짜는 5 월 3 일부터 이며， 할 
인 판 매되는 기간은 5 월 4~20 일이다 . 각 시장 또는 상인이 구매할 





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 농수 산물을 최대 반 값으로 공 급하고 있다. 사진은 과일 경매가 열리는 광주 서부 농수산 물도매 시장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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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는 최소 분량은 점포와 상 인회를 합쳐 1 톤 이상， 최대 구매 
량은 5 톤으로 그 이상은 구매할 수 없다. 각 전통시 장에 공 급되는 
냉동고 등어는 모두 국산 으로， 부산 정부 보관 소에서 보관해 왔다. 

< 7 천원 짜리 깐 마늘은 5 천원에 

시 중 도매 가보다 30 퍼센 트 싸게 80 톤 

뿐만 아니다 . 깐마늘 80 톤 (상품 50 톤， 중품 30 톤) 을 킬로 그램당 3 
천 6 백원 (중품 ) 에서 5 천원 (상품 ) 에 공급， 물가 안정에 주 력하고 있 
다. 깐마늘 상품 (上品 ) 의 경우 시중 도매 가는 킬로 그램당 7 천원에 
^ 한다. 

농식 품부가 약 30 퍼센 트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 급하는 셈. 점포 
와 시장 상 인회를 합쳐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최소 1 톤에 
서 최대 5 톤 미만 이다. 그 이상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. 할인판 
매 기간은 4 월 28일~5 월 15 일. 특 별판매 기간 중 소비자 한 사람당 
구매 한도는 1 킬로그 램이다 . 

전국 18 개 전통시 장에서 할 인판매 

권장가 위반 • 편법 유통 땐 향후 공급 제한 

정부는 비축물 시범 공급에 따른 품목별 상 품공급 수량을 고려해 
대상 시 장을 선 정했다 . 

농수 산물유 통공사 물가조 사대상 시장 〈12 곳 )， 수도권 •광 역시 등 
대도시 근린 생활형 시장 중에서 정부 비축물 최소 공급 수량을 판매 
할 수 있 는 곳을 대 상으로 삼아， 외부전 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 
와 중소 기업청 및 농 림수산 식품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엄격하 
게선 정한것 이다. 

해당 시장은 서울 관악구 관악 신사시 장，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 
시장， 양천구 목 3 동 시장， 양천구 신영 시장， 부산 부 산진구 부전마 
켓 타운， 대구 달서구 두류 종합시 장， 대구 동 구시장 ， 인천 서구 중앙 
시장， 대전 대덕구 중 리전통 시장， 대전 동구 대 전역전 시장， 대전 신 
도시장 ， 대전 도마 큰시장 ， 대전 한 민시장 ， 경기 광명시 장， 부천 원종 
고강제 일시 장， 안양남 부시장 ， 오산중 앙시장 ， 평택 송 북시장 등 18 
곳이다 . 

시 장경영 진흥원 곽규근 팀장은 이번 비축 농산물 공급에 대해 
“ 전통시 장에 처 음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향후 공급 대상 
시장을 확대할 계획” 이라고 말했다 . 

전통시 장에서 권장가 격으로 판 매하지 않 거나， 공급 물량을 편 
법 유 통시킨 것이 적발될 경우， 향후 비 축물자 공급이 제한될 수 
있다 . 0 글 ■ 이범 진 가^ 



〇 정부비 축농수 산물乂 


범공 급물량 


품목 


냉 등어 


깐마늘 


총 공급량 


200 톤 


80 톤 

(상품 50 톤 ，중품 30 톤) 


단위 


1 상자 (1〇 kg , 36 마리) 


500 g 


원^ ■지 


국산 


국산 


공 급가격 ( 운송비 포함) 


19,000 원 / 상자 


•상품 5, 000 원 /kg 
•중품 3, 600 원 /kg 


시 중가격 (도 매가) 


20, 000 원 / 상자 


■ 원 / kg / 상품 


최소구 매수량 (점포 + 상인회 ) 


1 톤 


1 톤 


최대구 매수량 (점포 + 상인회 ) 


5 톤 


5 톤 


^ ■품 공급일 


12.5.3- 


12.4.27- 


할 인판매 기간 


12.5.4^5.20 


12.428~5.15 


권^ ■판 매가 


700 원 (마 리당) 


•상품 6, 600 원 이하 /kg 
•중품 5,400 원 이하 /kg 


특가 판매시 1 인당구 매한도 


10 마리 


1 kg 



〇 정부 비축 농 수산물 시 범공급 대 상시장 



시장명 




전 화번호 




관악신 사시장 


서울 관악구 신사동 4 쐬 -7 


02-855-1994 


서 

울 


공릉 동도깨 비시장 


서울 노원구 공릉동 752 1 이호 
고객지 원센터 


02-976-4143 


목 3 동시장 


서울 양천구 목 3 동 960 
신한 이모르 젠상가 102/114 호 


02-2644-3228 




신 영시장 


서울 양천구 신월 1 동 114—18 
신 영시장 고객지 원센터 


02-2604-3319 


부 


부전마 켓타운 


부산 부 산진구 부전동 573 


051-818-7009 


대 


두류종 합시장 


대구 달서구 당 산동길 9 


053-651-1301 


구 


동 장 


대구 동구 효목 2 동 533 


053-744-6569 


인 

천 


서구중 앙시장 


인천 서구 가정동 501_31 


032-575-5002 




중리전 통시장 


대전 대덕구 중리동 368-7 A 동 2 이호 


042-623-1040 




대전역 전시장 


대전 동구 정동 1-227 


042-273-3655 


대 

전 


신 도시장 


대전 동구 7 ᅡ양동 38-5 


042-624-0997 


도마 장 


대전 서구 도마동 134-40 


042-552-8883 




한 민시장 


대전 서구 괴정동 88-34 


042-522-9094 




광 명시장 


경기 광명시 광명 3 동 158-26 


02-2614-0006 




원종 고강제 일시장 


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6 


032-673-0515 


경 

기 


안양남 부시장 


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1 동 622-378 


031-449-7400 


오산중 앙시장 


경기 오산시 오산로 272 길 22 로 


031-376-4141 




송 장 


경기 평택시 지산동 745-14 


031-662-336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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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 기관 1 시장’ 결연 




공기 업 대학 등 지역 경제 살리기 손잡다 

전국 1 천 2 백여 전 통시장 중 8 백 74 곳과 자매 결연… 매출에 큰 도움 

정부가 전 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 환으로 지난해 7 월부터 매월 마지막 토 요일을 ‘전 통시장 가는 날’로 정하고 ‘1 기관 1 시장 자매 결연’ 캠 페인을 
펼치고 있다. 현 재까지 4 백 54 개 기관이 8 백 74 개 시장과 자매 결연을 하여 매출이 8.6 퍼센트 ^ 고객이 92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. 



〇 올 초 한국전 기안전 공사는 설을 맞아 임직원 2 천 7 백여 명에 
게 1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10 매씩을 가계지 원비로 지급 했다. 직원들 
은 근 무처나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 장에 가서 이 상 품권을 사용했 
다. 본사 총 무팀의 김태진 차장은 ‘ 한국전 기안전 공사는 지난해 추 
석과 올해 설에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에 있는 임직원 전 원에게 온 
누리 상품권 10 매씩을 지급했 다”며 “대 부분의 직원은 근 무처와 자매 
결연을 한 전통시 장에서 이 상 품권을 사 용했을 것” 이라고 말했다 . 

서울 강동구 고 덕동에 위치한 한국 전기안 전공사 본사 직 원들은 
근처에 있는 암사 종합시 장에서 장을 봤다. 암사 종합시 장은 이 회 
사와 지난해 9 월에 자매 결연을 하였다 . 



암사종 합시장 상인회 이남기 사 무장은 박철곤 사장을 비롯해 
임직원 20 여 명이 지난해 9 월 직접 시장을 방문해 자 매결연 협약식 
을 가졌 다”며 “이후 박철곤 사장은 시장 에서 열린 설맞이 •추 석맞 
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경품도 추 첨하고 찬 조금도 출연해 
주었 다”고 밝혔다 . 한국전 기안전 공사는 암사종 합시장 의 전기 안전 
문제 를 점검 해 주고 있기도 하다. 

명 절선물 상품권 결연 시장서 사용 

암사 종합시 장은 한국 전기안 전공사 외에 한 국전력 사옥건 설처， 한 
국창의 재단， 강동 세무서 등의 공기 업과도 자매 결연을 하였다 . 이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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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강동구 암 사동에 소재한 암 사종합 시장은 한국 전기안 전공사 본사와 자매 결연을 
하여 전기 안전 점검 등의 지원을 받았다 . 



기 사무 장은 “자매 결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그 효과가 
피부로 느 껴지지 않지만 앞으로 기대가 크 다”며 “공기 업뿐만 아니 
라 사기 업과도 자매 결연을 하 였으면 한 다”고 말했다 . 

서울 강북구 인 수동에 자리한 국립 재활원 역시 근처에 있는 수 
유재래 시장과 자매 결연을 하였다 . 국립재 활원은 직 원들을 대상으 
로 ‘ 이달의 공무 원상’ ‘ 이달의 친절 인상’ 등을 선정해 시상하 는데， 부 
상으로 온 누리상 품권을 주고 있다. 또한 구 내식당 식 자재를 매일 
수유 재래시 장에서 납 품받고 있다. 수유재 래시장 은 국립 재활원 외 
에 소 방방재 청과도 자매 결연을 하고 있다. 소방방 재청은 온 누리상 
품권 사용과 더불어 수유재 래시장 에 화재 감식 장치 4 ◦대를 무료 
로 설치해 주고 소화기 30 개를 기증 했다. 

민간 기업은 온누리 상품권 직 원들에 선물 

공 기관이 아닌 대학과 자매 결연을 한 전통시 장도 있다. 경기도 수 
원에 있는 팔달문 시장은 지역에 있는 아주대 학교와 자매 결연을 하 
고 특성화 사업 컨 설팅을 받았다 . 아 주대는 대학생 기 획단을 조직 
해 1 년 동안 지역 환경에 유리한 사업 아이 템을 찾아 주고， 젊은 고 
객을 끌어 들이기 위한 마 케팅과 홍보 활 동에도 앞장 섰다. 그 덕에 
젊은 직장 인들은 물론 대학생 들까지 즐겨 찾는 거리가 됐다. 






휴일엔 전 통시장 부근 도 로변에 주차 가능 

전국의 전 통시장 중 약 70 퍼 센트인 8 백 96 개 시장이 부 
근에 주 차장을 갖추고 있다. 이 중 3 백 68 곳은 중 소기업 
청의 전 통시장 시 설현대 화사업 지 원으로 지어 졌다. 전통 
시 장에서 물건을 사면 주차 장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
받을 수 있다. 시장에 따라 무료 쿠폰을 주기도 하고 할인 쿠폰을 주 
기도 한다. 

주 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협소한 2 백 53 개 시장의 경우 주말과 명절 아 
침 8 시 (혹은 9 시) 부터 저녁 8 시 사이에 부근 도로변 주차가 가능 하다. 
시장 부근 도로변 중 주차 가능한 곳은 도로 표지나 안내 간 판으로 알 
수 있다 7 ◦개 전 통시장 에서는 주말 ■ 명절은 물론 평 일에도 주차 가능 
하다. 출퇴근 시 간대인 아침 7 시부터 9 사 저녁 6 시부터 8 시 사이를 제 
외한 모든 시 간대에 하루 1 시간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시간은 각 
지자 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방문 전에 시장 대표 전화로 연락해 확인하 
고 가면 좋다 

특정 시장의 위치 및 주 차 가능 정보를 확인 하려면 시 장경영 진흥원 홈 
페 이지에 들 어가면 된다 메뉴 중 우리 시장자 랑’의 ‘ 전국시 장찾기 ’에서 
시장 이름을 검 색하면 알 수 있다. 스 마트폰 이용 자라면 무료 어플을 
내려 받으면 된다. 아이폰 이 용자는 가는 날이 장날’ 어플을 이용해 검 
색하면 편하다 영어로 시장 정보를 안 내하는 아이폰 어 플로는 ‘Enjoy 
market’ 이 있다. 안드로 이드용 어 플로는 가자! 전통 시장으 로’가 있다 

글 • 하주희 기자 

문의 시 장경영 진흥원 www.sijang.or.kr S02-2174-4338 



전 시장을 방 문하는 고객 중 1 백명을 추첨해 5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
을 나눠 주기도 했다. 

정부는 지난해 7 월부터 전통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1 
기관 1 시장 자매 결연’ 캠 페인을 전개 중이다 . 매월 마지막 토 요일을 
‘전 통시장 가는 날’로 지정 •운 영하 고，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캠 페인에 
대한 인식 조사를 실 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 

현재 (3 월 기준) 정부 부처， 시 •도， 공기업 등 총 1 백 93 개 공 공기관 
과 2 백 개 민간 기업 •단 체， 65 개 대학이 이 캠 페인에 동참， 온 누리상 
품 권으로 장 보기， 대학 동 아리의 이 벤트에 참여 하기 등의 활 동으로 
정부의 전 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 원하고 있다. 

중소 기업청 시장 경영진 흥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



특정 시장과 자매 결연을 하지는 않 았지만 온누리 상# 권을 대량 
구매해 임직원 들에게 나 눠주는 방 식으로 전 통시장 살 리기에 동참 
한 회사도 있다. 삼성은 지난해 추석에 온누리 상품권 4 백억 원어치 
를， 현대기 아차는 올 설에 전 통시장 상품권 64 억원 어치를 각각 구 
매해 임직원 들에게 선물 했다. 현대기 아차의 경우 지난해 말 기아차 



1 천 2 백 8 別 1 전 통시장 중 8 백 74 개 시장이 1 기관 1 시장 자매결 연’을 
체결한 상태다 . 시 장경영 진흥원 정석연 원장은 “ 앞으로 1 기관 1 시 
장 자매 결연’ 및 ‘전 통시장 가는 날’을 기업 • 대학 등 단체는 물론 가 
족 단위 •젊 은층 등 민간 참여를 활 성화해 전 국민 캠페 인으로 확 
산시켜 나갈 것” 이라고 말했다 . @ 글 ■ 서철인 7 1 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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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획특집 I 활기 찾는 전 통시장 



전주 남 부시장 



젊음의 열정이 모여 ‘ 문화장 터’로 변신 

‘청년 장사꾼 프로 젝트’ 성공적 접목… 한옥 □! 을과 연계한 명소로 

전주 중앙 시장과 더불어 한때 전주의 대표 전통시 장으로 꼽힐 만큼 성황을 누 렸으나 경기 불황과 대 형마트 개점 등으로 침체의 눔에 빠졌던 전 
주 남 부시장 (전주 완산구 전동) 이 한옥 마을과 연계한 전주의 관광 명소로 거 듭나고 있다. 문 전성시 ‘청년 장사꾼 만들기 프 로젝트 ’( 이하 ‘청 년장사 
꾼 프 로젝트 ’) 가 성공 적으로 진행 되면서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 아가고 있다. 




남부 시장의 청년장 사꾼들 . 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를 통해 남부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 
고 있는 주인공 들이다 . 



〇 “일단 사람들 구 경하니 좋네. 나야 멀리서 찾아 오는 단골들 
이 헛걸음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못 떠나고 이렇게 문이 라도 
열고 있지 만， 벌써 떠난 상 인들도 많지. 장 사꾼들 말고는 하루 종 
일 사람 한 명 못 볼 때도 많았어 . 젊 은이들 덕분에 다시 시장이 시 
끌시끌 해지니 나야 고맙지 !” 

전주 남 부시장 6 동 ‘옥상 ’에서 13 년째 보리밥 전문점 순자 씨밥줘 
를 운 영하고 있는 최순자 {72) 씨는 최근 남부 시장의 분 위기에 대해 
이렇게 말했다 . 최씨는 “ 시설을 (현대 식으로 ) 고쳐도 사 람들로 들끓 
어야 시장인 데， 대형마 트들이 생기고 나서는 일부러 이 곳까지 찾아 
오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‘죽어 가는 시장 ’이나 다름 
없었다 ”면서 “ 활기를 찾아 다행” 이라고 덧붙 였다. 

서울의 ‘홍대 거리’ ‘ 인사동 쌈 지길’ 축소판 

남부시 장에 ‘ 청년장 사꾼’ 바람이 불고 있다. 문화체 육관 광부의 문 
전성시 프 로젝트 중 하나인 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를 통해 서다. 파 
리 날리던 야채 가게엔 감 각적인 카페가 들 어서고 창고로 쓰이던 공 
간은 칵 테일바 로 변신 했다. 

핸드메 이드소 품체험 공방， 디 자인잡 화점， 업 사이클 링공방 등이 
속속 자리한 남 부시장 6 동 옥상 12 개의 점포는 마치 서울의 ‘홍대 
거리’ ‘인 사동 쌈지 길’의 축소판 같았다 . 

카페 나 비에선 즉석 피아노 연 주곡을 들으며 핸 드드립 커피 한 
잔을， 출 출하다 싶으면 뽕 잎수제 버거로 가 주인이 부안 에서 직접 
유기농 뽕잎을 길러 만들 었다는 고급 뽕 잎수제 버거를 맛볼 수 있 
다. 키덜 트놀이 문화술 집에선 보드 게임을 즐기며 시원한 맥주 한 잔 
마 시고， 핸 드메이 드소품 체험공 방에선 아기 자기한 소품 구 경하는 
재미를 느낄 수 있다. 연이은 점 포들의 폐 업으로 쇠락해 가던 남부 
시장은 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를 통해 젊은 장사 꾼들의 열정과 아 
이 디어가 보태 지면서 문화를 생 산하고 파는 공 간으로 바뀌어 가고 
있는것 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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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남부 시장은 지난 해부터 시장 활 성화를 위해 ‘청년 장사꾼 
만 들기’ 프로 젝트를 추진해 왔다. 이 프로 젝트는 전통 시장과 청년 
이 만날 수 있는 공간적 • 문 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었다. 

남부 시장과 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의 기획 및 진행을 맡은 사회 
적기업 이 음 측은 우선 그 성공 가 능성을 짚어 보기 위해 지난해 남 
부시장 청년 아카 데미를 운 영하는 한편 지난해 8 월 1 일부터 15 일까 
지 남 부시장 하늘정 원에서 청년 야 시장을 개최 했다. 여름 휴가철 
전주 한옥 마을을 찾은 관광 객들을 대 상으로 밤늦은 시간 즐길거 
리를 제공하 자는 뜻에서 진행한 청년 야시 장은 뜻밖에 성공을 거 
두었다 . 

청년장 사꾼들 함께 모여 공동체 구성 

“애초 16 팀으로 시작 했으나 야시 장이 열리는 동안 청 년들의 자발적 
참여로 나 중에는 30 여개 팀으로 늘었 다”는 게 이음 김병수 대표의 
설명 이다. 그는 “청년 야 시장은 전주시 민이나 관광객 들에게 한옥마 
을과 남부시 장이 같은 여행 자원의 개 념으로 인식 시키는 계기를 마 
련했다 ”고덧 붙였다 . 

청년 야 시장을 통해 남부시 장에 대한 밑 그림을 그린 김 대표는 
점포의 구 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보기 위해 지난해 11 월 남 부시장 6 
동 옥상에 일종의 모델 하우스 개념인 ‘카페 나비 ’부터 우선 개업해 

카페 나비는 단골 손님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뜨 거웠고 이에 자 
신감을 얻어 3 월 사업설 명회를 통해 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에 참여 



할 신 청자를 모집 했다. 경 쟁률은 4 대 1， 10 개 점포 모집에 40 여개 팀 
이 신 청했고 카페 나비 외 최종 II 개 팀을 추가로 선정 했다. 

이렇게 모인 12 팀의 청 년장사 꾼들은 끊 임없이 시장을 들 락날락 
거리며 남부시 장에서 자기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 했다. 이후 창업 
아이템 다 듬기와 창업 교육을 거쳐 6 동 옥상에 터전을 마련 하기에 
이르 렀다. 

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에 참여한 12 팀 17 명의 청 년장사 꾼들은 ‘열 
두간지 ’라는 이 름으로 공 동체를 형 성하고 있다. 열두 간지는 12 팀을 
의미 하기도 하며， 요즘 흔히 쓰는 말로 ‘ 간지난 다’는 뜻이 더해져 12 
팀의 간 지나는 사 람들’ 이라는 재 미있는 뜻도 갖고 있다. 

이들은 옥상 내 ‘레 알뉴타 운사무 소’도 꾸미고 자신 들만의 협동 
조합도 만들 었다. 4 함께 만들어 간 다’는 공동체 가치를 실 현하기 위 
해 점포 인 테리어 공사도 함께 진행 했다. 리사 이클링 개념을 도입해 
창 틀이나 소품， 문짝 등은 버 려지는 것들을 재 활용해 꾸몄다 . 

인테 리어는 버 려지는 가구를 수집해 새 가구를 만들어 내는 사 
회 적기업 문화 로놀이 짱이 도왔다 . 열두 간지는 지난 5 월 4~5일 정 
식 개업 파티를 성 황리에 마치고 본 격적인 영업에 돌입 했다. 

시장도 도시 문화의 하나… 문화적 생태계 구축 

남 부시장 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는 전주 내에 입 소문이 나면서 이미 
‘ 절반은 성공했 다’는 평가를 받고 있다. 타 지 역에서 벤치마 킹하러 
오거나 평 일에도 관 광객이 찾아 오고 있다. 주 말에도 사람이 없던 
시장 에는 일본어 간 판까지 등장 했다. 시장 방문 객들도 차츰 늘고 
있다. 남 부시장 상인회 우정 아씨는 “ ‘ 청년장 
사꾼 프로젝 트’가 알려 지면서 시장 방문객 
뿐 아니라 점포 임대를 문의해 오는 사람도 
부쩍 늘었다 ”고 전 했다. 

남 부시장 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를 성공 
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음의 김 대표는 “시장 
을 대형마 트처럼 유통 구조로 접근할 게 아 
니라 도시 문화의 하나로 생각해 문화적 생 
태계를 구 축해야 한다 ”면서 “이번 프 로젝트 
가 1 회 적이고 전 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가 
능한 선 순환적 경제 만 들기의 롤 모델이 될 
수 있도록 노 력하겠 다”고 말했다 . 

상인들 역시 “부디 ‘ 청년장 사꾼 프로 젝트’ 
를 통해 남부시 장이 활성화 되기를 바 란다” 
고 입을 모았다 . 0 글과 사진 ■ 박근희 ， I 자 




‘청년 장사꾼 프로젝 트’의 1 호점에 해 당하는 카페 나비. 각각의 특색을 살린 빈티지 스러운 소 품들은 대부분 재 활용품 
으로 꾸몄다 〈왼쪽 사진 ). 전주 한옥 마을을 찾았던 관광 객들이 남 부시장 연계 관광을 즐기게 되면서 남 부시장 천변상 
가 쪽에는 일본어 간판도 등장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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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획특집 I 활기 찾는 전 통시장 



수원 못 골시장 




평일 오 전에도 손 님들로 붐비는 수원 못골 시장. 지난 2008 년 ‘문 전성시 프로젝 트’에 
선정된 이후 상 인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시장의 특색을 살린 전 략으로 수원의 대표 전 
통시장 으로 거 듭났다 . 



〇 “5 월인데 참 덥죠? 오늘은 신나는 음악들 많이 준비 했습니 
다. 그 리고는 서울 남 문시장 상인회 분들을 모셔볼 게요. 못 골시장 
의 활기찬 모습을 배워 가려고 찾아 주셨답 니다. 손 님들이 부 러워하 
는 못 골시장 상인 여 러분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 요！” 

지난 5 월 2 일 수원 못골시 장에서 ‘ 종로떡 집’을 운 영하는 29 세 청 
년 이하 나씨의 차분한 목 소리가 스 피커를 타고 시장에 울린다 . 평 
일 낮 인데도 시장골 목에는 남 녀노소 손 님들로 붐볐다 . 여대생 두 
명이 ‘지 동꽃집 ’에서 꽃을 고르는 동안 점심 시간을 틈타 찾아온 30 
대 직 장인이 ‘ 아들네 만두’ 가 게에서 산 먹 거리를 들고 발 걸음을 옮 
겼다. 저녁 거리를 준 비하는 50 대 주부， 며느리 부 탁으로 장을 보러 
온 60 대 할아 버지， 각기 다른 손 님들로 뒤섞인 시장은 ‘ 활기차 다’는 
표현 그대로 였다. 

수원 시 민들은 시내 22 개 전 통시장 중 대표 시장을 들라 하면 
못골 시장을 꼽는다 . 1975 년 문을 연 못골 시장은 현재 90 여 개의 상 
점이 활발히 영업 중이며 전통과 현재가 어 우러진 모범적 시 장으로 
평가받 고^다 . 

‘문 전성시 프로 젝트’ 2008 년 선정 계기로 변신 

곳곳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 여느 전통 시장과 마찬 가지로 쇠락의 기 
미를 보이던 못골시 장이 중 흥기를 맞은 것은 지난 20)8 년 9 월 문 
화체 육관광 부에서 진행한 전 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， 즉 ‘문 전성시 
프로젝 트’에 선정된 이후다 . 못골시 장이 전국 1 천 2 백여 개 전 통시장 
중 가장 먼저 프 로젝트 시범 시 장으로 뽑힌 이유는 시범화 작업에 
적절한 골목형 시장 이라는 것과 상 인회가 활 성화돼 있어 사업을 추 
진하기 쉽기 때문이 었다. 

못골 시장은 이제 ‘이 야기를 파는 전 통시장 ’으로 거듭 났다. 시장 
길을 넓히고 상점 내부와 간판을 재정 비하는 현대화 사업은 물론 
특색 있는 시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외부 전 문가# 과 시장의 모든 
상인이 적극 적으로 나섰다 . 



상인과 손님 공 감하는 이야기 꺼리를 판다 

시장통 라디오 DJ ■ 신문 발행… 주 말이면 2천~3 천명씩 북적 

수원 못골시 장에는 이 야기가 있다. 상 점마다 삶의 이 야기가 녹아 있는 간판을 마련 했다. 상 인들이 직접 꾸리는 라디오 방송 ‘라디 오스타 ’， ‘못골 
밴드 ’， ‘줌 마불평 합창단 ’， 지역 사회 주 민들과 함 께하는 요 리교실 등을 통 해서는 시장 안팎의 이 야기가 만들어 진다. 20~40 대 사 장들이 많은 젊 
은 시장, 주말 〇 I 면 2천~3 천명씩 찾는 활발한 시장， 못골 시장의 성공은 상 인들의 x 빨적인 참여와 스토 리텔링 0 1 어 우러진 결과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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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 골시장 에서는 매주 월, 화, 목, 금요일 상 인들이 직접 마 이크를 잡고 라디오 방송을 
만든다 . ‘종로 떡집’ 사장 이하 나씨는 화요일 방송 진행을 맡고 있다. 



40 대 장 년층은 물론 20~30 대 청 년들도 시장 에서 자주 눈에 띈다. 

김승일 대표는 36 세로 부부가 아 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 영하고 
있다. 이하 나씨는 아직 20 대다. 그는 “나이 어린 사람이 전 통시장 
상점 주인 이라는 것이 신기하 다”는 말에 “여 기에는 비전이 있 다”며 
“아이 디어가 있고 사 람들이 있는 못골시 장에 투 자하는 건 당연하 
다” 고강조 했다. 



대이은 2( 八 30 대 사장 늘자 젊은 손님도 늘어 

원래 못골 시장은 수원뿐 아니라 용인， 화성 등 지에서 몰 려드는 사 
람들로 북 적이던 곳이 었다. 한때 흩어 졌지만 이제는 전국 각 지에서 
못골시 장의 단골을 자처 하는 사 람들이 늘 어나고 있다. 이충환 회 
장은 “멀 리에서 버스를 타고 ‘ 못골시 장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 자’고 
왔다가 택배로 물건을 주 문하는 단 골들도 있 다”고 말했다 . 

5 월 2 일 서울 남 문시장 상인 회에서 못골 시장을 벤치마 킹하러 방 
문했다 . 이충환 회장은 “흔히 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 루어야 전 
통시장 이 살아 난다고 하는데 못골시 장은 그 추상 적인 말을 구체적 
으로 실천한 곳”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. 0 

글 ■감효 정市ᅡ / 사진 ■김승 완가^ 



상인회 총무를 맡 았다가 지금은 전 통시장 활성화 프 로젝트 사 
업을 하는 단체 ‘시 장과사 람들’ 대표인 김승일 (36) 씨는 “못골 시장의 
장점은 지속 적이고 자 발적인 상인 활동에 있 다”며 “ 사업이 끝난 후 
에도 ‘못 골문화 사랑’ 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확 보하고 사업 
을기 획한다 ”고말 했다. 

현대적 시설을 갖추는 건 기본 이다. 어 지러운 좌 판들을 정 리하면 
서 중앙 길목이 양 옆으로 1 미터 늘어 났다. 차를 갖고 오는 손님들 
을 위해 상 점에서 1 만원 이상 물건을 사면 1 시간 무료주 차권을 제 
공했다 . 쇼핑을 하다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아기자 기하게 꾸며진 ‘못 
골휴식 터’도 만들 었다. 못 골시장 상인회 이충환 (40) 회장은 “ 손님들 
이 일부러 전통 시장을 찾지 않는 다”며 “‘ 못골시 장에 오면 뭔가 다르 
다’는 생각이 들게 만 들어야 했다 ”고 말했다 . 

현대적 시설은 기본… 상 인들이 QJ 로 변신 

못골시 장이 취한 전략은 ‘이야 기’다 . 김승일 대표는 “그냥 물건만 사 
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기를 나누고 시장을 친 숙하게 느끼게 
하는 게 이야 기라고 생각했 다”며 사업 계획을 설 명하고 “처 음부터 
상 인들이 프로 젝트에 적극 참 여했기 때문에 자 신들의 이 야기에 집 
중할 수 있었 다”고 성공 이유를 밝혔다 . 

‘ 충남상 회’란 간 판에는 자 전거가 그려져 있다. 25 년간 손 님들이 
원하는 곳 이라면 언제나 물건을 싣고 배달한 낡은 자 전거가 주인 
의 자 랑이기 때문 이다. 이충환 회장은 “손 님들이 와서 ‘자 전거가 그 
려져 있 네요? ’라고 물어 보면 상점의 역사를 얘 기하게 된 다”며 “그러 
면서 손님과 주인이 가 까워질 수 있 다”고 설명 했다. 

손님과 상인 사이의 이야 기만큼 상인 들끼리 이 야기를 나누고 만 
드는 일도 중요 했다. 이충환 회장은 “ 못골시 장에는 대를 이어 영업 
하는 가게가 많 다”며 그 이유를 “상 인들 간에 소통이 잘 되기 때문” 
이라고 말했다 . 

매주 월 •화 •목 •금 요일 오전 II 시 30 분부터 1 시간 동안 진 행되는 
‘라 디오스 타’의 DJ 는 못 골시장 상인 들이다 . 못골 시장의 소식을 전 
하고 음악을 들 려주며 못골 시장의 분 위기를 밝게 만든다 . 매달 6 백 
부 정도 발 행되는 ‘못 골시장 이야 기’는 상 인들로 구성된 못 골기자 
단이 만드는 신문 이다. 여성 상 인들이 스트 레스를 푸는 ‘줌 마불평 
합창 단’은 못 골시장 의 마스 코트가 됐다. ‘ 못골밴 드’는 매주 목요일 
마다 야 외공연 을 한다 . 

다양한 사업 추진에 손 님들이 찾아 오면서 시장의 나이가 어려지 
기 시작 했다. 4 년째 ‘못 골휴식 터’를 운영 중인 박선자 {48) 씨는 “4~5 
년 전만 해도 50 대가 젊어 보일 정도였 다”고 말했다 . 그러나 지금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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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광장 시장에 있는 ‘ 박가네 빈대 떡’의 박금순 사장이 빈 대떡을 부치고 있다. 



남들이 잘 안 하는 것을 하니 일어 서더라 

저가 고수 ■ 외국인 특화 마케팅 ■ 인터넷 판매 등으로 손님 끌고 돈도 벌고 

전 통시장 하면 떠 오르는 푸 근함에 자 신만의 노 하우를 얹어 ‘대박 점포가 된 전 통시장 점 포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. 오랜 단 골들을 위해 간판 메 
뉴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다거나 단 골들의 기호에 맞춘 ‘ 맞춤형 제품을 내는 방법 등으로 지금의 자리를 차지한 ‘전 국구’ 점포들 이다. 대박 가게를 
운 영하는 상 인들은 ‘ 장기간 쌓인 신뢰가 성공의 가장 큰 비결’ 이라고 입을 모았다 . 



서울 광 장시장 박가네 빈대떡 

10 년째 빈대떡 한 장에 4 천원… 제철에 재료 대량 구매 

오 랜만에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고 싶 은데， 주머 니에는 1 만원짜 
리 한 장밖에 없다. 어디를 가야 할까. 서울 광장 시장에 있는 박가 
네 빈 대떡에 가면 1 만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. 박가네 빈 대떡은 
2002 년 광장시 장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후 10 년째 빈대떡 한 장에 
‘4 천원 ’이란 가격을 고 수하고 있다. 막 걸리와 소주의 메뉴 가격이 한 
병당 3 천원인 점을 감안 해서 4 천 원으로 정했다 . 막걸리 두 병에 빈 
대떡 한 장이면 딱 만원 이다. 

박금순 사장은 “광장 시장을 찾는 어르 신들은 경 로우대 권으로 
지 하철을 이용하 시나 단돈 만원만 있으면 빈 대떡과 술， 시장 나들 
이가 가능 하도록 가격을 정했 다”고 했다. 가게 안에는 혼자 혹은 
둘이서 빈 대떡을 앞에 두고 술잔을 기 울이는 노인 분들이 많았다 . 



10 년 동안 빈대떡 가격을 유지해 온 비결은 ‘ 제철에 재료를 미리 사 
두는 것’ 이다. 빈 대떡의 주 재료는 배추， 양파， 녹두다 . 이 재료를 제철 
에 현 금으로 대량 구입해 대형 냉 장고에 저장해 놓고 쓰는 방 법으로 
^ 가를^ 췄다. 

실내와 노점 두 곳에서 손님을 맞 는데， 노점 에서는 주로 빈대떡 
이 팔린다 . 노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2 백 50 만 원에서 3 백만원 이다. 
박 사장은 “보통 전통시 장에는 싼 맛으로 오시지 않느 냐”며 “이제 
는 채 산성이 맞지 않지만 오랜 단골 들과의 약속을 지 킨다는 생각 
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 다”고 했다. 입 소문과 언론 소개를 통 
해 알려 지면서 외 국인도 많이 찾는다 . 손님 10 명 중 반 정도가 외국 
인일 경우도 있다고 한다. 

찾 아가는 길 서울 지하철 1 호선 종로 5 가역 하차 후 8 번 출구로 나와 직진 왼쪽에 
보 〇 I 는 광장시 장으로 20 D | 터 들어 7 [면 나온다 . | 문의 好 02-2267-061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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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화체육 관광부 




부산 장 전상가 시장의 터줏잡 일본 방 
송에 도소개 됐다. 



부산 장전상 가시장 터줏집 

돼 지국밥 박리다 매로… 국과 밥 무한 제공 

부산 장 전상가 시장의 터 줏집도 
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인 심으로 
인기를 얻은 점포다 . 돼 지국밥 한 
그릇에 4 천원 이다. 추가로 국과 
밥， 반찬은 무한 제공 된다. 1998 
년 문을 열 당 시부터 지켜온 원칙 
이다.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 

는 비결을 묻자 정희영 사장은 많이 파는 것” 이라고 했다. 대학가 
앞에서 오랜 시간 많이 팔기’ 위 해서는 음식 맛을 유 지하는 것이 중 
요하다 . 터 줏집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돼지 사골을 이용해 돼지 
국밥 국물을 우 린다는 원칙을 고 수하고 있다. 

부산대 학생들 사 이에서 인기 있는 국밥집 중 하 나였던 터줏집 
이 부산을 넘어 전 국적인 유 명세를 타게 된 것은 지난 2006 년부터 
다. 방송의 식당 소개 프로 그램에 소개 되더니 여행 잡지 등 각종 매 
체에 소개 됐고， 급기 야는 후지 TV 등 일본 매 체에도 소개 됐다. 지 
금은 지도를 들고 찾아 오는 일본 여 행객과 부산 대에서 유학 중인 
중국인 학생 등 외국인 손님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. 

찾 아가는 길 부산 지하철 1 호선 장전 역에서 걸어서 4 분 거라 장전상 가시장 입구 
문의 S 051-581-1578 




김해 동상시 장 유성 식육점 

외국인 근로자 특화 마 케팅… 덤 서 비스도 한몫 

김해 동상 시장의 유성식 육점은 아 
예 외국인 특화 마케 팅으로 성공 
을 거둔 점포다 . 오경란 사장은 
베트 남어를 비롯해 중 국어， 러시 
아어를 구 사하며 손님을 맞는다 . 

오 사장은 “ 외국인 근로 자들을 이 
해하기 위해 홍콩， 태국， 캄 보디아 
등 각 나라의 전통시 장을 수시로 다녀왔 다”고 했다. 나라 별로 전통 
시장 에서 어떤 부위의 고기가 잘 팔리고 얼마에 팔 리는지 조 사하고 
나서， 거기서 얻은 깨 달음을 점포 운영에 적용 했다. 

외국 인들이 좋 아하는 돼지 간， 염통， 엉 덩잇살 등의 부위를 싸게 
팔기 시작한 것이 그 예다. 한 국인이 잘 안 먹는 돼지 기름， 소기름 
은 아예 무료로 준다. 알음알 음으로 소문이 퍼져 이제는 가 게에서 
두 시간 거리 떨어진 곳 에서도 손님이 찾아 온다. 혼자 사는 근로자 



김해 동상 시장의 유성 식육점 전경. 오 
경란 사장은 3 천 만원을 들여 점포를 리 
모델링 했다. 



도 소량 단위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천원 단위로 포장해 제품을 
파는 것 이 특징 이다. 

오 사장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손님을 진심으 
로 이 해하고 함께 잘살기 위해 노력한 다”고 했다. 추운 날씨에 슬 
리퍼를 신고 온 외국인 근 로자를 보면 운 동화를 내어 주고， 비를 맞 
고 오면 우산도 내 어주는 등 진 심으로 다 가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 
고 한다. 요즘은 점포 매출의 90 퍼 센트가 외국인 손님 에게서 나온 
다. 오 사장은 “시 장경 영진흥 원에서 연 워크숍 등의 교육 프 로그램 
에 참여해 여러 가지를 배운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됐 다”며 “ 원하는 
상 인들이 있다면 지 금까지 쌓은 노 하우를 나누고 싶 다”고 했다. 

찾 아가는 길 김해시 동상동 김해 동 상시장 입 구에서 7 번째 가게. 

문의 好 055-332-3592 

목포 종 합수산 시장 해 양수산 

인터넷 쇼 핑몰로 승부… 거 래대금 투 명하게 관리 

인 터넷을 적극 적으로 활용해 성공 
을 거둔 가게도 있다. 목포 종합 
수산시 장의 해 양수산 이다. 홍어를 
전 문으로 취 급하는 점포다 . 김하 
경 사장은 시장경 영진흥 원에서 실 
시하는 상인 정보화 교육 등의 프 
로 그램을 들으며 인터넷 쇼핑몰 
운영 노 하우를 익혔다 . 2 백 만원을 들여 乂ᅵ이 트도 구축했 지만， 문제 
는 고 객들의 인식이 었다. 

사 람들이 최하 2 만원 대부터 비 싸게는 50 만원 대까지 하는 홍어 
를 개인 사이 트에서 구 매하는 것을 꺼 린다는 걸 알게 된 김 사장은 
에 스크로 서 비스를 도입 했다. 에 스크로 서 비스는 구매 자가 낸 거 
래 대금을 금 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일단 맡 기고， 물품이 배 
송 됐는지 확 인하고 나서 대금을 판매 자에게 지 불하는 제도다 . 사 
기 피해를 원천 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 치다. 그 결과 현 
재 해양 수산의 매출 중 90 퍼 센트가 인터넷 쇼핑몰 (www.honga. 
co.kr) 과 전화 주문을 통한 판매분 이다. 

20)5 년 홈 페이지 개설 이후 전국 곳곳에 천명이 넘는 단 골들이 
확보됐 지만， 요즘도 인 터넷을 통한 홍보를 게을 리하지 않는다 . 김 
사장은 “ 홍보도 중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” 이라며 ‘ 한국에 
서 제일 질 좋은 홍어를 파는 쇼 핑몰이 목표 ”라고 했다. 

찾 아가는 길 목포시 동명동 동명 4 거리 부근에 있는 종합수 산시장 n 라인 내 위치 
문의 ®061-243-3793 Q 글 ■ 하주희 〕 I 자 




목포 종 합수산 시장의 해 양수산 인터넷 
쇼 핑몰을 통해 전국 곳 곳으로 홍어를 
판매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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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획특집 I 활기 찾는 전 통시장 



전국 주요 전 통시장 



구경 한번 와보 세요〜 情이 넘 칩니다 

“오늘 우리 가족 저녁 반찬 거리는 무 엇으로 할까 ?” 대형 마트도 좋지만 집 주위의 전통시 장으로 가보자 가격도 흥정 하고… 동네 사람과 정담도 
나누 고…. 전통시 장에는 사람 사는 정이 묻어 있다. 중 소기업 청에서 파악한 전국의 전통 시장은 1 천 2 백 83 곳이다 . 중소 기업청 산하의 시장 경영진 
흥원 은 이들 시장의 상 인들을 대 상으로 상권 매 력도나 활성화 정도를 조사 한다. 〇 데의 전통 시장은 시장 경영진 흥원이 시장 운영에 대한 실태조 
사 결과를 y ᅡ 탕으로 상대 적으로 활 성화된 곳으로 분류한 곳 〇 I 다. 



지역 시장명 주소 연락처 



종로 광장전 통시장 


종로구 예지동 6 - 1 


02-2272-0967 


통 인시장 


종로구 통인동 44 


02-722-0911 


신중 부시장 


중구 오장동 44 - 12 


02-2273-0006 


광 희시장 


중구 신당동 777 


02-2238-4352 


남평^ ᅡ시장 


중구 신당 1 동 772 


02-2237-0620 


신 평화패 션타운 


중구 신당동 217-1 


02-2253-0714 


자양골 목시장 


광진구 자양 1 동 612-28 


02-458-1624 


중곡 제일골 목시장 


광진구 중곡동 229-24 


02-466-5003 


답 십리현 대시장 


동 대문구 답 십리동 14 


070-7788-4435 


청 량리전 통시장 


동 대문구 청 량리동 777 


02-966-1040 


청량 리청과 물시장 


동 대문구 제기동 635 


02-966-0344 


동부 (골 시장 


중랑 구상봉 2 동 130-157 


02-437-8155 


동원골 목시장 


중랑구 면목동 74-1 외 64 필지 


02-2209-0220 


면목골 목시장 


중랑구 면목동 632-1호~668-59 호 


02-496-5665 


우림골 목시장 


중랑구 망우동 463-1 외 36 필지 


02-436-3598 


돈암제 일시장 


성 북구동 소문동 5 가 59 - 21 일대 


02-926-5133 


장위골 목시장 


성북구 장위동 68-225 일대 


070-7799-9129 


수 ^ A | 장 


강북구 수유동 54 - 5 


02-980-2626 


수유재 래시장 


강북 구수유 1 동 50-77 


02-987-6380 


방학 동도깨 비시장 


도봉 구방학 2 동 632 


02-954-1225 


창동골 목시장 


도봉구 창 3 동 557 


02-905-9260 


공릉 동도깨 비시장 


노원구 공릉 VB 동 561 번지 35 일대 


02-976-4143 


연희 사러가 


서 대문구 연희동 131 - 1 


02-334-9079 


망원 동 월드 컵시장 


마포구 망원동 423/425/479/483 


02-322-6656 


망 원시장 


마포구 망원동 411/412/414/486 


02-335-3591 


신 영시장 


양천 구신월 1 동 113 


02-2604-3319 


경^ ■시장 


양천구 신월동 446 


02-2606-5988 


목 3 동시장 (구등 촌시장 ) 


양천구 목동 610 - 19 


02-2644-3240 


치^ ■시장 


강서구 화곡 8 동 341 - 69 


02-2606-4500 


남부골 목시장 


강서구 화곡 7 동 802-19 


02-2646-5656 


방신재 래시장 


강서구 방화동 579-1 


02-2661-2778 


^ ■문 시장 


금 천구독 산본동 984-10 호 


02-868-9727 


현 대시장 


금 천구시 흥본동 848-31 


02-802-7720 


사러가 , 신영 사러가 


영 등포구 신길 3 동 254-1/255-9 


02-834-8900 


영 일시장 


영 등포구 문래동 3 가 10 


02-2633-9047 


관악신 사시장 


관악구 신사동 494-7 


02-856-1994 



지역 


시장명 


^소 


연락처 


서 

울 


신 원시장 


관악구 신원동 1587-26 


02-854-5453 


펭 귄시장 


관악구 조원동 541-6 


02-839-3004 


암사종 합시장 


강동구 암사 1 동 500-17 


02-442-1040 




보수종 합시장 


중구 보수동 3 가 46-1 


051-255-3601 




자갈 치시장 


중구 남포동 4 가 37-1 


051-245-2594 




부 평시장 


중구 부평동 2 가 68-9 


051-243-1128 




충 무동해 안시장 


서구 충무동 1 가 1-75 일원 


051-247-7740 




충 무동새 벽시장 


서구 남 부민동 684 일원 


051-242-7273 




부^ ■진 시장 


동구 범일 2 동 290 


051-646-7041 




남^ ■시장 


영도구 남항 1 가, 영선 1 가, 2 가 일원 
(남항 1 가 217-3 외) 


051-414-9500 




개금골 목시장 


부 산진구 개금동 17 H 15 


051-892-2606 


bd 


골드테 마거리 


부산진 구범천 1 동 636-1 


051-633-3274 


5 


부전상 가시장 


부산진 구부전 1 동 265-25 


051-818-9454 




부산 전자종 합시장 


부산진 구부전 1 동 29 


051-809-0863 




동 래시장 


동래구 복천동 229-28 


051-552-1651 




좌동재 래시장 


해우좌 1 동 892 일원 


051-703-3337 




가락 타운 상 가시장 


사하구 하단 1 동 1175 


051-206-9865 




다대씨 ^卜크 


사하구 다대 1 동 680-2 


051-262-0180 




명 지시장 


강서구 명지동 1-377 


051-271-2234 




부산 산업용 품상협 동조합 


사상구 패법동 578 


051-319-0900 




부산새 벽시장 


사상구 감전동 143-12/16 


051-328-9002 




복이 있는 덕 포시장 


사상구 덕포동 421-13 


051-304-5694 




서문 시장제 4 지구 


중구 대신동 115-377 


053-255-2915 




서 문시장 건해산 물상가 


중구 대신동 265-5 일대 


053-254-7800 




시장 


중 구교동 67-12 


053-427-0443 




서문 시장제 5 지구 


중구 대신동 115-400 


053-255-1059 




동 장 


동구 료목동 533 


053-744-6569 


대 


동 서시장 


동구 신암 5 동 96-6 


053-951-3466 


구 


봉덕 신시장 


남 구봉덕 1 동 953-17 


053-471-2849 




성 당시장 


남구 대명동 3023-23 


053-625-1288 




대구청 과시장 


북구 칠성 1 가 276-102 


053-255-8707 




칠 성시장 


북구 칠성동 1 가 276-105 


053-423-3480 




팔달 신시장 


북구 노원 3 동 750 


053-357-4953 




서^ ■신 시장 


달서구 감삼동 56-18 


053-562-1222 


인천 


인 천종합 어시장 


중 구항동 7 가 27-69 


032-888-424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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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


시장명 


^소 


연락처 




송 현시장 


동구 송현동 72-56 외 55 필지 


032-773-2368 




석바 위시장 


남 구주안 6 동 952-1 


032-426-6877 




신 기시장 


남 구주안 7 동 1313_17 


032-865-5424 




용 현시장 


남 구용현 3 동 492-80 


032-886-9318 


인 


인천 남부종 합시장 


남구 주안동 1315 - 19 


032-864-1331 


천 


모래 내시장 


남동 구구월 4 동 1264 


032-471-1427 




부평종 합시장 


부평구 부평동 360 - 1 


032-516-0655 




부평 시장 


부평구 부평동 252-3 


032-502-7175 




^ ■전 시장 


계양구 작전동 862-1 외 32 필지 


032-542-2236 




중 앙시장 


서구 가정동 505 


032-575-5002 




무 등시장 


남구 주월동 974-107 


062-674-4585 




대 인시장 


동구 대인동 310 - 9 


062-223-3001 


광 


양 동시장 


서구 양동 5 - 101 


062-366-0884 


주 


양 동건어 물시장 


서 구양동 5 - 41 


062-362-2829 




양동복 개상가 


서 구양동 


062-362-0121 




말바 우시장 


북구 우산동 185-23 


062-262-4082 




자유도 매시장 


동구 원동 64-1 


042-221-0711 




문^ ■시장 


중구 문장동 116-7 


042-272-8903 




^ ■성 시장 


중구 산성동 285-1 


042-583-3127 


대 

전 


태 평시장 


중구 태평동 327-3 


042-536-8260 


도마 장 


서구 도〇 I ■동 133-14 


042-532-8883 


한 민시장 


서구 괴정동 88-6 


042-522-9094 




송강재 래시장 


유성구 송강동 49 - 10 


070-8271-5346 




법 동시장 


대덕구 법 2 동 199 


042-627-2123 




중 리시장 


대덕구 중리동 370-3 


042-623-1040 




울 산시장 (신중 앙시장 ) 


중구 학산동 47-10 


052-296-1864 




성^ ■프 라자 


중구 성남동 190-239 


052-243-5678 


울 

산 


중앙전 통시장 (구 .전통 
골 목시장 + 구 .옥교 상가) 


중구 옥교동 96-4 


052-246-6660 


수암상 가시장 


남구 신정동 854 


052-275-4041 


신정시 장상가 


남구 신정동 634-10 


052-274-7388 




울산번 개시장 
(야음 체육관 시장) 


남구 야음동 375_55 


052-267-4080 




대송 농수산 물시장 


동구 화정동 171-4 


052-252-7344 




시민^ ■가 


수원시 팔달구 영동 10 - 18 


031-255-6637 




영 장 


수원 시 팔달 구 영동 8 


031-251-0171 




못골종 합시장 


수원 시 팔달 구 지동 413 


031-246-5638 




수원역 전시장 


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 가 57-1 


031-256-5019 




팔 시장 


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 가 25-1 


031-251-5153 




구매^ ■시장 


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2 - 98 


031-211-3936 


경 


경^ ■시장 


광주시 경안동 33_16 


031-764-2843 


기 


의정 부시장 


의 정부시 의 정부동 148 


031-848-7580 




의정부 청과야 채시장 


의 정부시 의 정부동 30-8 


031-848-1106 




의 정부제 일시장 


의 정부시 의 정부동 160 


031-846-2617 




안양남 부시장 


안양시 만안구 안양 1 동 622-378 


031-449-7400 




안양박 달시장 


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21 - 8 


031-469-2660 




안양 중앙인 정시장 


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-44 


031-447-9961 




호계종 합시장 


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88 


031-453-4766 



8 , 

E 



지역 


시장명 


^소 


연락처 


경 

기 


안양관 양시장 


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6 - 43 


031-384-4989 


부천상 동시장 


부천시 원미 구 상동 244-3 


032-611-3691 


부천중 동시장 


부천시 원미 구 중동 724 


032-661-1717 


역곡북 부시장 


부천시 원미구 역곡 1 동 83-5 


032-343-8562 


원미부 흥시장 


부천시 원미구 원미 2 동 117-12 H 20-12 


032-654-2104 


원 미종합 시장 


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7-2~98-9 


032-655-6682 


부천자 유시장 


부천시 소 사구 심 곡본동 543 


032-656-1892 


부천한 신시장 


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 동 200 - 1 


032-341-5372 


원종 고강제 일시장 


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8 - 8 


032-679-5689 


원종중 앙시장 


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09 - 5 


032-678-2787 


신 흥시장 


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5 


032-672-7576 


송 북시장 


평택시 지산동 745-14 


031-662-3368 


통 복시장 


평택시 통복동 70-29 


031-658-1489 


동두 천시제 일시장 


동 두천시 생연동 823 


031-862-7140 


동 두천중 앙시장 


동 두천시 생연동 604 


031-861-6938 


동 두천시 큰시장 


동 두천시 생연동 698-1 


031-859-1233 


안 산시시 민시장 


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- 4 


031-411-1040 


새서 울프라 자시장 


과천시 별양동 1 - 18 


031-3679-1400 


구 리시장 


구리시 수택동 381-15 


031-568-8700 


오산중 앙시장 


오산시 오산동 843-9 


031-376-4141 


군포역 전시장 


군포시 당동 749/750 


031-453-1235 


^ ■본 시장 


군포시 산본동 216 - 1 


031-399-4248 


덕풍재 래시장 


하남시 덕풍동 326-9 


031-794-3753 


신장 전통재 래시장 


하남시 신장 1 동 429-1 


031-794-4626 


용인중 앙시장 


용인시 처인구 김 량장동 133 


031-336-1110 


문산제 일시장 


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 - 31 


031-952-2139 


양 평시장 


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66 - 9 


031-771-2080 


강 

원 


중앙 시민전 통시장 


원주시 중앙동 48 번지 


033-732-6501 


주 문진수 산시장 


강 릉시 주 문진읍 주문리 312-91 


033-661-7302 


속초 종합중 앙시장 


속초시 중앙동 471-4 


033-633-3501 


속초 중앙재 래시장 


속초시 중앙동 472-10 


033-632-7837 


삼척중 앙시장 


삼척시 남양동 55-4 외 3 


033-572-0909 


횡 성시장 


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77-3 일원 


033-342-2389 


사 ^ A | 장 


정선 군사북 읍사북 8 리 


033-591-7277 


정 선시장 


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-1 


033-563-6200 


화 천시장 


화천군 화천읍 하리 52-9 


033-442-4013 


양 시장 


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74 


033-671-2878 


충 

북 


내덕자 연시장 


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96-15 


043-214-6197 


북 부시장 


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46-61 


043-224-8085 


육 거리종 합시장 


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60-4 


043-222-6696 


가 경터미 널시장 


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83 


043-232-1117 


복대가 경시장 


청주시 흥덕 구 복대 2 동 ■ 


043-234-5998 


사 직시장 


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67-12 


043-264-8030 


사 창시장 


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 燃 -22 


043-268-7879 


운 천시장 


청주시 흥덕 구 봉명 2 동 467-2 


043-262-1293 


원^ᅡ 루시장 


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15 


043-295-0598 


충주자 유시장 


충주시 충인동 325 


043-848-3414 


중앙공 설시장 


중주시 성서동 306 


043-847-394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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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


시장명 


주소 


연락처 


충 

북 


역 전시장 


제천시 화산동 207-3 


043-645-2724 


중 앙시장 


제천시 중앙로 1 가 77 


043-647-2047 


내토재 래시장 


제천시 중앙로 1 가 32 


043-651-0053 


덕산재 래시장 


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43-6 


043-651-9417 


보은재 래시장 


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37-1 


043-544-6637 


영동재 래시장 


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4-13 


043-742-0808 


진천전 통시장 


진천군 진천읍 120 - 4 외 


043-534-3338 


진천중 앙시장 


진천군 진천읍 305 - 10 외 


043-533-3226 


괴산 시장 


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16 


043-832-2233 


시장 


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01-5 


043-834-0123 


청 천시장 


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62-43 


043-834-6636 


단양인 정시장 


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15 


043-423-3345 


증평장 뜰시장 


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97-1 


043-838-5501 


충 

남 


천안공 설시장 


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63-3 일원 


041-564-0790 


남산중 앙시장 


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02-15 일원 


041-553-1135 


중 앙시장 


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3 


041-551-2897 


성정 5 단 지시장 


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27-1 일원 


041-572-7801 


^ ■성 시장 


공주시 산성동 190 - 1 


041-856-5427 


산성시 장 활성 화구역 


공주시 중동 279 


041-854-0036 


온양전 통시장 


아산시 온천동 41_2 


041-534-2008 


동 부시장 


서산시 동문동 900 


041-665-5478 


강경젓 갈시장 


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 


041-745-1985 


논 산화지 •중앙 시장 


논산시 대교동 321-56 


041-735-3311 


조치 원시장 


연기군 조 치원읍 원리 5 - 7 


041- 燃 7-2454 


부여중 앙시장 


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54 번지 


041-835-7710 


홍성상 설시장 


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97-6 


041-632-4333 


전 

북 


전주남 부시장 


전주시 완산구 전동 3 가 2-242 


063-284-1344 


전주중 앙시장 


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6 - 1 


063-253-6535 


전 주모래 내시장 


전주시 덕진구 인후 2 동 203 - 10 


063-278-5802 


이리북 부시장 


익산시 남중동 1 가 35-4 


063-855-6891 


익산매 일시장 


익산시 창인동 1 가 88-5 


063-853-6666 


익산중 앙시장 


익산시 창인동 1 가 137-1 


063-855-3479 


정^제 1 시장 


정읍시 시기동 275-44 


063-534-6661 


남원공 설시장 


남원시 금동 262_1 외 12 필지 


063-620-6342 


김제전 통시장 


김제시 요촌동 416 - 1 일원 


063-543-4984 


진 안시장 


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06-7 


063-432-1498 


무 주반딧 불장터 


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52 


063-855-4798 


부안상 설시장 


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 


063-584-3070 


익산남 부시장 


익산시 인화동 2 가 7 


063-855-4798 


신태 인시장 


정읍시 신태 인읍 신 태인리 152-8 


063-571-7040 


전 

남 


동 부시장 


목포시 용당동 1052 


061-276-5787 


목포 종합수 산시장 


목포 시광동 1 가 4_13 


061-245-5096 


^ 유시장 


목포시 산정동 1383 


061-245-1615 


청 호시장 


목포시 석현동 1171 


061-284-4389 


중^ ᅡ시장 


광양시 중동 1732-3 


061-797-3483 


보성읍 5 일시장 


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2_1 


061-852-3360 


보성매 일시장 


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95 - 3 


061-853-6856 


정남진 장흥토 요시장 


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58-1 


061-864-7002 



지역 


시장명 


^소 


연락처 


전 

남 


강진읍 5 일시장 
(강 진읍시 장명칭 변경) 


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7 - 5 


061-430-5513 


영광매 일시장 


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53 


061-352-8566 


광영상 설시장 


광양시 광영동 682 오 M 


061-793-6366 


경 

북 


구미 산업유 통단지 


구미시 임수동 92-9 


054-473-4089 


어시장 


포항시 북구 죽되동 1 - 8 


054-255-0088 


시장 


포항시 북구 죽도동 2 - 4 


1566-8253 


죽 도농산 물시장 


포항시 북구 죽되동 5-22 일원 


054-248-1791 


중 앙시장 


경주시 성건동 339-2 


054-772-5322 


김천황 금시장 


김천시 양금동 18 - 2 


054-433-0442 


평^ ᅡ시장 


김천시 평화동 259-1 


054-431-2155 


중^ ■신 시장 


안동시 옥야동 285-1 


054-857-0040 


용상공 설시장 


안동시 용상동 1234 


054-821-8989 


구미중 앙시장 


구미시 원평동 117_1 


054-452-3611 


구미종 합상가 


구미시 원평동 117-7 


054-452-0852 


종 합상가 


구미시 원평동 118-31 


054-458-7873 


사 단법인 풍기인 삼시장 


영주시 풍기읍 서부 2 리 145 - 3 


054-636-7948 


풍기선 비골인 삼시장 


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446-4 


054-636-3450 


영천공 설시장 


영천시 완산동 982-3 


054-331-1772 


영 덕시장 


영덕군 영덕면 남석리 23-1 


054-734-0082 


영해 5 일시장 


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68-1 


070-4105-9251 


경 

남 


가음 정시장 


창원시 가 음정동 21-24 


055-283-2552 


명 서시장 


창원시 명서동 75 


055-265-3536 


반 송시장 


창원시 반림동 1 


055-275-0449 


도 계시장 


창원시 도계동 400-1 


055-237-8921 


마산 어시장 


마산 시남 성동 ，동 성동, 신포동 2 가일원 


055-224-0009 


중 앙시장 


진주시 대안동 8-600 


055-741-4485 


북신전 통시장 


통영시 북신동 662-14 


055-641-0032 


서호전 통시장 


통영시 서호동 163 호 


055-645-3024 


사천 장 


사천시 사천면 정의리 394-3 


055-852-2008 


삼 천포중 앙시장 


사천시 선구동 18-317 


055-834-8676 


삼 방시장 


김해시 삼방동 666-1 번지 


055-336-0021 


덕계 종합상 설시장 


양산시 덕계동 754-1 


055-387-7414 


양산남 부시장 


양산시 중부동 423 - 5 


055-386-3464 


양산 남부시 장상가 


양산시 중부동 420-11 


055-386-2553 


남 해시장 


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82-11 


055-864-3592 


거^ ■시장 


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22-1 


055-944-6684 


제 

주 


동문공 설시장 


제주시 일도 1 동 1103 


064-722-5109 


동 장 


제주시 일되동 1148-2 


064-722-3284 


동문수 산시장 


제주시 이되동 1349 


064-752-8959 


동문재 래시장 


제주시 이되동 1436-7 번지 


064-752-3002 


시장 


제주시 이되동 1289-5 


064-752-3094 


서문공 설시장 


제주시 용담 1 동 135-9 


064-758-8387 


제주시 민속오 일시장 


제주시 도두 1 동 1212 외 


064-743-5985 


한림 민속오 일시장 


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968 - 4 


064-796-8830 


서귀포 매일올 레시장 
(아 케이드 상가) 


서 귀포시 서귀동 277-1 


064-762-1949 


서귀포 향토오 일시장 


서 귀포시 동홍동 779-1 


064-760-263 



자료 시 장경영 진흥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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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 상품권 




“ 현 금처럼 손쉽게 사 용”… 판매액 1 쑥쑥’ 

지난해 2 천 2 백여억 원 팔려 2 년 새 20 배 넘는 성장세 보여 



O 온누리 상# 권을 아시 는가? ‘ 온누리 상# 권 ’이란 지역 경제와 
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 업청과 시장 경영진 흥원이 발행한 상 
품권을 말한다 . 이 상 품권은 그동안 각 지자 체별， 그리고 각 시장 
별로 발 행됐기 때문에 호 환성이 떨어져 이 용하는 데 불 편했던 것이 
사실. 이를 해 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전 통시장 어디 에서나 사용 
가능한 새로운 상품 권으로 통합， 20)9 년부터 ‘온누 리상품 권’을 발 
행하고 있다. 

이 상 품권의 판 매량은 꾸준한 증 가세를 보였다 . 2009 년도 1 백 5 
억원의 판 매고를 기록한 이 상# 권은 2010 년 7 백 53 억원， 2011 년 2 
천 2 백 24 억원， 2012 년 4 월 기준 9 백 46 억원 어치를 판매해 현 재까지 
총 4 천 28 억원의 판 매고를 기록 했다. 온 누리상 품권과 관련된 궁금 
증을 Q&A 형식으 로정리 했다. 

Q . 온누리 상품권 어디서 살 수 있나? 

우 체국， 신협， 새마을 금고， 기업 은행， 대구 은행， 광주 은행， 부산은 
행， 전북 은행， 경 남은행 전국 지 점에서 구입해 전국의 9 백 37 곳의 가 
맹 전 통시장 ， 상 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 개인은 현금 또는 공무원 
복지 카드를 이용해 살 수 있 으며， 법인은 현 금이나 법인 카드를 이 
용해 구 매할 수 있다. 

Q . 구 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? 

개인 현금 구매자 에게는 3 퍼 센트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준다. 할인 
을 받 으려면 신 분증을 지 참해야 한다. 개인 구매 한도는 하루 30 만 
원， 한 달 3 백만 원이며 법인의 경우엔 한번에 1 억원까 지다. 

Q . 앞으로 가 맹점이 얼마나 더 늘어 나나? 

1 천 1 백 23 개 시장 에서， 15 만 7 천 2 백 20 곳 점포가 가맹 했다. 가맹 시장 
수는 연 말까지 1 천 2 백 곳으로 확대될 예정 이다. 가 맹점포 수도 연 
말까지 16 만 5 천 개로 확대 된다. 정부는 보다 많은 소 비자가 온누 
리상 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 행량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왔다. 
2010 년 9 백억원 규 모였던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 (총 발행금 액수) 은 
2011 년 2 천 3 백 50 억원을 기록， 2012 년엔 2 천 5 백 억원에 달한다 . 

Q . 5 만 원권， 10 만 원권은 없나? 

온 누리상 품권은 2012 년 4 월 말 기준 1 천 5 백억원 어치를 발행하 고， 1 




전 통시장 A M 전 통시장 

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성 



10000 




전통 시장 온 누리상 품권. 



천 43 억원 어치를 판 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. 시대의 변화와 소 비자의 
고액권 요구에 발맞춰 5 만 원권， 10 만원권 등의 고액권 상 품권도 발 
행하고 있다. 또 젊은 고 객들이 온라인 에서도 전통시 장을 이용할 
수 있도록 전자상 품권을 발 행하고 있다. 

실시 간으로 발 생하는 고객의 민원을 처 리하기 위한 콜 센터도 운 
영한다 . 정부는 온 누리상 품권을 활성화 하고， 지역 경제를 살리기 
위해 1 기관 1 시장 자매 결연’ 캠 페인을 벌이고 있 으며， ‘전 통시장 가 
는 날 ’ 등을 제정해 전통 경제와 지역 경제의 부흥을 모 색하고 있 
다. 특히 시장 경영진 흥원은 온 누리상 품권이 명실 상부한 국 민상품 
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가맹 점포를 확 대하고 상 
인에 대한 교육을 강 화하고 있다. 

Q . 온누리 상품권 환전에 불 편함은 없나? 

온 누리상 품권을 취 급하는 상인 들에게 가장 불편한 문제로 지적됐 
던 사항은 가 맹서류 작성이 복잡 하다는 문제와 온 누리상 품권의 
환전 문제 등 두 가지 였다. 시장 경영진 흥원은 이 같은 상 인들의 불 
편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신 청서에 있는 15 개 항목 중 계좌번 
호 등을 삭제해 13 개로 신청 항목을 축소 했다. 

또 온 누리상 품권을 환 전하는 불 편함을 해 소하기 위해 올 상반 
기까지 전국 6 천여 개 은행 지 점에서 상 품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
할 계획 이다. 온 누리상 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 지점은 2011 년 
말 기준 5 천 36 개로， 정부는 상반 기까지 약 1 천 개의 지점을 추가할 
계 획이다 .0 글 ■이범 진가^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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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획특집 I 활기 찾는 전 통시장 



전문 가제언 



시장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바람직 

자구 노력 ■ 성과 따라 예산 차등 지원… 경쟁력 확보 유도를 

전통 시장은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로미 터다. 정부는 제 도적인 측 면에서 전통 시장을 보 호하고 활성 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. 그 결과 
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지만 지원 규모에 d I 해 □ !□ I 한 수준 〇 I 다. 전 통시장 〇 | 경 쟁력을 얻 7 1 위 해서는 좀 더 근 본적인 혁신과 개선책 〇 | 필요 



〇 대형 마트와 기 업형슈 퍼마켓 ( SSM ) 의 영 향력이 확 대됨에 따라 
전통시 장의 경 쟁력이 지속 적으로 하 락하고 있다. 2005 년 1 천 6 백 60 
개 소이던 전통시 장이 2010 년 1 천 5 백 17 개소로 줄어 8.6 퍼 센트의 감 
소율을 보였다 . 동 기간 점포 수는 약 24 만 개에서 20 만개로 줄어 
16.7 퍼센트 감소 했고， 종사자 수는 약 40 만 명에서 36 만 명으로 줄어 
1 ◦퍼센 트감소 했다. 

이는 같은 기간 대형 마트가 2 백 75 개 소에서 4 백 37 개소 (2011 년 5 
백 93 개소) 로 58.9 퍼 센트， 기업 형슈퍼 마켓이 2 백 69 개 소에서 9 백 28 개 
소로 2 백 45 퍼센트 급증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. 전통 시장을 활성 
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 는데도 이렇듯 극명 
한 차이 를 보이 는 이유 는 뭘까 

시설 _ 경영 현대화 정책은 상당한 성과 

1996 년 유 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 유 통업체 및 국내 대 기업의 유통 
산업 진입 등에 따라 전통시 장이 급격히 위 축되자 정부는 서 민경제 
의 안정과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하고자 전 통시장 지원 
에 대한 필 요성을 제기 하면서 지원 법률을 제정 •개정 했다. 

1997 년에는 ‘ 유통산 업발전 법’을 제정， 전통 시장을 전통상 업보존 
구 역으로 지 정하여 대 형점포 등이 사업 영역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 
다. 2002 년에는 ‘중소 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 래시장 활 성화를 위한 
특 별조치 법’을 개정해 전통 시장의 재개발 •재 건죽의 경우 용 적률을 
완 화하는 등 도시계 획법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 했다. 시장 시설의 
현 대화를 촉 진하기 위해 진입 도로， 소방 시설， 주차장 등의 설치비 
용 지원 규정을 마련 하기도 했다. 

20)5 년에는 ‘재 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법’을 제정함 으로써 사 
군 •구의 지역시 장육 성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시장 경영지 원센터 
(현 시장 경영진 흥원) 를 통해 전 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지 
속 적으로 추 진토록 했다. 2010 년에는 대 기업과 중 소기업 간 상생협 
력 (相生 協方) 관계를 통한 동 반성장 달성에 목표를 두고 ‘대 •중소 



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’을 제정 했다. 제 도적인 측 면에서 전 
통 시장을 보 호하고 활성 화하기 위해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 온 셈 
이다. 

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전 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
다. 시설현 대화와 경영현 대화가 그것 이다. 시설현 대화는 주차 장， 아 
케 이드， 공중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개 보수해 환경을 대폭 개선한 사 
업이다 . 이를 통해 전통 시장의 현 대화를 진척시 켰다는 점은 그동안 
정부의 지 속적인 지원의 결과로 판단 된다. 

경영현 대화는 상 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상 인교육 컨 설팅， 매출 
증대를 위한 마케팅 •홍보 지원， 온누리 상품권 발행， 지역 고 유문화 
와 연계한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등의 사업 이다. 이 역시 좋은 지원 
정책 으로 평 가되고 있다. 

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지 원에도 불 구하고 전통 시장의 
경 쟁력이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. 필자는 정부가 그동안 전 
통시장 활 성화를 위해 펴온 정책의 문 제점에 대한 개 선책을 주관적 
인 관 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. 

중 복지원 없도록 가이드 라인도 마 련해야 

우선 정부의 퍼 주기식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. 중앙 정부와 지 
방자치 단체는 그동안 ‘전통 시장을 살리는 것이 서민을 위한 길’이 
라는 정치적 고려 속에서 과도한 예산을 경쟁 적으로 투입해 왔으나 
지원 규모에 비해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 이었다 . 이 때문에 퍼주기 
식 지원은 상 인들로 하여금 자력 갱생의 동기를 약 화시켜 전 통시장 
활 성화의 치 명적인 걸 림돌로 작 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 
^다. 

필자는 얼마 전 전통 시장의 공 동구매 추진을 위해 광역 단위 전 
통시장 상인 연합회 임원 및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회의를 한 적이 
있다. 당시 상 인들이 던진 첫번째 질문이 ‘공 동구매 추진을 위해 정 
부는 무엇을 지원해 주느 냐’는 것이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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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중점 적으로 지 원해온 시설현 대화와 경 영혁신 사 업으로 전통 시장이 달 라지고 있다. 하지만 자력 갱생을 위한 상 인들의 노력 없이는 정부의 지원 만으로 경 쟁력을 얻기 어렵다 . 



정부 지원에 대한 상 인들의 기 대치는 이렇듯 높아질 대로 높아져 
있는 상황 이다. 정부 지원 없이는 전 통시장 활 성화를 기 대하기 어려 
울 정도다 . 이러한 문 제점을 보 완하기 위 해서는 우선 개별시 장에 대 
한 중 장기적 발전 로 드맵을 수 립해야 한다. 그런 다음 자구적 노력 
과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적으로 지원함 으로써 예산 지원의 효 
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확보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. 

더불어 정부 지원이 한 곳에만 집중 되거나 중앙 정부와 지 방자치 
단체가 중복 적으로 지 원하는 일이 없도록 개 별시장 지원 가 이드라 
인도 마 련해야 한다. 

상인들 사무 자생력 확보 위한 노력 필요 

다 음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되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 
다.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상 인교육 {상인 대학， 상인아 카데미 등) 등 
경영 현대화 사업은 상인 의 식개혁 및 경영 혁신에 일조를 하고 있으 
나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 하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. 전 통시장 상 
인 교육의 경우 취급 품목의 특 수성을 감안 하지 않은 일 률적인 교 
육이 시 행됨에 따라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. 교육 효과를 
높이기 위해 서는 품목별 상인 교육을 통해 공 동구매 추진 등 사업 



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 향으로 개 선해야 할 것이다 . 

또한 차 별화된 전문시 장으로 육성， 경 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 
다. 그동안 정부는 시설현 대화와 경영 혁신을 통해 전통 시장의 활성 
화 토대를 마련 했다.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은 전통시 장이 위치한 
지역의 고유 문화와 관 광자원 등 지역적 특 수성을 고 려하지 못한 
측면이 있다. 중 장기적 안 목에서 전통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면 
전통 시장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육 성책이 
수립 •추 진해 야할것 이다. 

더불어 객 관적인 전통시 장의 성과 분석을 통해 경 쟁력을 상실한 
시장에 대 해서는 업종 전환 및 용도 변 경 등을 유도함 으로써 전통시 
장의 활 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. 

전통시 장이 대형 마트나 기업 형슈퍼 마켓 등과 경쟁해 살아 남으려 
면 소 비자의 요구와 눈 높이에 맞춘 고객 지향 
적 사 H 가 필요 하다. 상인들 스스로 자 생력을 
확 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없이는 정부의 다 
양한 정책 추진도 시장의 경 쟁력을 강화 시키기 
어려울 것이다 .0 

글 ■ 김윤두 ( 건국대 국 제통상 ■ 문 화학부 교수) 




2012.05.09 위클 리 공감 39 







투르 드 코리아 2012 대회 출전선 수들이 8 일째 경기가 벌어진 4 월 29 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공도교 위를 달리고 있다. 






중 점기획 



투르 드 코리아 2012 I 결산 




강 따라， 길 따라… 세 계적인 사이클 대회로 

참가 외국인 선수 ■ 관 계자들 코스에 만족… 대회 운영도 업그 레이드 

국 내에서 개 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사이클 대회인 ‘투르 드 코리아 2012 가 8 일간의 대 장정을 마쳤다 . 투르 드 코리아 출전 선 수들은 인천 아 
라 빛섬을 출발해 하남 미사리 조정경 기장에 골인하 기까지 1 천 8 백킬로 미터의 도로를 누비며 멋진 레 이스를 펼쳤다 . 이번 투르 드 코 리아는 4 대강 
자 전거길 개통과 맞물려 본 격적인 자전거 시대의 개막을 알린 대회 이기도 했다. 



〇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사이클 대회인 ‘투르 드 코리아 2012’ 
가 지난 4 월 29 일 개막해 전국을 순 회하며 8 일간 펼쳐진 로드 레이 
스의 막을 내 렸다. 

올해 6 회째를 맞은 투르 드 코 리아는 4 월 22 일 인천 서구 아라 
빛섬 정서진 광장을 출발해 부여， 광주， 여수， 거창， 구미， 영주， 여주 
를 거쳐 마지막 날 하남 미 사리조 정경기 장까지 약 1 천 8 백킬 로미터 
( 엘리트 1 천 1 백킬로 미터， 스페셜 7 백킬로 미터) 에 이르는 도로 코스에 
서펼쳐 졌다. 

국제 사이 클연맹 (UCI) 등록 선수로 구성된 국내외 초 청팀이 참가 
하는 엘리트 경 기에는 21 개 팀 1 백 26 명의 선수가 출전했 으며， 동호 
인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스페셜 경 기에는 약 2 백명의 선수가 열 



전을 치렀다 

이번 투르 드 코 리아는 4 대강 자 전거길 개통과 맞물 리면서 본격 
적인 자전거 시대의 개막을 알 리기도 했다. 

4 대강 자전 거길， 대회 코 스로도 손 색없어 

투르 드 코리아 개 막식은 제 4 회 4 대 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’， 그리고 
국 토종주 자 전거길 개 통식과 같은 장 소에서 동시에 치러 졌다. 또 
이번 투르 드 코리아 경기 코 스에는 금강， 영산 강， 낙동 강， 한강 등 
4 대강 자전 거길과 보 (부 여보， 승 촌보， 칠 곡보， 구 미보， 낙 단보， 이포 
보 )， 국 토종주 자전 거길인 새재자 전거길 등이 포함 됐다. 

경기 면에서 볼 때 이번 대회는 국내 사이클 기대주 박성백 (국민 



체육진 흥공단 ) 을 위한 대회 였다. 

2 ⑴ 7 년 투르 드 코리아 초대 대회 챔피언 이었던 박 성백은 이번 
대 회에서 다시 한 번 우 승하며 개 인종합 우승의 상징인 ‘옐로 저지’ 
의 주 인공이 됐다. 

박 성백은 이번 대회 우 승으로 투르 드 코리아 최초로 두 차례 
우승 한 선수 로 기록 됐다. 또 한 산악 구간 최 고 클라 이머에 게 주는 
산악왕 (King of Mountain) 영광도 동시에 차지 했다. 

투르 드 코리아 여섯 차례 전 대회 연속 출전 기록도 쓰고 있는 
박 성백은 “경기 경험이 쌓 이면서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 어지고 체력 
안배 에도 요령이 붙었 다”고 우승 비결을 밝 히면서 “보통 스피드 훈 
련은 선수촌 안이나 비오는 날 차량이 적은 도로를 이용하 지만， 일 
주일에 한 번 정도 회복 훈련용 으로는 4 대강 자전 거길도 이용 한다” 
고귀띔 했다. 

미국의 칸들 라리오 알 렉산더 (OPTUM) 와 아르헨 티나의 리체제 
막시 밀리어 (Team Nippo) 가 박 성백과 3 초 뒤진 기 록으로 각각 개 
인종합 2, 3 위를 차 지했다 . 

미국팀 OPTUM 은 63 시간 11 분 38 초의 기 록으로 팀 종합 우승의 
영광을 안 았고， 우크라 이나의 況 JREN 팀이 2 위 (63 시간 II 분 48 초 )， 
서울 시청이 3 위 (63 시간 II 분 48 조) 를 차지 했다. 

올해로 6 회째는 맞은 투르 드 코 리아는 선 수들의 수준을 비롯 



하여 경 기운영 등 전반에 걸쳐 역대 어느 대 회보다 진전 됐다는 평가 
를받 았다. 

대회 4 일차 여수 ~ 거창 구간은 악 천후로 경주가 취소 되기는 했 
지만， 나머지 구간 들에서 선 수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만개한 벚꽃 
과 개 나리를 배 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은빛 레 이스를 펼쳤다 . 외 
국선 수들은 담양 메타세 쿼이아 거 리와， 충 주호， 한강 등 우 리나라 
의 대 자연에 감 탄했고 투르 드 코 리아는 자연 스럽게 대 한민국 관 
광 자원을 홍 보하는 역할을 했다. 

우수한 해외 팀들의 출전도 대회 격을 높였다 . 투르 드 프랑스 
출전이 가능한 팀 4 타입 1’ 등 3 개의 프로 페셔널 콘티넨 털팀을 비롯 
하여 아시 아， 영국의 강팀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. 

자전거 산업， 녹색 성장의 주축 기대 

조권행 대 한사이 클연맹 이사는 “코스 주변 경관， 한국 문화가 정말 
아름 답다는 선 수들의 반웅을 많이 접했 다”며 “ 그동안 투르 드 코리 
아 경기 운영의 미 비점을 보완해 왔고， 출전 선 수들의 수준도 높아 
지면서 이번 대회는 어느 대 회보다 성 공적인 대회가 됐 다”고 말했다 . 

국내외 사이클 동호 인들의 꿈의 무대인 스페셜 경 기에는 보다 
다양한 자전거 동호 인들이 참여해 각자의 한계에 도전 했다. 여성 
선수， 고 령자， 외 교관， 주한 미군 등이 참가해 대회를 빛냈다 . 

경기 운영과 지자 체의 적극적 협조도 대회 성공에 기여 했다. 선수 
들은 우 리나라 구 석구석 1 천 8 백킬로 미터를 달리는 동안 경찰의 철 
저한 교통 통제로 안 전하게 경주에 전념할 수 있 었고， 11 개 거 점도시 
의 뜨거운 환대는 선수 들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. 

또한 지난해 대회에 이어 구간 중간에 골인 지점을 한 번 더 정하 
는 스 프린트 방식을 도입함 으로써 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유 
도 하기도 했다. 구간 우 승자가 매번 바뀌는 것도 다음 구간 경주에 
관심 을 갖게 했다. 

국민체 육진흥 공단의 정정택 이 사장은 “이번 대회를 통해 투르 
드 코 리아가 우리의 아 름다운 자연과 관광 명소를 소 개하는 국가 
브랜드 제고의 장이자 녹색 성장의 콘으로 떠오른 자전거 타기 
의 활성 화를 선 도하는 스포츠 이벤 트임을 확인 했다 ”면서 “투르 드 
코리 아가 이러한 가치를 더욱 확 산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하여 
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축제로 성장， 발 전시켜 나 가겠다 
고”고 포부를 밝혔다 . 

정부는 매년 4 월 하순 투르 드 코리아 행사와 대 한민국 자전거 
축전을 통합해 세 계인이 찾는 글로벌 페스 티벌로 업그레 이드할 방 
침이다 . ① 글 박경 아 가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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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점기획 



투르 드 코리아 2012 



아시아 단체상 시 상자로 나선 도로시 애보트 심판장 

“ 코스가 언덕과 평지 조화를 잘 이뤘 어요” 

‘투르 드 코리아 2012’ 시상식 장에서 엘리트 경주 부문 시 상자로 나선 이가 도로시 애보트 심판장 이다. 애보트 심 판장은 올해 대회가 전 반적으 
로 잘 운영되 었다고 평가하 면서， 내년 대 회에는 보다 많은 한 국인이 직접 경기 현 장으로 나와 로드레 이스를 펼치는 선 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 
기 모습 을 보게 되기 를 희망 했다. 




국제 사이클 연맹이 파견한 도로시 애보트 투르 드 코리아 2012 대회 심 판장은 이번 대 
회가 전반 적으로 잘 치러 졌다고 평 가하고 내 년에는 한층 나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 
했다. 



〇 ‘투르 드 코리아 2012’ 가 막을 내리고 시상 식이 열린 4 월 29 
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 엘리트 경주 부문 아시 아단체 
상 시 상자로 나선 이가 이번 대회의 도로시 애보트 (52) 심판 장이다 . 

하늘색 셔츠에 푸른색 스 카프， 베 이지색 바지를 입은 애보트 심 
판장은 시상을 한 뒤 우 승팀인 우즈베 키스탄 SUEEN 팀， 2 위 서울 
시청， 3 위 홍 콩차이 나팀 소속 선 수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 영하며 
미소를 지었다 . 그는 행사 내내 진 지하고 엄숙한 표정이 었다. 

다음 날 숙소인 서울 송파구 서 울올림 픽파크 텔에서 만난 애보 
트 심 판장은 전날에 비해 훨씬 부 드러운 표정이 었다. 심판장 으로서 
의 중압감 에서 벗어난 듯 복장도 편해 보였다 . 

“시 상식날 입었던 복장은 국제 사이 클연맹 (UCT) 심판의 공 식복장 
이에요 . 경기에 참가할 때， 혹은 회의 참석을 할 때 공식복 장을 갖 
추지요 

사이클 경기 심판을 지 칭하는 원어는 ‘ 커미셔 (commissaire)’ 다. 
애보트 심 판장은 국제 사이클 연맹이 2 ⑴ 7 년 투르 드 코리아 첫 대 
회 이후 매년 한명씩 파견해 온 역대 ‘인터 내셔널 커미셔 (국 제심판 )’ 
가운데 첫 여성 이다. 

이번 대회 에서는 지난 4 월 25 일 열린 여수 ~ 거창 4 구간 경기 도 
중 강풍을 동반한 집중 폭우가 쏟아 지면서 경기를 계속 하느냐 아 
니면 중단하 느냐의 기로에 놓 이면서 심판 판단의 중 요성이 부각되 
기도 했다. 

당시 출 발지인 여 수에는 호우주 의보가 발령된 상태였 으며， 세찬 
빗 줄기와 함께 강풍이 불었다 . 우비를 입은 선 수들이 오전 10 시 시 
야를 가리는 거센 비 바람을 맞으며 여수 시청을 출발 했지만 결국 경 
주 시작 7 킬 로미터 지 점에서 토사와 흙 탕물로 침수된 지점을 만나 
멈춰서 야했다 . 

애보트 심 판장과 심 판진은 즉시 무전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 
고， 대회 조 직위와 협의해 선 수들의 안전을 위해 4 구간 경주를 전격 
취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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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르 드 코리아 2012 심판장 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 하셨는 지요. 

“국제 사이클 연맹으 로부터 어떤 대회의 국제심 판으로 임 명받게 되 
면， 먼저 대회가 열리기 전 기 술적인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일을 하 
게 됩니다 . 국제 사이클 연맹의 규정에 따라 경기가 진 행되는 동안 각 
출 전팀이 따라야 하는 규 칙들을 정하는 것이죠 . 

그리고 대회가 열리면 로드레 이스를 운영하 는데， 특히 자 전거들 
보다도 각 팀 매니 저들이 탑승한 ‘카 레이 스’를 운 영하는 것이 중요 
합니다 . 이번 대회 ( 엘리트 경기) 에는 21 팀이 출전해 차량만 21 대였어 
요. 이들 차량이 룰을 존중해 안 전하게 경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 
는 것이 무 척 중요 합니다 
전반 적으로 투르 드 코리아 2012 를 평가하 신다면 . 

44 대회 평가 보 고서를 써야 하는 것도 제 업 무여서 지금 자 세하게 말 
하긴 어렵 지만， 전체 적으로 대회 조 직위가 많은 일을 잘 해 냈다고 
봅니다 . 

국제 사이클 연맹의 경 기캘린 더에서 규 모 큰 빅 이 벤트의 하나이 
고， 월 드투어 이 벤트의 하나 이며， 로드 레이스 경주 로서는 올해 첫 
경기 이기도 합니다 . 많은 저명 인사가 개막식 전 야제와 개막식 등에 
참석 했고， 많은 것이 계 획대로 잘 이뤄 졌고， 목표에 따라 잘 진행됐 
어요. 내 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 니다 
투르 드 코리아 경기가 진행된 코스는 어떻던 가요. 

“어떤 대회에 참 석하게 되면 경기와 선수 들에게 집 중하다 보니 주변 
을 잘 둘 러보지 못합 니다. 어떤 때는 나중에 제가 참 여했던 대회 사 
진을 보면서 그곳이 그리 아 름다운 곳이 었던가 경탄 하기도 해요. 
전반 적으로 투르 드 코리아 경기가 진행된 코스는 언덕과 평지가 
조화를 이룬， 균형이 잘 이뤄진 코스였 습니다 

미 디어의 관 심도를 확 인하는 것도 심 판장의 업무 중 하 나라고 들었 
는데. 

“ 스포츠 행사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홍보입 니다. 한국은 
투르 드 코 리아가 한 차원 높은 세 계적인 대회가 되길 바리키 때문 
에 홍보가 더욱 중요하 지요. 투르 드 코리아 로서는 운 좋게도 인터 
넷 시대를 맞았 어요. 투르 드 코리 아는 인 터넷을 통해 서도 널리 다 
른 나라 로 알려 지고 있 습니다 
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 시죠? 

“그렇 습니다 . 한국 인들은 개방적 이고， 기꺼이 제가 할 일들을 해낼 
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 니다. 제 고향인 미국 음식 이라면 햄버 거쯤이 
라고 해야 할 까요? (웃음 ) 워낙 여러 문화가 한데 모인 나라니 까요. 

미 국에도 중국， 일본 등 아시아 음식 점들이 있지만 한국 음식은 
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 어요. 바닥에 앉아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 



4 월 29 일 하남 미사리 조 정경기 장에서 열린 투르 드 코리아 시상 식에서 아시 아지역 
입상 팀들과 나란히 포즈를 취한 애보트 심판장 . 

았 는데， 아주 좋은 경험이 었어요 .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시애틀 인근 
인데， 한국에 와 보니 산이 많고 벚꽃이 많이 핀 모습이 시애틀 풍 
경 과닮았 어요; 

국제 심판으 로서는 얼마나 활동해 오셨는 지요. 

“ 사이클 경기 심판이 된 것은 1988 년， 국제 심판이 된 것이 2004 년입 
니다. 지 난해의 경우 2 백 19 일을 사이클 경기 때문에 집을 떠나 출장 
을 다녔 어요. 다행히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사이클 국 제심판 이어서 
잘 이해 하고 있지요 . 심판이 되기 전에는 아 마추어 사이클 선수로 
활동 하기도 했어요 . 그런 경험은 선 수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심판 
활 동을 하 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； 

투르 드 코 리아가 한층 수준 높은 대회가 되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 
립니다 . 

“투르 드 코리아 개막 식에서 자 전거길 개 통식과 투르 드 코리아 경 
기 출발이 아주 자연 스럽게 맞물려 개 최되는 것을 보았 어요. 투르 
드 코리아 조 직위도 ‘ 그린스 포츠’ 확산에 초점을 두고 한 국민들 사 
이 자전거 문화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. 내 
년에는 더 많은 분이 로드 레이스 현장에 직접 나 오셔서 경기 모습 
을 지켜 봐 주시 길 바랍 니다. 

다른 나라 에서는 (한국 보다) 서너 배는 많은 관중이 몰 려나와 
선 수들의 경기 모습을 좀 더 가까 이에서 보려고 경쟁 하기도 합니다 . 
그리고 지금도 한국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만， 대한 사이클 
연맹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성 공적인 경기 지속과 자전거 문화 확산 
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Q 글 ■ 박경 아 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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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점기획 



투르 드 코리아 2012 I 외국선 수들이 본 투르 드 코리아 



스페셜 경주 인기상 받은 영국 여자 연합팀 

“충주 〜영주 구간은 정말 환 상적인 코스” 

투르 드 코리아 2012 스페셜 경 주에는 남성 동호인 이외에 다양한 여성 참가 이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. 1, 2 차 예선을 통과한 여성 동호인 5 
명 이 외에도 한국 여자 사이클 국 가대표 6 명， 여 성으로 이뤄진 영국연 합팀이 관심을 모았다 . 영국연 합팀은 이번 대 회에서 스페셜 경주 부 문 인기 
상을수 상했다 . 



〇 ‘투르 드 코리아 201 요가 막을 내린 지난 4 월 29 일， 경기도 하 
남시 미사리 조 정경기 장에서 열린 시상식 에서는 영 국사이 클협회 소 
속 영국연 합팀이 스페셜 경주 부문 인기 상을 받고 활짝 웃었다 . 

올 투르 드 코리아 스페셜 경주에 처음 참가한 영국연 합팀은 아 
델 타이슨 블로어 (35) 씨가 4 구간을 완주했 으며， 린지 글 레이저 (19) 
씨가 3 구간， 헤더 뱀퍼스 (34) 씨가 2 구간을 완 주하는 등 8 일간의 여 
정에서 경주를 펼쳤다 . 스페셜 경 주에서 최우수 여성 선수로 시상대 
에 올라 그 상징인 ‘핑크 저지 ，를 입은 김묘진 (32) 씨도 7 개 구간 중 5 
개 구간을 완주한 것을 보면 여자 선수 들에게 투르 드 코리아 경기 



출전이 결코 쉽지 않은 도 전임을 알 수 있다. 

스페셜 경주에 참가한 남 성들은 동 호인이 지만， 실제 준 프로급 
실력을 갖춘 선 수들이 대부분 이다. 따라서 이들과 함께 경기를 펼 
치는 것은 결 코 쉽지 않은 일 이다. 

“영 국에는 여성을 위한 로드 레이스 없어” 

시 상식을 마친 후 숙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 픽파크 텔에서 다시 만 
난 헤더 뱀퍼스 씨는 “남자 동호인 선 수들의 속도가 생 각보다 훨씬 
빨라 그 들과의 경주는 매우 흥미 로웠다 ”면서 “영국 에서는 이렇게 




남자 동호 인들과 함께 로드 레 이스를 마친 영국 연합팀 선 수들이 4 월 29 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 정경기 장에서 투르 드 코리아 2012 시 상식이 열리는 동안 관 람석에 앉아 미소 
짓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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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드 레 이스를 펼칠 기회가 없었 는데， 이번 투르 드 코리아 참가가 
선 수로서 경험을 쌓는 데 무척 좋은 기회가 됐 다”고 말했다 . 

영국연 합팀의 막내인 린지 글 레이저 씨도 " 남자 선수 들에게 뒤 
지지 않기 위해 경주를 하다 보니 조금 무리를 하여 오른쪽 무릎에 
부상을 입었다 ”면서 파스 붙인 오른쪽 무릎을 내보 였다. 글 레이저 
씨는 7 일째 경 주에서 1 백 15 명의 남녀 완주자 가운데 69 위에 올랐 
다. 이는 전 경기 통틀어 영국 연합팀 선 수들의 순위 중 가장 높은 
기록 이다. 

영국연 합팀을 이끌고 한국에 온 존 마일스 (70) 영 국사이 클협회 
장은 “영국 에서는 여성을 위한 로드 레 이스가 없어 여자 선 수들은 
로드 레 이스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 은데， 마침 투르 드 코리 아에 
서 동 호인을 위한 스페셜 경주에 여성 참여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 
고 우리가 먼저 오 겠다고 지원했 다”며 참가 배경을 설명 했다. 

마일스 회장은 "한 국의 한 자전거 기업이 올해 부터 영국 사이클 
팀을 지 원하게 된 것을 계기로 투르 드 코리 아에 대해 알게 됐 다”면 
서 “여 태까지 유 럽에서 많은 로드 레 이스를 보아 왔지만 이 정도 수 
준으로 개 최되는 동호인 대회는 본 적이 없 다”고 투르 드 코리 아에 
대한 칭 찬을 아 끼지 않 았다. 

“ 내년엔 전구간 완주 목표로 경주하 겠다” 

“도로 통제도 완 벽하고 경기 운영도 훌륭 합니다 . 매일 일정을 거치 
면서 오늘이 최고인 줄 알았 는데， 다음 날이 되면 더 멋진 코스에 
더 멋진 경기가 펼쳐지 더군요 . 투르 드 코 리아는 머 지않아 세 계적인 
대회 가 될 것 입니다 

그래도 가장 인 상적인 구간을 말해 달라는 요청에 마일스 회장 
은 7 일째 경기가 벌어진 충주 ~ 영주 구간을 꼽았다 . 

“영국 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 구간을 ‘퀸스 스 테이지 (Queens 
Stage)’ 라고 부르 는데， 7 일째 구간은 그리 부를 만합 니다. 한참 산 
길을 달리다 보면 어느 새 아 름다운 전원을 달리고 있고， 정말 환 
상적 인 코스 였어요 

한국 방문이 처음 이라는 마일스 회장은 그동안 언론 매체를 통 
해 한국이 어떤 나 라인지 접해 오긴 했으나 직접 본 한국은 생각보 
다 훨씬 훌륭한 나라 였다고 말했다 . 

“영 국에도 강변에 공 원이나 휴식 공간이 있 지만， 주로 큰 도시를 
중 심으로 만들어 집니다 . 투르 드 코 리아를 통해 한국의 이 곳저곳 
강 주변에 공 원이나 편의시 설들이 잘 갖춰진 모습을 보고 한국 정 
부가 국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 니다; 

마일스 회장은 “이번 대회 참여가 갑 작스레 이뤄진 데다 영국 내 




영국연 합팀이 환 상적인 코 스라고 극찬한 충주 ~ 영주 코스의 새재 구간. 



사이클 경기 시즌이 시 작되는 바람에 우리 팀에 좀 더 훌륭한 선수 
들이 합 류하지 못해 아쉽 다”며 “내 년에는 보다 일찍 공고를 내어 보 
다 많은 선 수에게 투르 드 코 리아를 알 리고， 전 구간 완주를 목표 
로 경주를 펼 치도록 하고 싶다 ”면서 내년 출전에 대한 강한 의욕을 
냈다. 

15 년간 영국사 이클협 회장을 맡아 온 마일스 회장은 사이클 선 
수 출신 이다. 그는 회 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클 인구 확산과 사이 
클 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히 여자 사이클 경기 활성화 
에 역점 을 두어 왔다고 한다. 

“ 지금은 여성 사이클 경기 숫자가 늘면서 경기 수준도 높아 졌고， 
여성 사이클 선수 인원도 크게 늘었 습니다 

“한 국은 놀 라운 와 이파이 천국” 

다만 영국 에서는 여성 프로 사이 클팀이 없다 보니 선 수들이 다양한 
직업을 갖고 경기에 출 전하고 있다고 한다. 한국에 온 영국 연합팀 
원들도 마찬가 지다. 명문 축구 팀으로 유명한 맨체 스터에 살고 있 
다는 헤더 뱀퍼스 씨는 파산 처리를 담 당하는 은행원 이며， 남부 항 
구도시 플리머 스에서 살고 있는 글레 이저 씨는 고 등학교 졸업 후 
자 전거숍 매 니저로 일해 왔다고 한다. 

인 터뷰를 하다 보니 영국연 합팀원 모두 한국 방문이 처음이 었다. 
“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이 인터넷 강국 이라고 들었 어요. 그래서 노 
트북을 갖고 왔는데 실제 맛보니 와이 파이의 천 국이란 정말 놀라 
웠어 요!” 

헤더 뱀퍼스 씨는 인터넷 얘기가 나오자 금세 흥분된 표정이 됐 
다. 투르 드 코 리아를 통해 영국연 합팀이 경험한 한국은 투르 드 
코리아 이상이 었다. @ 글 ■박 경아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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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프랑 스처럼 엄청난 관람 인파를 꿈 꿔요” 

온라인 공간서 사진과 글 올리며 홍보… 국민적 관심 끌기에 큰 공 

경기도 하남 미사리 조정경 기장에 마련된 ‘투르 드 코리아 2012’ 골인 지점을 향해 마지막 선수가 코너를 돌았다 . 결 승선을 6 백여 미터 앞둔 직선 
구 ^ᅡ. 몇 분 전 쏜 살같이 지나간 선두 그룹의 위용을 맛본 관중 상 당수가 경 기장을 떠난 뒤였다 . 그러나 끝까지 남아 있던 한 무리의 젊은 이들이 
박수와 환호 성으로 꼴찌 선수를 응원 했다. 투르 드 코리 〇 I - 2030 SNS 홍보 단원들 〇 I 었다. 



〇 ‘대한 민국을 달린다 ’라는 주제로 지난 4 월 22 일부터 29 일까 
지 수 도권과 전국 II 개 시 •도를 돌며 진행된 ‘투르 드 코리아 2012’. 
세계적 프로 선 수들과 아마 ^어 동호인 그리고 자 전거를 사 랑하는 
사 람들이 8 일 동안 펼친 땀과 혼 (魂) 의 드라마 뒤에는 페이 스북과 
트 위터를 통해 온라인 세 상으로 대회 소식을 생 생하게 전한 2030 
激據홍 보단원 들이있 었다. 

“사실 투르 드 코리아 스페셜 경기 ( 동호인 경기) 에 나갈 실력은 
안 돼요. 그래도 참여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연히 홍 보단을 모 
집 한다는 글을 보고서 지 원했죠 

투르 드 코리아 대회 마지막 날인 4 월 29 일， 경기도 여 주에서 하 
남 미사리 조 정경기 장까지 45.8 킬 로미터 구간을 달리는 폐막전 결 
승 선에서 만난 정수영 ( 한체대 1 년) 씨는 똑 부 러지듯 말했다 . 속도 
감을 좋아해 스노 보드， 도로 사 이클을 즐겨 왔다는 그는 ‘한 국체대 



에 들 어가기 전에 다른 대학을 다 니다가 휴 학하고 해외 봉사를 갔 
어요. 잠시 일이 없는 날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엄청난 인파가 몰려 
있는 걸 봤는데 투르 드 프랑스 경기 였죠. 선수와 관중의 열정과 
규모에 감명을 받았 어요. 그날로 팬이 됐죠 ”라고 했다. 

“ 주변에 개막전 ■ 폐막전 생중계 시청 홍보” 

이날 결승전 현장에 나온 홍보 단원은 열다섯 명 남짓. 2030 SNS 
홍 보단원 중 한명인 국민 체육진 흥공단 이연주 (歎) 사원은 “전체 인 
원은 00 여 명이 지만， 오늘 서울 잠 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휠 체어마 
라톤 대회에 절 반가량 지원을 갔다. 홍 보팀에 체대나 체육학 과생이 
많 은데， 평소 체육 행사에 자원봉 사자로 참 여했던 친 구들이 많다” 
고소개 했다. 

국민료 ᅥ1 육진 흥공단 에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3 월 SNS 홍 



보에 참여할 자원봉 사자를 모집 했다. 대학생 • 일 반인 •직 장인 60 여 
명이 4 월 13 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파크 텔에서 발 대식을 갖고 본격 
적인 활 동에 들 어갔다 . 

SNS 홍보팀 장으로 활동한 이요한 (순 천향대 4 년) 씨는 대회 관련 
자료를 엄청 공유했 어요. 제가 아는 친구들 에게는 모두 알 렸고， 파 
워블 로거나 팔로워 (독자 ) 가 많은 트위터 리안이 관심을 갖도록 뉴 
스 링크를 보 내거나 ‘좋 아요 ，(추 천) 버튼을 눌렀죠 ”라고 말했다 . 

그는 홍보에 너무 열 심이다 보니 살짝 부 작용도 따 랐다고 말했 
다. “진담 반 농담 반으로 관계를 끊 겠다는 친구도 있었 어요. 사실 
제가 갑자기 막 도와 달라고 약간 오버 하기도 했죠. 그래도 나중에 
는 ‘투르 드 코 리아가 뭔데 그러 냐’며 이 것저것 질문도 하고 그러더 
라고요 .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죠 . 하하 

자전거 마 니아인 송석현 ( 선문대 3 년) 씨는 ‘3 대 자전거 커뮤 니티’ 
인 ‘도싸 ，(도 로 사이클 동호회 )， ‘ 자출사 ’( 자 전거로 출 근하는 사람들 
의 모임 )， ‘ 와일드 바이크 ’(MTB •산악 자전거 모임) 를 돌며 그동안 공 
부한 지식을 풀 어내며 회 원들의 관심을 얻으려 애썼다 . 특히 생중계 
시청 을 강조 했다고 했다. 

“ 자전거 산업이 발 전하고 저변이 확대 되려면 관련 인 프라도 중 
요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야 한다. 이번 대회는 자 전거에 대한 
국민적 관심을 높일 기 회니까 개막전 폐막전 중계 방송을 꼭 보라 

고 죠; 

여 행사를 통해 사 진촬영 아르바 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김기열 




(순 천향대 4 년) 씨는 DSLR 카 메라를 들고 현장 
을 누볐다 . 유명 선 수들의 재 미있는 표정과 현장 
에 가도 놓치기 쉬운 선수단 기 술진의 활동을 담 
은 사 진들은 네 티즌의 흥미를 끌었다 . 

이런 노력 덕에 투르 드 코리아 페 이스북 홈페 
이지 (www.fa 어 b ⑷ k.ran/T<xirdeKorea) 는 이들 
이 올린 사진과 글로 가득 찼고， 자전거 동호인 
과 네티즌 댓글이 줄줄^ 달렸다 . 

국민료 ᅥ1 육진 흥공단 집계에 따 르면， 페이 스북을 
통해 투르 드 코리아 정보를 접한 이용자 숫자는 
3 월 26 일 1 천 6 백 93 명에서 4 월 28 일 3 만 8 천 5 백명 
으로 한달새 20 배 이상늘 었다. 

국내 자전거 업계에 따 르면， 경주용 자 전거와 
생활 자 전거를 포함한 국내 자전거 인구는 2010 
년 기 준으로 5 백만명 이상 으로 추산 된다. 그러나 
‘보는 자전 거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미적 지근하 
다. 리서치 전문 조 사업체 TNS 미 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KBS 가 중 
계한 투르 드 코리아 개막전 시 청률은 4.3 퍼 센트로 저조 했다. 

국민체 육진흥 공단의 스 포츠산 업본부 이연 주씨는 “올해 처음 
2030 SNS 홍보 단원을 모집 •운 영한 것도 그동안 홍보가 미 흡했다 
는 판단에 따라 자 전거를 즐기는 20~30 대층을 대 상으로 집중해 
홍보 효과를 높 이려던 것” 이라고 설명 했다. 

대회 현장 에서는 진행요 원으로 알찬 활동 

한편， SNS 홍보 단원의 활약은 온라인 공 간에만 그치지 않았다 . 이 
날 결승 지점인 미사리 조정경 기장은 대회 관람객 외에 화창한 날씨 
를 즐기 려는 행 락객이 많았다 . 

프로 자전거 선수가 내리막 길에서 내는 최고 시속은 약 1 백킬로 
미터. 수백 대의 자 전거가 전 력으로 달리는 경 기에서 안 전사고 예 
방을 위 해서는 많은 진행 요원이 필요 했다. 

이날 홍보단 원들은 폐막 경주를 관 람하며 선 수들을 응원 하려던 
원래 계획을 변경해 대회 진행을 도왔다 . 결 승주로 옆에 늘 어서서 혹 
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행인을 통제 했다. 그러나 선수들 이 결승주 
로를 지나갈 때면 선 수들을 힘껏 응 원하며 팬의 모 습으로 돌아갔 
다. 이들은 마지막 선수가 지나고 나서야 시상대 쪽으로 발 걸음을 
옮겼다 . 이날 대회를 마치고 오후 3 시가 다 돼 도시 락으로 늦은 점 
심을 하는 이들의 모 습에서 꼴찌 였지만 포기 않고 완주한 선수의 
모습이 겹쳐 졌다. @ 글과 사진 ■ 남창희 객원교 I 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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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점기획 



투르 드 코리아 2012 I 사 진으로 본 기록 



8 > 



문 화체육 관광부 



봄과 함께 달린 
8 일간의 대장정 



〇 도전과 감동의 은빛 레 0 1 스 ‘투르 드 코리 0 卜 
2012’ 가 지난 4 월 29 일 8 일간의 대 장정을 마 무리했 
다. 올해로 6 회째를 맞은 이 대회 에서는 총 20 개 팀 
1 백 21 명의 국 제사이 클연맹 ( UCI ) 등록 선 수들이 출전 
해 전국 10 개 지역 1 천 1 백킬로 미터의 엘리트 경주 코 
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. 

특히 이번 대 회에는 투르 드 프 랑스에 출 전하는 
프로 페셔널 콘티 넨털팀 세 팀 등 외국의 강 팀들이 
참가해 한층 더 수 준 높은 경기를 선보 였다. 국민체 
육진흥 공단의 박성백 (27) 선수는 2007 년에 이어 두 
번째로 우승컵 을 들어 올렸다 . 

4 월 22 일 오전 10 시 인천 아 라빛섬 정서 진에서 막 
을 올린 대회 ， I 간 동안 투르 드 코리 〇 [에 참 구 ᅡ한 선 
수들은 전국 구석 구석을 누볐다 . 대회 4 일차 여수 ~ 
거창 구간 경주가 악 천후로 취 소되긴 했지만 한국 
의 봄 경치를 만끽하 7 1 에는 충분 했다. 여 7 1 에 지자체 
의 적 극적인 협조， 곳 곳에서 만난 시 민들의 환대， 동 
호 인들의 열 정적인 참여가 있었다 . 이번 대회가 역대 
어느 대 회보다 성공적 0 1 었다고 평 7 ᅡ받는 0 1 유다. 

아 름다운 봄의 전경과 바람을 가르는 자 전거가 어 
우러진 투르 드 코리아 2012 의 기억을 사 진으로 되 
새 겨본다 .0 글 ■김 효정 교 I 자 / 사진 ■국민 체육진 흥공단 








1 지난 4 월 23 일 ‘투르 드 코리아 2012’ 이틀째 
부여 ~ 광주 구간 (길이 1 백 97.7 킬로 미터) 을 달리 
는 선 수들이 노란 색으로 물든 유채 꽃밭을 지 
나가고 있다. 

2 대회 3 일차 광주~ 여수 구간 (길이 1 백 35.6 킬로 
미테 경 기에서 선 수들이 영산강 승촌보 위를 
달리고 있다. 

3 경기에 앞서 장비를 점 검하는 선수들 . 

4 대회를 모두 마치 고 기념 사진을 찍는 선수들 . 

5 대회 마지막 날 미사리 경정공 원에서 선 수들이 
골인 지점을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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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점기획 



투르 드 코리아 2012 I 한강 (漢江 ) 과 한류 (韓流 ) 




“ 한강은 우리의 문호 ■ 태 동하게 한 모 태이자 원 천이다 최광식 문화처 [육관 광부 장관이 4 월 29 일 경기도 여주 강천보 한 강문화 관에서 ‘ 한강과 한 류’를 주제로 강 연하고 있다. 



한 강은 한류를 세계로 내 보내는 발 신지” 

최광식 문 화체육 관광부 장관 강연… “江은 새로운 창의적 〇이 템을 찾을 수 있는 공간” 

한강 (漢江 ) 과 한류 (韓流 ) …. 언뜻 생 각하면 잘 어 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. 지난 4 월 29 일 강천보 한강 문화관 개관식 
에서 ‘ 한강과 한 류’를 주제로 최광식 문 화체육 관광부 장관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. 이틀 전인 4 월 27 일에는 금 강에서 한류의 원조 격인 백제의 모 
습을 재발 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. 강이 우 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 인가. 최광식 장관의 해석을 들어 본다. 



〇 세계 4 대 문명은 모두 강을 끼고 발원 했다. 그 리스의 역사가 
헤로도 토스가 “나 일강은 이 집트의 선물 ”이라 칭한 것처럼 이집트 
문명은 나일 강에서 발원하 였고， 메소포 타미아 문명은 티그 리스강 
과 유프라 테스강 사이의 삼 각주를 배 경으로 탄생 했다. 모 헨조다 
로， 하라파 유적지 등을 남긴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， 황허 문명 
은 황허를 각각 기 반으로 발원 했다. 

우리나 라도 마찬가 지였다 . 한 반도에 인류가 정착하 고， 고 대국가 
들이 출현할 때의 중 심지도 모두 강이나 하천 유역에 있었다 . 고조 
선은 요하유 역에서 시 작하여 대동강 유 역으로 이동 하였고 고구려 
는 압록강 중류를 기 반으로 하여 대동강 유 역으로 이동하 였다. 백 



제는 풍납 토성과 몽 촌토성 등의 유적 지에서 볼 수 있듯이 최 초에는 
한강에 자리 잡았 다가 이후 금강 유역인 공주， 이어서 부여로 천도 
한 바 있다. 또한 낙 동강은 신라와 가야의 소 국들이 성 장하는 배 
경이됐 

한강 은 구석 기 시대 부터 역 사 중심 

고대 역사가 강을 끼고 형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. 강이 우 리에게 
주는 것은 무엇 인가. 강 (江) 의 한자를 살 펴보면 삼 수변에 하늘과 
땅을 이어 준다는 뜻 인데， 이는 하 늘에서 땅으로 내 려오는 것， 위에 
서 아래로 흘 러내려 오는 것을 의미한 다. 물길이 위에서 아래로 흘 






하“ t 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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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내려 오면서 충적 평야가 생 성되고 비옥한 농토가 된다. 비옥한 
농토를 갖게 되면 생산을 하게 되고 백 성들이 모 이며， 씨를 뿌리면 
거둬야 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.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
문화가 전수 되고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지 도자가 생 기고， 조직 
화하고 국가가 형 성되는 프로 세스가 이루 어지는 것이다 . 

특히 그중 에서도 한강이 갖는 의미는 크다. 한강 에는 구 석기， 신 
석기， 청 동기， 철기 시대와 삼국 시대， 고려 시대， 조 선시대 모두의 유적 
이 있다. 한탄강 연 천군의 유적 지에서 발견된 주 먹도끼 (아 슐리안 석 
기) 는 세계의 구석기 역사를 뒤바꿔 놓을 정도 였다. 1978 년 이것이 
발 견되기 전까지 동아 시아 지 역에서 아 슐리안 석기 문화가 등장하 
지 않 는다는 것이 당시 학계의 정설 이었기 때문 이다. 

삼국 시대에 한강의 역할은 더욱 중요 했다. 삼국시 대에는 누가 
한강을 차지하 는지에 따라 삼국의 패자가 결정 됐음을 알 수 있다. 
백제가 가장 강하던 근 초고왕 시 대에는 백제가 한강을 차 지하고 
있었다 . 그 러다가 고 구려의 광개토 대왕을 거쳐 장수왕 시 기에는 
고 구려가 한강의 주인이 된다. 이후 나제동 맹으로 한 강에서 고구 
려를 몰아 내고 상류를 신라， 하류를 백제가 차지 한다. 이후 신라 
는 백제를 물 리치고 한강을 차 지하며 삼국을 통 일하는 데 이르게 
된다. 

이뿐만 아니라 한강은 조 선시대 쌀， 새 우젓， 소금 등 지방의 문 
물을 실어 나르는 주요 통로 였다. 마포 나루， 서강 나루， 광 나루， 서 
빙고 등 한강은 물류와 소통의 중심이 었다. 

물류 통로… 지금 문 화교류 허브로 

하지만 20 세기 철도가 생 기면서 그 기능은 외면 당하기 시작 했다. 
게다가 산업화 •근 대화의 과 정에서 공업 용수， 농 업폐수 등으로 오 
염되고 잦은 수해로 사람 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. 그 러다가 80 년대 
한 강종합 개발 사업， 그리고 이번 4 대강 살리기 사 업으로 강의 의미는 
달 라지기 시작 했다. 

4 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변 공간을 정비해 물이 맑아 졌으며 
체육 시설， 자전 거길， 캠 핑장， 생 태공원 등 다양한 관 광레저 인프라 
를 갖추게 됐다. 강이 역사 적으로 ‘치수 (治水 )’ ‘이수 (利水 )’ 였다면 이 
제 ‘친수 (親水 )’ 로 우리 국민의 삶 속에 돌 아오고 있다. 

한강 (衡幻 과 한류 (韓流 ). 한강 (漢江 ) 의 mm 한나라 한’ 자 
이다. 처 음으로 한자가 등장한 것은 백제 때 인데， 이는 당시 한강 
(당 시에는 한수 •漢 水라는 이 름으로 불림) 을 통해 중국 남조의 동 
진으 로부터 문화를 받아들 였음을 의미 한다. 역사 적으로 한강이 외 
국의 선진 문물을 받 아들였 다면， 한강은 우리의 문화를 태 동하게 



“처 음으로 한자가 등장한 것은 백제 때 인데， 

이는 당시 한강을 통해 중국 남조의 동진으 로부터 
문 화를 받 아들였 음을 의 미한다 
역 으로 쐬국으 / 선技 / 문## 받아 들이던 한강은 
이제 한류를 세계로 내 보내는 발신지 이다” 

된 모 태이자 원천 이고， t !： 류를 세계로 내 보내는 발신지 이다. 

K 팝 열풍과 함께 드 라마를 제외한 다른 장르 에서도 한국 문화 
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이른바 한류 3.0 시대에 진 입하고 있다. 
최근 언론 에서는 한류를 다양한 기 준으로 나누 는데， 필자는 콘텐 
츠를 기 준으로 〈사 랑이 뭐 길래〉 〈겨울 연가〉 등 영상 콘텐츠 중심의 
한류를 1.0 세대， 2 NE 1 •소 녀시대 등 아이돌 스타 중심의 한류를 2.0 
세대， 그리고 현재의 대 중문화 콘 텐츠를 넘어 앞으로 한식 •한복 등 
다양한 한국의 콘 텐츠가 하나의 주류 문화로 세계에 자리 잡을 시 
기를 3. 公세대 로정의 한다. 

4 대강문 화관， 문화 창조의 장 역할 기대 

이러한 한류가 일시적 유 행인지 아니면 문화로 정착될 수 있 을지에 
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. 하지만 법 고창신 (法 古創新 ) 에 기 
반하여 한류 3.0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. 

흔히 법고 창신을 말하면 케 케묵은 옛것을 누가 사용하 느냐는 
비판의 목 소리가 일기도 한다. 그러나 현대 미술의 거장 이라 불리는 
피 카소의 〈아 비농의 여 인들〉 또한 아 프리카 토속 문화를 모 티브로 
한 것 이며， 이른바 명 품으로 유명한 베르 사체의 로고 역시 그리스 
신화 ‘메두 사’를 모 티브로 제작된 것이다 . 

우리도 우리 전 통문화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 아이 템을 찾아낼 
수 있다. 소설 〈뿌 리깊은 나무〉 가 세종의 훈 민정음 창제 과 정에서 
모 티브를 얻어 만들 어지고 드 라마로 인기를 끈 것이 그 좋은 사례 
이며， 이중섭 작가의 〈아 이들〉 은 동채 포도동 자무늬 주전 자에서 영 
감을 얻은것 이다. 

‘ 구슬이 서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 ’라는 옛 속담 에서 보듯 다양하 
고 많은 콘 텐츠와 원천 소스가 있 더라도 그것을 엮지 않으면 무용 
지물 이다. 전통 문화， 지 역토속 자원의 현대적 해석과 첨단기 술과의 
융합을 고민할 때이다 . 

우리의 지역 문화， 그리고 지역 문화가 뿌리 두고 있는 우리의 강， 
지 류들에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. 

그런 의 미에서 4 대강문 화관도 각각 지역 문화， 지역 문화예 술인의 
다양한 창조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. Q 



2012.05.09 위클 리 공감 51 





청소년 선도의 달 



가 장소중 한ᄃ그 5 월 에 더소 중한ᄆ 

5 월 가족의 소중함 일깨 우고자 9 백여 가지 행사 줄이어 

5 월. 가족의 소 중함을 일 깨우기 위한 다 채로운 행사가 마련 됐다. 여성가 족부는 ‘키 워요! 가족 사랑， 열 어요! 희 망한국 ’이란 슬 로건을 내걸고 가족 
친화 경 영대상 시상삭 검소한 혼례 ‘내 힘으로 하는 작은 혼인식 1 백쌍 캠페인 등을 준비 했다. 또 S 소년을 대 상으로 한 성년의 날 기념 행사， 청 
소년 박람회 등 총 9 백여 가지 행사가 전 국에서 펼쳐 진다. 인기 캐릭터 뽀 로로는 ‘ 어린이 주간’ 홍보 대사를 맡았다 . 




청 소년의 달 홍보 대사로 선정된 탤런트 김유정 양과 이민호 군. “ 가정의 달을 맞아 모 
든 가정에 행복이 깃 들기를 기원한 다”고 말했다 . 



O 미래의 주 인공인 청소년 . 나라를 짊어질 이들은 무슨 생각을 
하며， 어떻게 살고 있을까 . 여성가 족부와 통 계청은 0~24 세의 인구 
를 대상 으로 조사한 ‘2012 청소년 통 계’를 지난 5 월 2 일 발표 했다. 
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청소년 수는 1 천 19 만 7 천명. 이 중 82.6 퍼 
센트인 8 백 30 만명이 2011 년 한 해 동안 문 화예술 행사 또는 스포 
츠를 한번 이상 관람한 것으로 나타 났다. 

영화 관람이 88.8 퍼 센트로 가장 많았 으며， 연극 •마 당극 •뮤 지컬 
관람이 24.6 퍼센 트로 그 뒤를 이었다 . 청 소년의 11.0 퍼 센트는 2011 
년 한 해 동안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 으며， 33.3 퍼 
센트는 기부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. 

반면 청소 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살로 조사됐 
다. 2011 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사 망원인 1 위는 자살로 나타났 으며， 
15~24 세 청 소년의 8.8 퍼센 트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 
로 나타 났다. 가장 큰 이유는 15~19 세의 경우 ‘성적 및 진 학문제 
(53.4 퍼센트 )’ 였다. 

‘전 반적인 생활 ’에서 스트 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
2010 년 기준， 15~24 세 청 소년의 69.6 퍼 센트로 2 ⑴ 8 년의 56.5 퍼센트 
와 비 교했을 때 크게 늘어 났음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청소 년들의 고 
민을 조금이 나마 풀 어주고 기를 살 려주기 위해 각종 행사가 마련됐 
다. 정부는 가족의 소 중함과 사랑을 강조 하고， 사회의 주 인공인 청 
소년을 응 원하고 북돋 워주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. 

가정의 달 행사 

가 족정책 토론회 I 5 월 16 일 은행 연합회 관에서 거행 된다. 관련 부 
처， 언론， 학계， 시민 단체， 현장 전문가 등 2 백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 
론을 벌인다 . 하루 8 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한 우수 기 
업 사례 도 소개 된다. 

‘내 힘으로 하는 작은 혼인식 1 백쌍 선정 I 호화 혼례가 사회적 문 

제로 지 적되고 있는 요즘， 스스로 만든 1 천만원 안쪽의 비 용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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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소년의 달 기념식 행사 장에서 다문화 청소년 레 인보우 합 창단이 율동과 함께 합창 
을 ^ᅡ고 있다. 



결 혼식을 치를 예 비부부 1 백쌍을 선정해 이들의 혼례를 지 원하는 
행사가 마련 된다.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 월 20 일까지 여성 가족부 
홈페 이지로 사연을 접 수하면 된다. 발표는 6 월 4 일. 

제 1 회 가 족친화 경 영대상 시상 I 근로자 또는 배 우자의 임신과 출 
산을 지원해 주고 근무 시간을 탄력 적으로 운영해 주며 근 로자와 
가족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지원해 주는 ‘좋은 기 업’을 선정해 시상 
하는 행사. 5 월 25 일 오후 2 사 여의도 KBS 스튜디 오에서 열린다 . 

청 소년의 달 행사 

탤런트 이민호 ■김 유정 ‘청 소년의 달’ 홍 보대사 I 5 월 2 일 서울 용 

산구 효창동 백범 기념관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 
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‘청 소년의 달’ 기념식 장에서 
“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 왔다. 탤런트 이 민호와 김 유정이 나타난 
것이다 . 여성가 족부는 두 연 예인을 청 소년의 달 홍보 대사로 임명하 
고 위 촉장을 수여 했다. 두 인기 스타는 ‘가 정의 달을 맞아 모든 사 
람의 가정에 행복이 깃 들기를 기 원하겠 다”고 말했다 . 

제 8 회 대 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I 예 술가와 청 소년이 아트 캠프를 
함께 하면서 전국 청소년 명예홍 보대사 3 백 43 명을 위촉 한다. 전국 
청소년 공연 동아리 오디션 (1 차 UOC 예선， 2 차 경연 예선) 도 개최된 
다. 5 월 24~26 일 서울 무역전 시관. ‘참 여， 창의， 진로 ’라는 3 개 주제 
관에서 2 백 50 개의 부스를 운 영하며 문화 활동， 쿠킹， 우주 체험， 다 
문화 체험， 나눔 바자， 거리 아 티스트 공연 등 다양한 볼 거리가 마 
련된다 . 

성년의 날 기 념행사 I 성년의 날인 5 월 21 일 한국프 레스센 터에서 어 
른이 되는 청소년 1 백명이 ‘성년 다짐 문’을 발표 한다. ‘ 성년， 너의 꿈을 
말해 봐’ 공 모전도 개최 된다. 타 임캡슐 편지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 
고 실천 하도록 유도 한다. Q 글 ■ 이 범진 가 ^ᅡ / 사진 ■ 이경 호 가^ 



〇 가 정의달 기념주 요행사 



행사명 


일시 


^ ■소 


^ 요내용 


가족 과 함께 하는 등 반대회 


5.12( 토) 10:00 


^ 누차산 


가족과 함께하 는 등반 


‘ 가족오 감으로 어루만 지다’ 


5.12( 토) 10:00 


충주 탄금대 


가 족사랑 걷기 및 가족 사랑’ 
체 험부스 


5 월 “WE 대한 가족 탄생” 


5.12( 토) 10:00 


강남 구건강 
가정 지 원센터 


가 족체험 •공연 , 나눔 장터， 
건 강가족 캠페인 


가 정헌법 만들기 


5.12( 토) 10:00 


이 천시여 성회관 


가정의 규칙 과 원칙 만들기 


찰떡고 부간정 나누기 


5.16( 쉬 1〇:〇〇 


인제군 하늘 
내 린센터 


시 부모발 마사지 및 한 지부채 
만 ^^1 


“ 아버지 ，당신 은가족 
행복의 건축가 ’’ 


5.18© 10:00 


군산시 다문화 
가족지 원센터 


남성의 가 족생활 참 여의식 
고 조를위 한교육 


부부여 , 당신이 웃는 
만큼 가족이 웃 습니다 


5.19© 13:00 


중구건 강가정 
지 원센터 (대구 ) 


부부 집 단상담 (사 이코드 라마, 
레크리 에이션 , 의사소 통 등) 


가족친 화마을 
만들기 -벽화 그리기 


5.19( 토) ~20( 일) 


형곡고 등학교 
등굣길 


즐거운 등굣길 만들기 
(벽화 그리기 및 주변 정리) 


부부심 리극장 


5.21(1) 10:00 


순천 시건강 
가정지 원센터 


부부 심리극 관람 및 
부부심 리극 주 인공으 로 참여 


제 11 회 원주부 부축제 


5.21(1) 18:00 


원주시 
치악 예술관 


기념식 ( 시상식 ), 축 하공연 


제 16 회 사랑의 가정 
^ ■동 결혼식 


5.25( 금) ~26( 토) 


광산문 화예술 
회관 대극장 


동 거부부 합동 결혼식 및 
신 혼여행 


현쭉 n 무 구冗 행사 


5.25(3-6.2® 


단 양군수 변거리 


1 일 1 커플 맺 어주기 



〇 청소 년의달 기념주 요행사 



행사명 


일시 


^ ■소 


내용 


청소년 세관체 험행사 


5.11( 금 )/17( 목) 
14:00 


부 산세관 


관 세행정 견학 및 
기념 품증정 


청소년 문화존 
WITH ^제 


5.12® 12:00 


부산 광안리 
해 수욕장 


7 개 청 소년 문 화존 종 합 축제 


오 감만족 일 곱빛깔 
토 요마당 


5.12® 14:00 


^ ■주 금남근 
린공원 


댄스 ，난타 ，마술 , 밴드 등 
다양 한공연 


제주 MBC 청소년 가요제 


5.17( 목) 19:00 


탑 동해변 공연장 


청소년 가요제 


생 태관광 


5.18( 금) 10:00 


평창동 강유역 


생태 •경관 지역 백 룡동굴 
탐사 ，평창 동강민 물고기 
생태관 탐방 등 


청소년 음악회 


5.19® 17:00 


예술 의전당 
음악당 


청소년 대상 해설을 
함 께하는 음악회 


제 10 회 인천 청소년 
금 연건강 마라 톤대회 


5.20®) 08:30 


인 천문학 경기장 
동문^ ■장 


마라톤 대히, 10 주년 기념 
공개 방송, 인천시 민축제 


성년의 날 행사 


5.21(1) 09:00 


남 산골한 옥마을 


성년례 재현 부대 행사 등 


제 24 회 걸스 카우트 
큰^ •치 


5.26( 토) 10:00 


대 전탄방 
초 등학교 


기념 행사 체 험활동 


청소년 건 강축제 


5.26® 14:00 


울 산달동 
문 화공원 


건강체 험부스 건강 골 든벨 등 


청 소년가 족축제 
“ 스타캉 ’대회 


5.26( 토) 14:00 


주 문진중 앙공원 


각종 경 연대회 


청소년 화랑 문화제 


5.26( 토) 14:00 


황 성공원 광 
장 


청소년 동아리 경연 가수 
초 청공연 


Rock& 樂 페 스티벌 


5.26® 15:00 


대구 2_28 기 
념 중^ ■공원 


동아리 공연 20 팀 


제 13 회 청 풍명월 
청소년 효 한마 음축제 


5.29 (화卜 6.5( 화) 


청주 예술의 
전당등 


문화예 술경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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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람 



김영준 ‘ 한국형 수치예 보모델 개 발단’ 단장 

“우리 지 형특성 반영한 기 상예보 해 야죠” 

기 후변화 대응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는 지난해 ‘ 한국형 수치 예보모 델개발 사 업단을 출범시 켰다.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
줄이기 위해 더욱 정확한 기상 예보가 절 실하기 때문 이다. 세계적 대기예 측분야 전문가 김영준 박사를 단 장으로 영입해 더욱 정확한 기상 예보를 
위 한기반 구축에 ^ ᅡ서고 있다. 




대 기예측 분야의 세계적 전 문가인 김영준 단장은 미 해군 연구소 연구원 생활을 접고 
기 상이변 시대를 맞아 중 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형 수치예 보모델 개발 진두 지휘의 길 
을 택했다 . 



사 업단은 오는 2019 년까지 모두 9 백 46 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수치 
예보모 델’을 개발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. 수 치예보 모델은 영국， 
일본， 미국 등 기상 선 진국이 보유한 기 후변화 대응 관련 핵 심기술 
이다. 

"한 국형 수치예 보모델 개발사 업이란 세계적 선진모 델들과 어깨 
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수 치예보 모델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
자 하는 것입 니다. 또 우리 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 하고， 천리안 
위성 등 우리가 보유한 기 상인프 라에서 나오는 자료를 최대한 활 
용하 자는 의 미도 있 습니다 

20 여 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해 지난 3 월 26 일 취임한 김 
단장을 서울 사무 실에서 만났다 . 김 단장은 세계 적으로 권위 있 
는 미국의 인 물사전 4 마 르퀴즈 후스후 (Marquis Who's Who)’ 에 ▲ 
2011-2012^ 과 학기술 ^Oll 년 미국 ^Oll 년 다년 과학 공헌 부 
문 등 3 개 부문에 등재돼 있는 대 기예측 분야의 세계적 전문 가다. 



〇 지난해 7 월 수도권 에서는 시간당 50 밀리 미터가 넘는 집중호 
우가 쏟아져 60 여 명이 사 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났다. 같은 해 9 월 
에는 이상 고온현 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해 전국 곳 곳에서 단전사 
고가 발생했 다. 또 2010 년 12 월 말에는 39 일간 한파가 몰 아닥쳐 73 
년 만에 가장 낮은 평균 기온을 기록 했다. 

이같은 재해를 부른 것이 기후변 화다.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
은 세계 각국의 관심 사다. 우 리나라 기 상청도 지난해 한국형 수치 
예보모 델개발 사업 단’을 출 범시킨 데 이어 지난 3 월 미 해군 연구소 
(NEL) 수 치예보 모델링 전 문연구 원으로 활 동하던 김영준 (49) 박사 
를 사업 단장으 로 영입 했다. 

수치 예보란 바람， 기온， 습도와 같은 대기 속의 물리 현상을 방 
정 식으로 풀어내 그 수치를 근거로 미래의 대기 상태를 예 측하는 
기술 이다. 

미국서 전문 연구원 활동 중 고국의 요청 수락 



54 2012.05.09 위클 리 공감 



문 화체육 관광부 

1- 

s' 



세계 적으로 이름 난 현존 인물에 대한 인명 사전인 후 스후는 미국 
인명정 보기관 (ABI) 의 ‘21 세기 위대한 지성 ’， 영국 케임 브리지 국제인 
명센터 (IBC) 의 ‘ 올해의 탁월한 과학자 2 천 명’과 함께 ‘세계 3 대 인명 
•전’ 으로불 린다. 

1985 년 연세대 천 문기상 학과를 졸업한 김 단장은 이듬해 미국 
으로 건너가 캘리 포니아 주립대 (UCLA) 대 기과학 분 야에서 석 •박 
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7 년부터 미 항공 우주국 (NASA), 미 해군연 
구 소에서 대기 모델개 발을 연구해 왔다. 김 단장끼 개발에 참여한 수 
치예보 기술과 대 기예측 모델은 현재 미 해군연 구소와 미국 기 상청， 
UCLA 등에서 사 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. 

2019 년 한국형 모델 개발 끝나면 수 출나서 

“기상 예보에 사 용되는 슈퍼컴 퓨터는 바로 수치 예보의 복잡한 방정 
식을 풀 어내는 데 사용됩 니다. 수치 예보모 델이란 수치 예보를 위해 
슈 퍼컴퓨 터에서 운 용하는 프로 그램이 고요. 지구를 수킬 로미터 간격 
으로 바둑 판처럼 나눠， 각각 기온 •바람 •습도 같은 관 측값을 입력 
한 뒤 이를 방정 식으로 풀어 3~10 일 후의 날씨를 예측 합니다 
2007 년 기상청 조사에 따 르면， 기상 예보 정 확도에 기 여하는 비 
율이 기 상관측 32 퍼 센트， 예보관 능력 28 퍼센 트， 수치예 보모델 성 
능 40 퍼센 트’인 것으로 나타 났다. 

김 단장은 “예 보관이 수치예 보모델 분석에 크게 의존 하므로 수 
치예보 모델에 대한 실제 의 존도는 50 퍼센트 이상” 이라고 덧붙 였다. 

기상 청은 1980 년 대에는 아 일랜드 •스 웨덴 모델， 1990 년대 후반에 
는 일본 모델을 도입해 사용 하다 2009 년부터 수치예 보모델 분야 
세계 2 위인 영국 기 상청의 모델을 도입해 수치 예보에 사용해 왔다. 1 
위는 유 럽연합 〈EU) 모델이 지만， 회원국 외부 반출을 통제 하고 있 
다. 영국 역시 핵심 기술에 대한 접 근이나 수정을 불 허하고 있는 상 
황이다 . 그러다 보니 원천 적으로 우리 실정과 차이가 있는 데다 최 
근 기후변 동으로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 음에도 우리 손으로 예측 
성능을 개선 하기가 쉽지 않았다 . 

‘한 국인이 영국산 롤스로 이스를 운 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
까요. 운전 실력은 키울 수 있겠 지만， 사고가 나거나 이상이 생기면 
영국에 보내 수리를 맡 기거나 사람을 불 러와다 하는 셈이죠 
기획재 정부가 한국개 발연 구원에 위탁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
에 따 르면， 한국형 수치예 보모델 개발로 연간 2 천억 ~6 천억원 재해 
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됐다. 기상 예보 국 산화를 통한 간접 
적인 국민 편익은 연간 1 조원 이 상으로 기대 됐다. 

또한 일 기예보 정 확성은 단기 예보의 경우 현행 歎) 퍼센 트에서 91 




기 상위성 천 리안이 전송한 자료를 분석 중인 충북 진천의 국가기 상위성 센터. 천 리안과 
같은 우수 기상 장비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 수치예 보모델 개발이 필요 하다. 



퍼센 트로， 주간 예보는 65 퍼센 트에서 66 퍼 센트로 향상 되며， 현재 전 
국 3 천 5 백 27 개 지역을 대 상으로 하는 동 네예보 주기는 3 시 간에서 2 
시 간으로 단축 된다. 수 치예보 모델을 수출할 수도 있다. 

“이젠 소프트 웨어도 선진국 수 준으로 올라 야죠” 

현재 사업 단에는 수학， 물 리학， 대기 과학， 컴퓨터 프로 그래밍 분야 
의 박사급 인재 43 명이 근 무하고 있다. 하 루종일 모니터 앞에서 수 
학 공식， 프로 그래밍 코드와 씨 름하는 일이 지만， 우리 나라의 기상 
기술 발전을 위해 김 단 장처럼 외국의 좋은 직장을 그 만두고 흔쾌히 
귀국 한 연구 원들도 있다. 

김 단장은 기상 위성과 기상관 측선， 슈퍼컴 퓨터를 보 유하고 있는 
우 리나라 기상인 프라는 선진국 수준 이라고 평가 했다. 

“ 그동안 그러한 우수 하드 웨어를 받쳐줄 소프 트웨어 개발이 미 
약했습 니다. 하지만 향후 한국형 수치 예보모 델이 개 발되면 국가경 
쟁력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 니다. 기상 이변의 시대에 
접어든 만큼 향후 기 상관련 정보의 가치가 급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 
지요 .，， 

귀국 후 한 동안은 너무 바빠 이삿 짐조차 풀지 못해 단벌로 다 
녔다는 김 단장은 “ 지금은 우리 일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 작하고 
있 다”고 말했다 . 0 글 ■ 남창희 객원 7 1 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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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렁은 ‘벼랑 ’을뜻 하는사 투리다 . 

금오도 비 렁길은 섬의 외곽 절벽을 따라 
걸을 따라걷 는다. 



여수 금오도 비렁길 



국상 사 / K ， 卜 양 1 상 1 행썩 令 I l ( M ， l 이 




자라를 닮은 섬이라 이름 붙인 여수 금오도 (金 «島) 는 지금도 원시의 모습을 잘 보 존하고 있는 아 름다운 섬이다 . 원래 이곳은 조 선시대 궁궐에 
쓰인 소 나무인 황 장목을 재 배하던 곳이 었는데 고종이 이 섬을 명성 황후가 거 처하던 명 례궁에 하사한 후 이곳에 사슴 목장이 만 들어져 사람의 출 
입이 금 지됐국 외지인 들에게 다시 문을 연 지 이제 1 백 20 여 년 됐다고 한다. 지금 금 오도는 섬의 해안 절 벽길을 따라 걷는 도 보여행 자들에 의해 
그 〇 ᅡ 름다운 속살 〇 I 점점 드 러나고 있다. 소 박하고 착한 섬사 람들의 인심과 함께 말 〇 I 다. 



〇 “그 바다참 너르다 

금오도 함구미 선착 장에서 시 작되는 좁은 오 솔길을 따라 30 여 
분 걸었 을까. 순간 넝쿨 숲이 사 라지고 바다를 향해 시야가 툭 트인 
언덕이 나 타났고 그곳에 서 허리에 손을 짚은 한 여 행객이 말했다 . 
흑， 하고 불어 오는 시원한 바람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훑고 지난다 . 

섬 전체에 가득 피어난 찔레꽃 향이 묻어 있는 달콤한 바람이 
다. 그의 시선을 좇아 바다로 고개를 돌리니 그림 같은 풍경이 펼 
쳐진다 . 그의 말은 참말이 었다. 도무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쪽 
빛의 크고 너른 바다는 보는 이의 가슴마 저도 파랗게 물 들이는 것 
같았다 . 



그 림같은 풍경을 자 랑하는 비렁길 . 아찔한 절벽에 서면 푸른 바다가 발 아래 있다. 



“요 앞에 보이는 것이 ‘개도 ’라는 섬이고 그 옆으로 차례로 월호 
도， 대두라 도야. 그 옆 쪼그만 섬이 소횡간 도지. 맞다， 저기 왼쪽으 
로 멀리 보이는 섬이 고 흥반도 외나로 도야. 우주선 발사 때 여기서 
도훤히 보였지 :’ 

선착장 담쟁 이길은 영화 〈인어 공주〉 무대 

지 나가던 마을 사람의 말이다 . 그는 눈앞에 보이는 몇 개의 섬 이름 
을 가르쳐 주었다 . 지금 서 있는 이곳을 용두바 위라고 했고， 가을 
이면 억새가 이룬 숲 풍경이 너무나 멋져 〈혈의 누〉 와 같은 영화에 
담겨졌 다고도 했다. 비렁길 . 대한 민국에 불어온 도보 여행의 열풍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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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도의 끝자락 이 작은 섬에도 닿았나 보다. 남도 사 투리로 ‘ 벼랑’ 
을 일컫는 ‘비 렁’을 따라 길이 났다고 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. 여느 
산 책길과 달리 대 부분의 길을 바다를 곁에 두고 걸으니 원 없이 푸 
른바다 를볼수 있어서 좋다. 

여수 여 객터미 널에서 출발한 화 신해운 소속의 배가 1 시간 30 분 
을 달려 도착한 함구미 선착장 이 비 렁길의 시작 이다. 이 섬에서 가장 
큰 선착장 이 라고는 하나 손바 닥만한 대합실 하나 공중 화장실 하 
나가 전부다 . 머리 흰 노 부부의 살 림집이 연 결된， 컵 라면과 과자 따 
위를 파는 조그만 가 겟집이 하나 대합실 맞 은편에 있긴 하다. 양갱 
하나， 초콜릿 두어 개와 생수 한 병을 사 들고는 비 렁길을 걷기 시 
작했다 . 반 듯하게 쌓아 올린 이 마을 돌 담길이 눈에 익다 싶 었더니 
전 도연이 나온 영화 〈인어 공주〉 에도 여러 번 등장 했다고 한다. 긴 
담을 따라 뻗어 나간 담쟁이 덩굴이 참으로 어여 쁘다. 돌담이 끝나 
면 비 탈길은 온통 초록 이다. 

이 섬에 지 천으로 자 란다는 방 풍나물 밭 에서는 장에 내다팔 나 
물을 캐는 촌부의 손길이 분주 하다. 실 제로는 방풍을 처음 보는지 
라 허리를 굽혀 자세히 들여다 보는데 밭에서 일하던 아주 머니가 다 
가와 맛이나 보라며 방금 뜯은 나물을 건넨다 . 그가 입에 넣어 준 
방 풍잎은 쌈 싸래하 면서도 독특한 향^ 났다. 

“슬쩍 데쳐서 초 고추장 찍어 먹어도 좋고 된장， 마늘， 참기름 넣 
고 무쳐 먹어도 좋지라 . 울 동네선 된 장국도 끓여 먹고 말 려서도 먹 
응게. 아， 이 것마냥 좋은 게 또 있습 디까” 



그는 “4, 5 월 방풍이 제일 맛나 다”는 설명도 덧붙 인다. 중풍을 
예방해 준다고 알려져 있어 이름도 4 방풍’ 이라 붙인 방풍 나물은 여 
러 가지로 몸에 이롭 다고도 한다. 

비 렁길은 바람과 햇살과 바다와 동 무하며 걷는 길이다 . 금오도 
주 민들이 다니던 길을 넓혀 만들 었는데 어느 순간 동 백나무 숲이 
펼 쳐지고 그 다음엔 대나무 숲이 나타 나더니 또 바다가 툭 튀어나 
온다. 바다 위에는 고래를 닮은 크고 작은 섬들이 동 실동실 떠 있 
다. 지루할 틈 없이 걷는 맛이 쏠쏠 하다. 

게다가 쉴 새 없이 지 져대는 새들의 노래도 유 쾌하기 짝이 없다. 
어떤 녀석은 ‘ 도 도도도 삐꼭’ 하며 울고 다른 놈은 ‘삐쪽 삐쪽’ 울고 
또 ‘휘， 휘’ 하며 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저마다 재잘재 잘댄다 . 저 할 
이 야기만 늘 어놓는 듯싶어 우 습기도 하다. 

다섯 개 코스 중 백미는 함구미 ~ 두포 1 코스 

울어 대는 것은 새들 뿐만이 아니다 . 바람에 서 걱대는 대숲의 소리 
는 먼바 다에서 들 려오는 파도 소리만 큼이나 여 행자의 마음에 긴 파 
장을 남긴다 . 불 어오는 바람과 따뜻한 볕과 청결한 흙 냄새， 나무냄 
새， 바다 냄새가 함 께하는 길 위에서 발 걸음은 더없이 가볍다 . 

함구미 선착 장에서 시작해 남쪽 해안을 따라 금 오도의 가장 끝 
마을인 장 지까지 이 어지는 18.5 킬로 미터의 비 렁길은 모두 다섯 개 
코스로 구성돼 있다. 하이라 이트는 함구 미에서 두포에 이르는 5 킬 
로미터 구간의 1 코스. 원시의 풍경을 고 스란히 품고 있는 용 두바위 



58 2012.05.09 위클 리 공감 



부근과 ‘ 미역널 방’의 경치는 금오 도에서 가장 아 름다운 곳으로 손 
꼽힌다 . 마을 주 민들이 바 다에서 채취한 미역을 지게에 지고 와 이 
곳에 늘 어놓고 말 렸다고 해 미 역널방 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절벽은 
표고가 90 미터나 되는 아찔한 높이를 자랑 한다. 

바다를 향해 수 직으로 뻗어 내려간 날 카로운 절 벽에서 바 라보는 
바다는 참으로 시원해 쾌 감마저 전해 준다. 미 역널방 부 근으로 작 
은 공원을 만들어 놓아 쉬어갈 수 있게 했는데 절벽 끝에 설치해 놓 
은 망 원경을 통해 까 마득한 아 래쪽을 살 펴보니 갯 바위에 우뚝 서 
대물을 노리는 강 태공의 모습도 보인다 . 두포 (초포 ) 에서 시 작되는 
2 코스 (3.5 킬로 미터) 의 하이라 이트 구간인 굴등 전망 대에서 촛대바 
위를 거쳐 직포에 도착한 뒤 잠시의 휴식 후 다시 학동 까지의 3 코 
스 (3.5 킬로 미터) 를걷 는다. 

3 코스는 매봉산 전 망대로 이 어지는 붉은 동 백나무 터널과 구불 
구불 벼 랑길을 에둘러 가는 나무 데 크길이 정겹게 느껴 진다. 사다 
리통 전 망대와 온 금동， 심 포항에 이르는 4 코스 (3.2 킬로 미터) 의 포인 
트는 돌길 옆으로 늘어선 부 처손의 이 국적인 풍경 이다. 

“홍 시처럼 붉 다”는 노을 보려면 1 박 해야 

4 코스의 종 착점인 심포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2 시 30 분. 오전 씨부 
터 시작된 비렁길 종 주코스 중 4 개의 코스를 마쳤다 . 심 포에서 막 
개를 지나 장지 까지의 마지막 3.3 킬로 미터를 앞 두고는 숭어떼 참방 
참방 튀어 오르는 포구 앞에 앉아 다시 숨을 고른다 . 

이 봄이 가기 전 금 오도를 다시 한 번 찾게 된다면 다 음번엔 이 
섬의 동쪽 해안을 따라 연 륙교를 지나 또 다른 섬 안 도까지 이어지 
는 길로 자전거 하이 킹에 도전해 봐 〇 版다. 25.7 킬로 미터， 세 시간이 
면 족하 단다. 안도는 2009 년 금 오도와 다리가 놓인 후 형제가 된 
작은섬 이다. 

4 백 80 여 명의 주민이 사는 이 섬은 모양이 기러 기처럼 생 겼다고 
해 기러기 ‘안 (■’ 자를 썼는데 1910 년 안도 (安島 ) 로 개칭 했다고 한 
다. 안도의 동 쪽방향 해변을 따라 한참을 들 어가면 나오는 안도해 
변은 금빛 모래와 손 톱만한 조가 비들로 뒤덮인 아 름다운 곳이다 . 
이곳 안 도해변 근 처에서 상산 (해발 2 백 7 미터) 의 동남쪽 둘 레길을 
따라 조성돼 있는 상산 트레킹 코스도 멋 지다고 소문 났다. 

그리고 그때 다시 이 섬에 오게 되면 하 룻밤을 보내며 꼭， 끝내 
주게 멋 지다는 일몰도 봐야 겠다. “ 여수가 품은 섬과 그 바다 위로 
내 려앉는 홍 시처럼 붉은 노을 때문에 이 섬에 들 어앉게 됐 다”는 한 
주민의 말이 진 짜인지 확인도 해야 하니 말이다 . Q 

글 ■ 고선영 (여행 작가) / 사진 ■ 김형호 (사진 작가) 




비렁길 주변 에서는 남해 바람을 맞고 자란 방풍 나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. 



여 행수첩 

■꾸 1 찾 아가는 길 돌 산도의 신기 항에서 배를 타면 3 ◦분 걸려 금오 
CS 도 에 닿을 수 있다 .30 분 정도 소 요되며 금오도 여천 선 착장까 
지 1 일 7 회 운항 한다. 여 수여객 선터미 널에서 출 발하는 배를 타면 비렁 
길 시작 지점인 금오도 함구미 선 착장에 도착할 수 있다. 1 일 3 회 운항하 
며 뱃길로 1 시간 30 분 거리다 . 성수 기에는 증편 운 항하며 두 곳 모두 자 
동차를 도선해 갈 수 있다. 신기항 ©061-666~8902, 여 수여객 터미널 
好 061-665-0011. 

먹을 곳 금오도 비 렁길을 걸을 때는 미리 도 시락을 준비해 가 
〇 는 것이 좋겠다 . 현 재까지 온 5 코스 까지의 길 중 식당을 만나 
기 쉽지 않다. 비렁길 에서는 벗어나 있는 우학리 남면 사무소 인근에 금오 
도 맛 집들이 대부분 몰려 있다. 우학리 에서는 여 남식당 (061-66^2993) 
이 손꼽 힌다. 3 년 된 묵 은지와 함께 곁들여 내는 생 선회와 다양한 해산물 
을 〇 I 용한 구 〇 I 와 탕 등 푸 짐하고 손맛 좋은 남도식 해물 요리를 맛볼 수 
있다. 여수 시내 에서는 돌게 장백반 (황 소식당 ©061 - 642-8007, 두 꺼비식 
당 ©061-643-1881) 과 서 대회와 군 평서니 (구 백식당 ©061-662-0900) 
를놓치 지말것 . 



mm 잠잘 곳 금오도 안에 모텔과 펜션, 민박 등 숙박 업소가 1 ◦여 
mm 개 있다. 내외 진에는 상록 수민박 (©061-665-9506) 여 남민박 
( S 061-665-9546) 명 가모텔 (©061-665-9520) 이 있다. 직 포에는 보대민 
박 (©061-665-9857) 과 열 린민박 (©061-665-9811) 이 있다. 함 구미와 장 
지에는 섬마 을민박 (©061-664-9133) 과 돋을 볕펜션 (®061-665-4599)0 1 
있다. 연 륙교를 통해 안도로 넘 어가면 안 도여객 터미널 근처에 황 금민박 
( S 061-665-9489) 안 도민박 (©061-665-9363) 등이 있다. 



ira 즐 길거리 여수에 는 비렁 길이나 오동도 산책길 말고도 꽤 괜찮 
fSSi 은 도보 여행 코 스가 여 럿 있다 . 최 근엔 돌 산종주 길’을 걷는 여 
행자가 많다. 한 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인 돌 산도의 등뼈를 더 듬으며 
걷는， 돌산대 교에서 향일 암까지 32 킬로 미터의 길이다 . 돌산종 주길이 여 
타 다른 도보여 행길과 다 르다는 점은 돌산도 곳곳의 크고 작은 산 대여섯 
개를 오르고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. 물론 가장높 은산인 4 백 60 미터 높이 
의 봉 황산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2 백 ~3 백미터 안팎의 작은 산 이므로 경 
험 자들은 걸을 만 하다고 입을 모은다 . 부 지런히 걷 는다면 11 시간 걸린다 . 

문의 여수시 관광과 ®061-690-2036~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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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남 자의 자리〉 

끼칠한 딸의 ^버님 전 상서’ 



〇 어버 이날을 앞두고 기획된 출 
판물인 건 맞다. 그 렇지만 묘한 매력 
이 있다. 프랑 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
딴 문 학상을 가진 여성 소설가 아니 
에르노 (72) 가 1984 년에 발표한 부녀 
(父女 ) 간 관계를 다룬 자전적 소설 
이다. 게다가 번 역본이 불과 1 백 30 
쪽이 안 되는 짧은 분량 임에도 전체 
의 70 퍼센트 가까이 내용은 어찌 보 
면 지 리하게 이어 진다. 

그 러다가 마지막 30~40 쪽에서 
갑자기 콧등을 시 큰하게 만든다 . 그래서 문득 앞쪽을 다시 들춰보 
게 만든다 . 부모 자식 관 계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건 드리기 때 
문이다 . 세상의 모든 불 효자， 불 효녀를 울린다 . 그래서 출간 30 년 
이 다 돼 어버 이날을 앞두고 한 국어로 다시 번역 (1988 년에도 번역된 
바있다 ) 된모양 이다. 

아 버지의 죽 음에서 시작한 소설은 프랑스 노 르망디 지방의 빈농 
집안 에서 태어나 고생 끝에 겨우 입에 풀 칠하게 된 아버지 이 야기로 
진행 된다. 우리로 치면 남의 집 머슴살 이를 하면서 겨우 글만 깨친 
아 버지는 1 차대전 때 징병 되면서 겨우 고향을 벗어나 파리 구경을 
해본 촌사람 . 오직 검약과 성 실만이 그를 생존 가능케 해준 미덕이 
다. 어 머니를 만나 결 혼하고 저자를 낳고 고 향에서 겨우 작은 잡화 
점 겸 카페를 마련 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쪼들 린다. 

세상의 모든 불효자 울리는 출간 30 년 된 자 전소설 

아 버지가 늘 신경 쓰는 것은 한 가지. “사 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 
각할까 7’ 다. 큰 딸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걸 방 치하는 
자신을 사 람들이 어떻게 생 각할까 신경 쓰는 아버 지다. 아 버지의 
‘ 일요일 옷’도 마찬 가지. 주일 미사에 입고 가는 특별한 옷이다 . 그에 
게 딸이 하는 공부는 “좋은 신분을 얻고， 직공과 결 혼하지 않기 위 
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” 이었다 . 

다행 인지， 불 행인지 딸은 공부를 잘 했고， 장 학금을 얻어 상급 



빈농 집안 에서 태어나 고생 끝에 겨우 입에 풀 칠하게 된 
아버 지에게 딸이 하는 공부는 좋은 신분을 얻고， 직공 
과 결 혼하지 않 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 ，이다 
세월이 흘러 딸은 아 버지의 죽음 ^ ■에 독백^ ■다 
“그를 멸시한 세계에 내가 속하제 되 었다는 것， 이 것이야 
말로 그의 가장 큰 부심이 요， 심 지어는 그의 삶의 이 
유 자 체였는 지도 모 른다” 

학교로 진학 한다. 딸은 이 소 설에서 끝까지 아 버지를 ‘아 버지’ 혹은 
‘아빠 ’라고 지칭 하지 않는다 . ‘그’ 라고만 쓴다. 까칠한 딸이 끝까지 
아버 지와의 거리를 유 지하는 셈이다 . 

딸이 대학에 진 학하자 상황은 역 전되기 시작 한다. 딸은 친구를 
집에 데려갈 때 필요 없는 변명을 한다. “우리 집은 말 이야， 아주 소 
박해 하이라 이트는 딸이 동급생 남자 친구를 집에 데 려왔을 때이 
다. 딸이 ‘ 아무나 ’하고 결 혼하지 않 는다는 사실에 아 버지는 엄숙한 
의식을 치르듯 사 윗감을 맞는다 . 

그 이후의 기억은 프랑 스라는 상황만 지 워놓고 보면 우리 이야 
기라고 해도 믿길 정도다 . 어 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보낸다 . “ 너희가 
원하면 집에 와서 쉬어도 괜찮다 대놓고 오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. 

그렇게 오 랜만에 들른 딸 로부터 애프터 셰이브 로션 한 병을 선 
물로 받은 아 버지는 "내가 이걸 어디다 쓰지? 이거 나 한테서 술집 
여자 같은 냄새가 나 겠는걸 !”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. 손자 
를 앞에 앉 히고는 둘 러앉아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연달아 질문을 
하 다가， 불쌍한 꼬마를 너무 피 곤하게 만 든다고 자기 들끼리 질책 
을 하고 ，그러 면서도 기뻐 한다. 

결국， 아 버지는 위 암으로 돌아가 신다. 그것도 병원 한번 제대로 
가지 않고， 약 한번 쓰지 않고 그저 “더위 먹 었나? 음식을 토 하네” 
하다가 가셨다 . 딸은 아 버지의 죽음 앞에 독백 한다. “그를 멸시한 
세계에 내가 속하게 되 었다는 것， 이것이 야말로 그의 가장 큰 자부 
심 이요， 심 지어는 그의 삶의 이유 자체였 는지도 모른다 .”(1 백 27 쪽) 

마지막 장을 덮으며 문득 ‘부 모님께 전화 드려 야지’ 하는 생각이 
드는 책이다 . 0 글 ■ 김한수 (조 선일보 문화부 출판 팀장) 



남자의 자리 




아니 에르 노 자음 ■ 임호 경 옮김 
열 린책들 _1 만 8 백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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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감 카툰 파 랑새를 찾아서 



그의 손에 쥐어져 〇 J[cH •지도 한 장 





그 치 도는 놀 랍거 1 도 
서물 지하철 노성도 

여스니 
ᄊ Id 1 1 • 



SEOUL METRO 



저는 이 ■지 도가사 막울 


1 바져나 I 수 ° 


丄 는 


■지도 리-고 군거 

인쩟습 니다. 

L _ 一나 


•七 : t ， 







그 2 •十지 ■처도 모르거 1 

무안향 회망과 용기가 
생솟더 구요. 




희 망은 고통 속에 빠진 우 리에게 무 엇보다 강한 %， I 를 주고 
무 엇보다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한다. -마틴 루터 ( 독일의 종교개 혁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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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문 화체육 관광부 




제 38 회 보성 다향제 

제 38 회 보성 다향 
제가 ‘신이 내린 최 
고의 선물! 보성녹 
차問는 ^제로 전 



보성 다향제 

났卜버 •今저 / 




남 ^성군 한국차 
소리문 화공원 등에서 5 월 16 일부터 20 일까 
지 열린다 . 공식 행 사로는 녹차시 화전， 한국 
명차선 정대회 등이 있다. 웰빙 찻 잎따기 체 
험， 명사와 함 께하는 차밭 나 들이， 녹 차음식 
사식 체험 등 체험행 사도 마련 된다. 

일시 5 월 16~2 ◦일 장소 전남 보성군 한국 차소리 
문 화공원 문의 S 061-853-0058 



제 109 회 



제 109 회서 울코 믹월드 

서 울코믹 
월드가 5 월 12 일부 
터 이틀간 서울 서 
초구 aT 센터 에서열 
^다. 프로 ^화카 
나성 우를 만날수 있는 특 별 아벤 트등만 
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벤 트가 진행 된다. 만 
화캐 릭터로 분 장하는 코스 프레와 만 화주제 
가를 부르는 만화노 래자랑 이 벤트도 있다. 

일시 5 월 12~13 일 장소 서울 서초구 aT 센터 
문으 | 好 02-3142- 칡 37 




5 월 첫 째주 가 온차트 가요 인 기순위 

4 월 22 일 ~4월 28 일 



1 


곡명 

나혼자 


가수 

씨스타 


2 


다른 사 람 품에 안겨서 


박진영 


3 


벚꽃 엔딩 


버스커 버스커 


4 


Volume Up 


포미닛 


5 


Payphone 


Maroon 5 


6 


떠 나간다 




7 


첫사랑 


버스커 버스커 


8 


여수 밤바다 




9 


나를 사 랑했던 사람아 


허각 



10 백마 는오고 ^는가 



써니힐 



문 화공감 




2012 대한민 국온천 대축제 에서는 온천 활 성하를 위한 축제로 다양한 현 장체험 활동 기회가 마련 된다. 



온천수 아이스 크림이 뭐야? 
^성 온천이 ^ ᅡ학을 만나다 

<2012 대 한민국 온천대 축제〉 



〇 ‘2012 대한 민국온 천대축 제’가 ^Well-Being Life 온천& 과학’ 이라는 주제로 5 
월 9 일부터 13 일까지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 원에서 열린다 . 

이번 축제는 온천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마련 한다. 축제 첫 날에는 유 
성 전 통시장 야 외공연 장에서 영화 〈왕의 남자〉 출 연진의 유 네스코 세계문 화유산 남 
사당 줄타기 공연이 펼쳐 진다. 장터 가요제 및 레 크리에 이션과 퓨 전국악 공연 등도 열 
린다. 

10 일 개 막식에 서는 인기 가수가 함 께하는 축하 공연과 함께 불꽃 놀이도 볼 수 있다. 
축 제기간 중 메인 무대와 두드 림공연 장에 서는 전국 온천가 요제， 인디언 전통라 이브 공 
연， 유학생 세 계문화 페 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. 

유 성온천 건강체 험관도 운영돼 기 초건강 측정과 더불어 온 천요법 처방과 건강 한 
방차 시음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. 그 밖에 온천수 아이 스크림 만 들기， 온천수 표면 
장력 체험， 온천수 물로켓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다. 코끼 리열차 운행， 대 
덕연 구단지 과 학탐방 투어， 서神} 음 식문화 페 스티벌 등 부대 행사도 진행 된다. 

행 사기간 에는 대 전역과 온천 대축제 장을 오가는 셔틀 버스가 오전 10 시와 오후 2 시 
하루 두 차례 운행 된다. 10 일부터 나흘간 홍 인호텔 네거 리에서 계룡 스파텔 정 문까지 
교통이 전면 통제 된다. 0 정리 ■ 박은지 인턴교 I 자 

일시 5 월 9~13 일 장소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 문의 S 042-611-2080 




J>| ■0 0) ■ « 0 0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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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딛툰 글로벌 에티켓 ® 



新 토찌와 거북이 



구성 I 권우영 
그림 I 안종만 




Lh| 〇 lcHl OjJAl 3 사 ([H 중교 초 l ] 〇 jU[K 슛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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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 과공감 




걷자! 그럼 봄이 보인다 



〇 ‘제 잘 난듯’ 봄 꽃들이 팝 콘처럼 톡톡 피는 계절에 할 수 있는 
최고의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걷기다 . 

이제 봄과 가을은 점점 ‘눈을 부 릅뜨고 바리 •보지 않 으면’ 지나가 
버리는 어떤 것이 되어 버렸다 . 그 러니까 뉴 스에서 올해 진해 군항제 
가 3 월 말에 열 린다는 얘길 듣고 나면 기다 렸다는 듯이 봄비가 내 
리고， 그나마 간신히 붙어 있던 꽃 잎들이 전부 떨어져 땅 바닥에 찰 
싹 달 라붙어 있는 식이다 . 그래서 봄이면 나는 언제나 지나간 봄을 
안 타까워 하다가 〈4 월 이야 기〉 같은 영화로 마음을 달래곤 했다. 
봄이 간신히 존 재하는 것들로 이 루어져 있다는 걸 깨달은 사 람처럼 
멍한얼 굴로. 

그 러므로 봄을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은 버스 타기와 걷 기라고 
늘 생각해 왔다. 가령 주중에 청계천 광장을 걷는 다거나 내 친김에 
서울숲 까지도 걸어갈 수 있다 . 

찾아 보면 서울 숲으로 들어 가는 자연스 럽고도 친환 경적인 방법 
들이 있다. 여 의도나 잠실의 선착 장에서 유 람선을 타고 들어 가거나 
자 전거를 타고 서울 숲까지 들 어가는 게 가 능하기 때문 이다. 

이참에 서울의 공 원들을 걷다 보면 평소 보기 힘든 돌배 나무나 
조팝나 무들을 볼 수도 있다. 서 울성곽 입구의 ‘와 룡공원 ’， 하 얏트호 
텔 맞 은편에 위치한 4 남 산야생 화공원 ’， 아 이들과 산 책하기 좋은 ‘길 
동 자연생 태공원 ’， 여 의도의 빡빡한 빌딩숲 사이에 나 있는 한강샛 
강 공원’ 등은 서울의 숨겨진 시크릿 가든 이다. 

한강 공원을 걷는 봄밤， 사 람들이 두 런두런 얘 기하며 둘 러앉아 
치킨을 곁들여 맥주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다. 철쭉이 가득 피어 있는 
공원을 지날 때 한강의 밤 바람이 시원 했다. 

스치듯 지 나가는 봄을 천천히 느껴 보자 

언젠가 〈론리 플래낫 > 서 울판을 들고 서울을 여행해 보는 엉뚱한 
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. 권위를 자 랑하는 여행 자들의 바 이블이 서 
울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 서였다 . 아 마존에 책을 신청해 
놓고 기 다리고 있 는데， 언젠가 한 블 로거가 썼던 론리 플래닛 한국 
판에 대 한 이야 기가 생 각났다 . 

‘ 한국적 특징의 또 다른 점은 관대함 이다. 식 당에서 서로 계산하 
려고 싸우는 것은 흔한 현상 이고， 설 날이나 추석에 선물 주는 것에 




열정적 이며， 가 게들은 산처럼 쌓인 선물 세트로 가득 해진다 
하늘을 찌를 것 같은 첨탑， 눈이 부신 궁궐의 화려함 같은 론리 
플래닛 특유의 호들갑 스러운 과 장법이 서울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 
지 보는 것도 서울을 여 행하는 또 다른 재미 아닐까 
여행을 할 때마다 공항 에서 볼 수 있는 다 이내믹 코리아 ’라는 캐 
치프레 이즈가 나는 조금 서 글프게 느껴 졌다. 최고의 노동 시간을 자 
랑 하고， 모든 게 빠르게 바뀌는 이곳의 삶을 역설 적으로 표현한 말 
같아서 그렇다 . 

우리는 너무 숨차게 달리듯 사는 건 아닐까 한 시社 두 시간을 
온전히 사는 게 아니라 하루 혹은 한 달， 일 년을 마감 치르듯 뭉텅 
뭉텅 언제 써 버 렸는지 모르게 소 비하는 건 아닐까 . 

걷기는 봄을 봄 으로， 가을을 가 을로， 시간을 시 간으로 그대로 
느끼는 행위다 . 정 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 색하게 만 들고， 속도로 
부터 벗 어나기 위한， 어찌 보면 세 상에서 가장 간단한 철 학적인 행 
동인 것이다 . 철 학책은 고사 하고， 책 한 줄 읽기도 힘든 때에 걷는 
것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지 아니 한가. 봄 
이다. 걷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. @ 

글- 백영옥 (소 설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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